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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olumn

본 협회의새회관준공식도국내외귀빈들을모시고성대하게치렀고, 마무리공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입주한사무처

도정상을찾아가는모습이다. 그러나건축문화신문은이와달리 3 0 0세대미만의공동주택감리권의자유화를보도하고, 10

여년에걸쳐끈질기게추진하는대형건설업체의설계겸업시도와이에부응하는총리실과건설교통부의방침을치열하게전

하고있다. 건축사의생존권과자존심이짓밟히는처절하고절박한사태에직면하고있는것이다. 그런가하면치솟는아파트

가격과통치권자의잦은구설수로추락한정부신뢰도그리고 정파싸움으로밤낮을 지새우는정치부재현상은국민모두에게

웃음을잃게하고있다. 이렇게우울증에걸려버릴것같은세파속에서대한건축사협회홈페이지의회원게시판에모처럼마

음이밝아지는아름다운글이올라읽는이를미소짓게하고있다.

『우리 지역(경북 상주)건축사회는 수년째 태풍이나 폭우로 파손된 농가주택을 무료로 설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도 회원들은 어김없이 찾아온 폭우로 인해 파손된 농가주택을 위해 설계 봉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맡은 곳은 공성면

오광리였다.

수재현장을 가보면 지적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을 돌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고단하게 농사일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가옥과 우사는 오래된 흙벽이 폭우로 반파되고 지붕의 일부도 내려앉아 있어 새로 지어야만 했으며, 지

적 또한 맞지 않았다. 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잘못된 지적을 바로잡아 주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1 6평 규모의 주택을 설계하

고 신고까지 해 주었다.

1 1월이 되어 주택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준공을 위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보니 설계대로 아담하

고 실용적인 벽돌집이 지어져 있었다.

준공을 위해 사무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있는데 주인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건축사님, 농사지으세요?”

“아니요”

내가 대답을 하자, 타작을 끝낸 후 준공신청서류를 가지러 사무실에 가겠노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 사무실로 찾아 온 아주머니는“방금 방앗간에서 찧은 것”이라며 햅쌀 한 포대를 내려놓았다.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

고 그간 설계부터 준공까지 지원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고 총총히 떠나갔다.

다가오는 겨울, 외동딸과 부부 세 식구가 사는 아담한 새 집에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나길 소원해 본다.』

이상은우리회원장일환건축사(명성건축사사무소)가게재한글이다.

자원봉사란대가를바라지않고자기스스로나서서국가나사회또는남을위하여애쓰는것이다. 자원봉사를하게되면삶

장양순/ 본협회이사(주)건축사사무소창건축한서대겸임교수
by Chang Yang-soon, KIRA

햅쌀한 포대
- 봉사를통한건축사의위상정립

A Sack of New Rice

- Voluntary Service Stationing Architect at Righ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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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의와보람을찾게되고, 개인의발전을도모할수있으며, 연대의식과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을가질수있다. 또한국민의식을갖

게되고국가와사회에대하여긍정적인견해를지니게된다. 이는복지국가를향하는통과의례이다.

선진국이공통적으로이룩하고있는복지국가는소득, 영양, 보건, 주택, 교육의최저수준을국민이당연히받아야할권리로보장한

국가를일컫는것이다. 이의성취도는그사회의이타주의와같은도덕성, 봉사의정도에따라결정되는것이다. 따라서국민들의자발

적인자원봉사야말로온전한복지국가를형성하는원동력인것이다. 

세계적으로전문직에기대하는의무중에는공공의건강과복리의옹호, 개인의이익에앞선공공의복지와이익존중이있다. 이는물

론개인보다사회를위한다는것이지만이미사회를위한봉사의개념이내재되어있는것이다. 건축사들의경우, 개인은물론지역별로

힘을함께뭉쳐수해를입은가옥들에대하여안전진단과건축설계등전문성을활용한자원봉사를해왔다. 그러나이러한봉사활동이

세상에많이알려지지않고있다. 이는홍보의부족과기법의미숙에서비롯된것도있겠으나, 봉사자체가들어내는것이아님을아는

건축사들의공통된인식이가장크다하겠다. 그러나이제는도시클리닉등우리의전문성을살려사회에기여할수있는다각적인봉사

활동을지역마다펼치고이를체계적으로홍보하여야한다. 사회로부터건축사가전문직으로서누려야할 위신과 존엄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보수를제공받지못하고있는이유중하나가바로봉사활동이많지않고그나마홍보가부족하다는점이다. 지금우리는건설업

체설계겸업이란공룡과의힘겨운싸움중에있다. 이를이기려면정연한논리만으로는성취할수없다. 국민들이건축사의편이되어주

어야하며, 이를위해서라도조직적인봉사가필요하다. 주는만큼받는것은삶의일반법칙이기때문이다.

수년전, 나보다 남을더생각하는서민들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모은‘연탄길’이라는책을읽고감동이커, 20여권을사서주위

에돌린적이있다. ‘햅쌀한포대’또한진한감동을주는이야기이다. 바라지않았던것, 돈으로환산할수없는사랑의선물. 수재로소

출도많지않았을것이고질도떨어졌겠지만, 그들은아마그중에서가장좋은것으로가져왔으리라.

이제장건축사는햅쌀한포대로행복한고민을할것이다. 가족끼리밥을지어먹으며순박한주인내외의미소를떠올릴지, 떡이라도

해서지역건축사들과나누며지난여름수재봉사를반추할지, 그도아니면회원들과함께그쌀에무엇인가더보태어소년소녀가장이

나양로원이라도방문해야할것인지를.

고통은나눌수록작아지고기쁨은나눌수록커진다. 

불가에서는남을위해기도할때자신이더큰복을받는다고한다. 자원봉사는대가를바라지않는순수한봉사이지만, 결국이같은

선행또한모두자신에게돌아온다는옛말을되돌아볼때이다. 봉사를통한위상정립이필요하다. 

그간건축사들은재해를입은가옥들에대하여안전진단과건축설계등

전문성을활용한자원봉사를해왔다. 그러나이러한봉사활동이세상에많이알려지지않고있다.

이제는도시클리닉등 우리의전문성을살려사회에기여할수 있는다각적인봉사활동을지역마다펼치고

이를체계적으로홍보하여야한다. 사회로부터건축사가전문직으로서누려야할 위신과존엄성

그리고높은수준의보수를제공받지못하고있는이유중 하나가바로봉사활동이많지않고

그나마홍보가부족하다는점이다. 지금우리는건설업체설계겸업이란공룡과의힘겨운싸움중에있다. 

이를이기려면정연한논리만으로는성취할수 없다. 국민들이건축사의편이되어주어야하며, 

이를위해서라도조직적인봉사가필요하다. 주는만큼받는것은삶의일반법칙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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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Focus

건축은도시를떠올리게한다. 미끈하고세련된그리고우람하게하늘을향해치솟아오른건물군은도시가그려놓는가장

그럴듯한풍경이다. 그풍경은우리에게어느덧버릴수없는숙명과같은것이되었다. 누구나도시를꿈꾼다. 사람들은도시

를동경하고도시에살고싶어한다. 도시가그려내는풍경의바깥도존재한다. 그곳은도시가미처그려내지못한여백과같

은곳이다. 여백은점점좁아지거나사라져간다. 그풍경의바깥, 도시의변방에도사람들이머물고있다.

도시의풍경이점점늘어날때마다변방의주민들은환호한다. 이유를모르는사람은없다. 여백은빈공간이아니라풍요의

잠재된장소이기때문이다. 토목과건설공화국에사는우리모두에게는그렇다. 여백이해체되면서들어선도시는물질과자

본으로점유된장소이다. 도시는경제적부가가치라는유전인자를지니고그대척점에서있는시골과자연의우성인자로군

림한다. 도시의D N A는수많은유전자를복제해변방에퍼뜨린다. 

도시는끊임없이변하고, 변하지않는것은도시가아니다. 도시가늘어갈수록우리의또다른풍경은사라진다. 그곳은과

거의기억이머무는곳이다. 과거의기억이싹을틔울수있는곳은어디나잘려나간다. 오직현재와미래만존재하는곳. 땅이

뒤집히고건물이들어설때마다풍경이송두리째뒤바뀌고그럴때마다기억의한자락이뭉텅이로뜯겨져나간다. 짧은현대

의역사에서유사이래벌어졌던어떤전쟁보다철저하게파괴적인개발프로젝트가펼쳐진다. 적어도나의기억속에서도시

의역사는추방과폐허의역사였다. 개발의폐허속에서사람들은저개발의낙오와열등감에시달린다. 

강박증처럼 과거의 기억을 소멸시키는 도시를 생각하다가 문득 도시와 함께 사라진 나의 잃어버린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

다. 나의과거는 이도시의어디쯤에살아있을까? 또는어디쯤에서사라져버렸을까? 그러나기억할수있는있는가장오래

전으로돌아가모든기억을낱낱이회복하려는나의시도는무모하기짝이없는것이었다. 유감스럽게내기억의장소가바로

도시의변방이었던게비극이었다. 수십년만에찾아간강변마을은여지없이도시의풍경을그려내고있었고뛰어놀았던골

목길과낙서를해댔던콘크리트벽, 집이며우물이며하다못해나무하나까지남아있는게없었다. 그건당연한일이다. 이땅

에사는아무도그걸비극이라고말하지않는다. 

그즈음벤야민의글을보게되었다. 아마건축과도시에관심을가진사람들은벤야민의파리아케이드에대한글을읽어보

았을것이다. 완성되지못한그의연구, 파리아케이드에대한글은풍부한자료를바탕으로한문화적분석이다. 나는벤야민

의책을읽으며수없이낙담했다. 유감스럽게도우리에게는처음부터그비슷한시도도불가능한것처럼보였기때문이다. 

김진송/ 목수, 문화평론가
by Kim Jin-song

도시의기억

Memory of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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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는있지만우리에게는없는것, 그것은장소의연속성이다. 옛날의파리가모두사라졌다면벤야민의글은처음부터존재하지

않았을것이다. 그것은그가쓴다른글, 베를린의유년시절도마찬가지이다. 그의기억과몽상은 3 0년전으로회귀할수있는실재의공

간이사라졌다면불가능했을것이다. 벤야민의글이나에게준하나의가르침은적어도그의시각으로는우리의도시를해석할수없다

는것이었다. 그건또다른비극이다. 

나역시기억과기억을환기하는과거의장소를기웃거렸던것이단지추억과몽상에젖을시간이필요했기때문은아니다. 어쩌면내

가지금살고있는시골의풍경이매일처럼달라지는것을보며더이상물러날수없는초조감이옛일을생각나게했을지도모르겠다.

도시의변방에머물며살았던사람들에게도시란추방의기억을환기시키는괴물같은존재이다. 그것은단지자본에밀려물리적인변

화를감당하지못하는없는자의슬픔만을의미하지않는다. 거기에는물리적변화보다더치명적인정체성의혼란이자리잡고있기때

문이다. 

장소는기억의보고이다. 첫사랑의그녀와들었던음악을다시들을때마다아련했던추억이생생하게떠오르는것처럼, 옛날의장소

는그곳에서의경험을낱낱이다시보여주는마술과같은공간이다. 기억의공간이사라진다는것은스스로의정체성을확인할수있는

공간이사라진다는것과다르지않다. 기억상실증에걸린인간이정체성의혼란을느끼는것이당연하듯이과거의공간을상실한사람

들이불안감을느끼지않는다는것도이상한일이다. 개인의과거는사회의역사이며, 개인의기억은사회적으로는문화이다. 과거와기

억을상실한역사와문화가어디가당키나한일인가? 

우리의도시에서정체성을확인할수있는공간은없다. 단지개발과발전혹은역동성이란수사학으로말해지는현상만존재할뿐이

다. 과거의풍경을 끊임없이 해체하려는 현재의 욕망을 보여줄뿐이다. 역사적건물의 보존과 문화재의 복원을말하려는것이 아니다.

오히려일상적공간의숨가쁜변화가더치명적이다. 개인의기억이일상적인공간에서시작된다면일상적공간의끊임없는파괴는개

인뿐아니라사회적인정체성의혼란을가져올것은분명하다. 어쩌면최근집값광풍으로미쳐날뛰는현상이그징후의단편일것이

다. 대안으로앞다투어내어놓는정책이끊임없는개발을통한주택공급이라는사실은아직도비극을멈출생각이없다는것을단적으

로보여준다. 도시의풍경이미처그려내지못한공간들마저순식간에광풍의진원지가되는현상은아직끝나지않았다. 

우리에게집, 아파트혹은건물은아직장소성을가지고있는일상적공간이아니다. 그것은장소가아니라물질적인공간일뿐, 말그

대로부동산, 들고다닐수없는재산에불과하다. 과거의기억을담고있는일상의공간이아니라언제든팔아넘길수있는자본의공간

이다. 여기에대고나의기억과사회의정체성을말하는것은어리석고터무니없는장광설에불과할것이다. 그게또슬프다.

옛날의장소는그곳에서의경험을낱낱이다시보여주는마술과같은공간,

기억의공간이사라진다는것은스스로의정체성을확인할수 있는공간이사라진다는것과다르지않아

개인의과거는사회의역사이며, 개인의기억은사회적으로는문화, 

과거와기억을상실한역사와문화가어디가당키나한가?

일상적공간의끊임없는파괴는개인뿐아니라사회적인정체성의혼란을가져올것이며,

어쩌면최근집값광풍으로미쳐날 뛰는현상이그 징후의단편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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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지난 1 2월 8일 오후 4시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신

축회관 1층 대강당에서 신축회관 준공식 및 건축문화신문 창간

기념리셉션을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관 준공과 함께 지난 2 0 0 6년 9월 9일 창간한

「건축문화신문」의 창간기념 송년 리셉션을 겸한 행사로 강길부

국회 건설교통위원, 김진애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최창식 서울특별시 부시장, 심

우갑대한건축학회회장, 최영철건설공제조합이사장등외빈과

우리협회전임회장등협회관계자및해외사절단으로게이텐슈

우 세계건축사연맹 회장과 바짜프 몽골건축사협회 회장, 쑤우루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부회장, 와타나베 사다오 일본건축

사회연합회 부회장 등 내외귀빈 3 0 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

리에치러졌다.  

회관 준공식에 앞서 회관 입구에서 내외귀빈이 함께한 테이프

커팅식이 거행되었으며, 개식 선언으로 준공식이 시작되어 내외

빈 소개, 회관 설계자인 오근석 건축사( 유진인터내셔널 종합건

축사사무소)의 회관 준공 경과보고에 이어 우리 협회 이철호 회

장의개회사가있었다.

이철호회장은“오늘 많은 분들의노력과헌신, 그리고성원에

힘입어우리건축사뿐만아니라전건축인의보름자리이자건축

문화 창달과 발전의 산실이 될 대한건축사협회 신축회관 준공식

을갖게되었다”고감격해하며“앞으로이곳회관에서협회와건

축사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대외적인 역량을 강화시켜나

갈「건축문화전당」건립, 건축자재인증, 건축사공제사업등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라며“건축사회관 준공을 계기로 우리 대

한건축사협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또한 많

은건축인들과국민들이왕래하는, 그리고모든건축인들이기억

하고다시 찾는회관이될 수있도록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며

개회사를마쳤다. 이어강길부국회건설교통위원과김진애건설

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게이텐 슈우 세계건축사연맹 회장, 최창식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치사와축사가, 바짜프몽골건축사협회회장, 쑤우루중국건축사

등록관리위원회 부회장, 와타나베 사다오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부회장의해외사절단의축사가이어졌다.

본 협회 신축회관 준공식 및 건축문화신문 창간기념 송년 리셉션화 보



2 0

이어회관건립을위해물심양면으로성원해준업체에대한감

사패 수여식으로 (주)유진인터네셔널종합건축사사무소 오근석

건축사와 남흥건설(주) 박명우 대표이사, (주)우슬재디자인 박찬

우대표, 삼성전자(주) CE B2B 박종갑상무, (주) L G화학H.S 사

업부석종만부장, 우성세라믹스공업(주) 이응원대표이사, (주)코

리아파킹시스템 임봉철 대표이사, (주)중앙후로아케미칼 한원석

대표이사, 상명전기(주) 정찬조대표이사, (주)우신알루미늄이종

윤 대표이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고, 회관건립 공사에 노고가

큰회관건립위원회담당이사박무길회원과위원장김순명, 위원

김영수, 이규홍, 이무열, 최선규회원에게공로패가수여되었다.

또한본협회회관준공을축하하는의미에서김석환건축사가

2 0호그림한점을기증해주어박수를받았다.

잠시후개최된제2부행사로회관준공과건축문화신문창간을

기념하는송년리셉션이개최되었다.

이철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기념사에서“건축의 선진화를

이룩하려면 건축사들의 창의력과 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

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의식전환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가 핵심 사업으로 삼고 추진하는

C T (컬쳐테크놀로지) 사업에서건축분야를성공적으로이끌려면

이제는우리건축인들이능동적으로나서지않으면안되는시점

에 와있다. 이에 본 협회는 장기간의 숙고와 준비 끝에 건축문화

화 보

1_ 치사중인강길부국회건설교통위원
2_ 치사중인김진애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3_ 축사중인이춘희건설교통부차관
4_ 축사중인게이텐슈우세계건축사연맹회장
5_ 축사중인최창식서울특별시부시장

6_ 외국사절단으로참석해치사중인바짜프몽골건축사협회회장
7_ 외국사절단으로참석해치사중인쑤우루중국건축사등록위원회부회장
8_ 외국사절단으로참석해치사중인와타나베사다오일본건축사회연합회부회장
9_ 감사패수여식
10_ 공로패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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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창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건축계에 국한되지 않고 건

축, 건설을비롯해건축자재생산에이르기까지보다다양한분야

를다루는종합신문으로서의위상을갖추도록할것이며, 건축사

들에게는창작의밑거름이되고, 일반국민들에게는건축에대한

새로운인식의장으로서그기능을맡게될건축문화신문이범건

축계유일한정론지로서신문본연의사명을다해나갈수있도록

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와변함없는지도”를당부했다.

다음으로 심우갑 대한건축학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

날을 기념하는 케이크커팅식과 건축계 원로이신 한창진 본 협회

고문의 축배제의가 이어졌고, 특별공연으로 판소리와 대금이 연

주되었다.

아울러 해외사절단의 준공기념 선물 증정식에서 바짜프 몽골

건축사협회회장은흥미롭게도몽골전통악기인‘머린호르(마두

금)’를전통복장을갖춘일행에게‘아리랑’과전통음악을연주하

게 한 후 전달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박수와 환호를 받

았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신축 회관 준공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법정건축전문가단체로 재도약 할 수있는발판을 삼고, ‘건축문

화의 전당’건립사업과 건축자재 인증사업, 건축사 공제사업 등

을비롯해건축사위상과권익을높이기위한다양한사업을활발

히펼칠계획이다.

본 협회 신축회관 준공식 및 건축문화신문 창간기념 송년 리셉션

15_ 바짜프회장이이철호협회장에게‘머린호르’를선물하고있다.
16_ ‘머린호르’를시연하는몽골건축사협회일행

17_ 쑤우루부회장이선물을전달하고있다.
18_ 와타나베사다오부회장이선물을전달하고있다.

11_ 회관준공을축하하는의미로김석환회원이 2 0호그림을기증했다.
12_ 2부행사인회관준공과건축문화신문창간을기념송년리셉션에서의심우갑대한건축학회회장축사

13_ 케이크커팅
14_ 건축계원로인한창진본협회고문의축배제의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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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규 모

구 조

구조설계

기계설계

전기설계

조명설계

조경설계

사 진

시 공 사

건 축 주

경북구미시 공단동2 6 0 - 2

일반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

1 0 , 1 5 8 . 0 0㎡

3 , 8 4 5 . 5 2㎡

1 8 , 8 8 8 . 5 4㎡

3 7 . 8 6 %

8 6 . 0 5 %

지상3층

철골조

하우건축구조사무소

연엔지니어링

(주)태양전기

(주)알토

예전조경

건축사사무소제공(촬영이은미)

공간종합건설(주)

주식회사피플웍스

1_ 주출입구전경
2_ 주출입구야경1

2

주식회사 피플웍스
People works Inc.

< 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건축문부문우수상수상작>

안명제/ (주)전인건축사사무소
by  Ahn Myeong-je, KIRA회원작품 Works

L o c a t i o n 260-2, Gongdan-dong, Gumi-si, Gyeongsangbuk-do, Korea

Site area 1 0 , 1 5 8 . 0 0㎡

Bldg area 3 , 8 4 5 . 5 2㎡

Gross floor area 1 8 , 8 8 8 . 5 4㎡

Bldg coverage ratio 3 7 . 8 6 %

Gross floor ratio 8 6 . 0 5 %

S t r u c t u r e S . R

Bldg. Scale 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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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물은구미공단에 지어진산업시설이다. 휴대폰, LCD모니터

에들어가는핵심부품들과같은IT 관련첨단제품을생산하는공장

과사무실, 제품들을개발하는연구실등이한곳에집적된복합시설

이다. 

건축주와초기에정한설계기본방향은크게두가지다. 한가지는

공장의외관도경쟁력이라는측면에서건물형태나외장재료가전형

적인공장이미지를벗어나특색있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는공단

안에 지어지는 건물이라 가능한 많은 녹지 공간을 계획하여 푸른 환

경을조성한다는것이었다. 

그래서 외관 재료로는 일반적인 금속 패널보다는 베이스 패널과

유리를사용하였다. 또한북쪽전면도로에서진입할때주출입구앞

공지를확보할겸건물의한쪽모서리를잘라내고얇은벽체를세워

공장 정면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각 형태 건물 외관에 변화를 주도록

하였다. 

공장 주변의 옥외공간은 주차장이나 운동 시설 때문에충분한 휴

식 공간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3층 일

부에 식당과 체력단련실을 두고 나머지 5 0 0여 평의 넓은 공간을 옥

상녹지공간으로계획하였다. 

이 옥상 정원은 식사 시간에나휴식시간에주변 공장들 넘어 멀리

금오산이나낙동강등자연경관을조망하는휴식공간으로써뿐아니

라바베큐파티등다양한사내행사를할수있는공간으로이용되어

직원들이공장에서제일소중하게생각하는장소가되었다. 

공장 내부는 바이어나 방문객을 위한 견학 통로를 계획하고 내부

는클린룸설비로된첨단공장이미지에맞게주로흰색으로, 회의실

이나식당등은칼라유리로마감하였고로비와주계단주위에는키

높은 대나무를 심어서 층을 오르내리면서도 항상 푸른색을 볼 수 있

도록하였다. 건물내외부에별도야간조명을계획하여 2 4시간쉬지

않고 가동 되는 활력 있는 공장의 움직임이 야간에도 주변에 그대로

노출되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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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7 86

2

5

횡단면도종단면도

3 10 11

1

12

146

9

13

01_ 식당
02_ 사무실
03_ AMP/중계기라인
04_ Aging Room
05_ 환경실험실
06_ INERT LINE
07_ CAMERA MODULE
08_ 기계실
09_ SURPLUS AREA
10_ 전산/방송통신실
11_ 회의실
12_ 기술자료실
13_ SMD
14_ 수입창고

3

2

4
1

1_ 3층옥상정원에서본식당전경
2_ 주현관
3_ 주현관캐노피
4_ 주계단외벽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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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체력단련실쪽에서본옥상정원
2_ 식당에서본옥상정원
3_ 식당

1

2

3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5

5

12

13

7

6

6

6

4

14

8

2

15

10

3

9

111

21

18

12

16
24

1419

23

20

21

22

21

17

28

29

16

26

27

25

30

01_ 로비
02_ Burn-in Room
03_ 환경시험실
04_ PM Room
05_ CAMERA MODULE
06_ SMOCK ROOM
07_ INVERT LINE
08_ C.M.예비실
09_ SMD
10_ 군수라인
11_ HMIC
12_ 수입창고
13_ 고객상담실
14_ 기계실
15_ TEST

16_ HALL
17_ 사무실
18_ AMP/중계기
19_ 품질상황실
20_ 발전기실
21_ 시작실
22_ Surplus Area
23_ 전산/방송실
24_ 주재임원실
25_ 옥상정원
26_ RESERVED AREA
27_ 살수실험실
28_ 주방
29_ 식당/다목적 홀
30_ 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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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 c a t i o n Osikdo-dong, Gunsan-si, Jeollabuk-do, Korea

Site area 3 6 , 9 0 1 . 4㎡

Bldg area 5 , 0 8 4 . 3 4㎡

Gross floor area 1 3 , 1 8 7 . 2 5㎡

Bldg coverage ratio 1 3 . 7 8 %

Gross floor ratio 3 3 . 3 5 %

S t r u c t u r e R.C 

Bldg. Scale B3, F3

대지위치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규 모

구 조

외부마감

시 공 사

건 축 주

전북군산시 오식도동산업단지내

창고시설

3 6 , 9 0 1 . 4㎡

5 , 0 8 4 . 3 4㎡

1 3 , 1 8 7 . 2 5㎡

1 3 . 7 8 %

3 3 . 3 5 %

지하3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후동석 정다듬, 후동석물갈기, ZINC패널

(주)국제종합토건

산업자원부

군산 자유무역지역 시설공사
Gunsan Free Trade Zone Construction Project

< 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건축문부문우수상수상작>

지　순/ (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by  Ji Sun, KIRA회원작품 Works

1_ 공장동입면
2_ 공장전경
3_ 청사동
4_ 남측전경2

1
3

4



2 90 6 1 2  대 한 건 축 사 협 회



3 0

2 1세기대한민국대표산업기지의건설

세계는 각국의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경제특구를 통하여 치열한무

역전쟁을펼치고있다.

특히우리의경쟁국인동북아의중국, 대만등은최근우수한시설

과조건으로세계적인기업유치에적극적으로뛰어들어성공적인성

과를거두고있다.

7 0년대 마산, 익산 등의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으로 수출한국의 기

반을다졌던우리도성장위주의산업시설을뛰어넘는새로운국가경

쟁력을갖춘대한민국대표산업기지를건설이필요하게되었다.

군산자유무역단지시설은친환경및근무자를우선으로고려한새

로운패러다임의산업시설로서기존공장의형식과이미지를탈피하

며 기능적으로 완벽한 표준공장을 건설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산업기

지를상징하는당당함을갖춘청사와입주업체의원스톱서비스를위

한지원시설과물류시설을건설하는데목표를두었다.

대표산업단지로서의당당함

세계각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청사는 국가의 위상을표현하는장이

되고있다.

대한민국 대표 자유무역지역시설로서의 당당함을 부여하고자 업

무동과 지원동이라는 2개의 시설을 수평으로 기다란 지붕판으로 하

나의 매스로 엮음으로 수평선이 가지는 힘과 출항의 닻을 올리는 무

역선박의 이미지를 형상화여 무역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동성을 표

현하였다.

국가안의작은국가, 또다른관문

자유무역지역은바깥세상과격리된그들만의작은국가이다. 그곳

에 들어가는 첫 만남은 커다란 게이트( G A T E )이다. 이 상징물은 두

세상을공간적으로심리적으로구분짖는경계의역할을한다.

공장같지않은공장, 질서, 시스템

표준공장은 자체 단독건물을 가질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업체에게

작업공간을제공하는임대형공장이다.

공장은 입주업종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입주예상업체

의특성을분석하여경공장동과중공장동으로분류하고각각의특성

에 맞도록 동선처리를 위한 코아시스템, 장비 L A Y - O U T의 융통성

을 부여하는 장스팬처리에 의한 무주공간구현, 서비스 발코니 등 철

저한첨단산업시설의기능에충실하였다.

외장은유지관리에용이한 친환경소재인 적벽돌을 사용하고 사무

공간에는커튼월을적용하여기존공장의이미지와는완전히다른공

장같지않은공장을만들고자하였다.

안과밖으로의열림,내외부공간

청사동은 1, 2층의 지원 서비스공간과 3층의 무역원 청사로 수직

적으로기능이분리되어있다.

안으로 열린 청사동의 중앙 홀은 내부공간의 구심 공간이되며 행

정서비스공간의중심이된다. 3층의중정은무역원청사의중심으로

서 하늘로 열린 공간은 그들만의 휴식처이다. 유리박스안의 대형 홀

은전체자유무역지역을관망할수있는전망대의역할을한다.

친환경휴게공간, 외부조경시설

2 1세기산업단지의화두는친환경이다. 공장주변곳곳에근로자들

을위한크고작은옥외공간과공장과공장을연결하는그린네트워크

를설치하여공원같은단지를만들고자하였다.



3 10 6 1 2  대 한 건 축 사 협 회

2

1

1_ 물류창고동
2_ 메인진입구

청사동입면도물류창고 입면도

복지동입면도물류창고 입면도



3 2

1_ 진입구측면
2_ 청사및복지동중정
3_ 메인진입구필로티
4_ 사무동외부휴게공간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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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동 평면도

표준공장 A 평면도 표준공장 B 평면도

청사동평면도

물류창고 평면도

01_ 창고
02_ 사무실
03_ 기계실
04_ 전기실
05_ 발전기실
06_ 화장실
07_ 발코니
08_ 복도
09_ 문구
10_ 편의점
11_ 금융기관
12_ 로비
13_ 홀
14_ 식당
15_ 주방
16_ 우체국
17_ 전시관
18_ 세관
19_ 관리실
20_ 숙직실
21_ 예비군대대
22_ 중기계작업장
23_ 로딩데크
24_ 커피라운지
25_ 옥외휴게테크
26_ 작업장

1 2

2
3

4

5 7

7

8

6

8

9

11 12

10

14

13

24

15 6

8

6

20

19

17

13

18
6

16

21

8

6

25

22

6
12

22

23 23

4 12 1
6

22 22

2
6

12

26 26

4

8 8

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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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용 도

규 모

구 조

외부마감

내부마감

설계담당

시 공 사

건 축 주

설계기간

공사기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3 0 6 - 1번지외2필지

자연녹지지역

1 , 9 6 6㎡

3 9 3㎡

1 , 3 0 8㎡

1 9 . 9 7 %

4 9 . 8 0 %

교육연구및 복지시설

지하1층, 지상 3층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노출콘크리트, 적삼목, 폴리카보네이트

노출콘크리트, 석고보드위 페인트, 강화마루

김정은, 권미리

(주)이안알엔씨

김명철

2005. 04 ~ 2005. 05

2005. 05 ~ 2006. 01

1_ 진입부전경
2_ 전체전경1

2

용인시 상현동 지예슬유치원

< 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건축문부문우수상수상작>

이규상·장기욱/ (주)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by  Lee Ku-sang·Jang Ki-uck회원작품 Works

L o c a t i o n 306-1, Sanghyeon-dong, Yongin-si, Suji-gu, Gyeonggi-do, Korea

Site area 1 , 9 6 6㎡

Bldg area 3 9 3㎡

Gross floor area 1 , 3 0 8㎡

Bldg coverage ratio 1 9 . 9 7 %

Gross floor ratio 4 9 . 8 0 %

S t r u c t u r e S.R.C 

Bldg. Scale B1, F3

Design period 2005. 04 ~ 2005. 05

Construction period 2005. 05 ~ 20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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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슬유치원프로젝트는양쪽동산을끼고아늑하게자리잡은넓

지막한대지의양상과는달리건축주가요구한과밀한수용원아수와

2 0 %라는 건폐율조건 그리고 지상 1, 2층에만 교실을 배정해야한다

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공유면적의 여유가 없는 집적된 교실군의 단

순한매스는필연적이었다.

또한 인접 아파트 밀집지구에 위치한 여타 유치원과의 차별성을

위해 야외 유원장은 건물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건물 안에서 마련

할수없었던여러가지활동놀이들을종합적으로담기위해짜깁기된

덩어리로서의대지여백을필요로하였다.

그리고 인접한 거대한아파트 단지 및 부지와 근접하여예정된 기

간도로는당해부지주변의급속한도시화를예고하고있어앞의이유

들과더불어유치원의도시적스케일을야기시켰다.

우리는일련의배경에서탄생된지상3층규모의경직된직육면체

의기본조직의틀속에서이와는상반되게건축적‘자율성’을획득하

고자실험적인구조적시스템을고안하게되었다.

이것은 직사각형 평면의외부경계선을따라 구조요소를 배분하여

내부에는유니버설스페이스를구축함과동시에다양한레이어의플

랫 슬라브시스템이 가능토록 하고자 했고, 유원장과의 소통이 필요

하여 열려있는 면은 개방적인 구조 조직을 통해-실제적으로 1 2 5×

6 5×1 5 T의철재각파이프기둥을1 . 8미터간격으로설치-외부로돌

출된다양한기능들이꼴라주의형태로입면상의어떤위치에든존치

될수있는가능성을생성시켰다.

이를 통해 직사각형의 기본적인 구조적 수직틀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 요소들-슬라브 및 외부면에 매달린 매스, 그리고 수직통로(계

단) -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변화될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하였다. 이

것은내외부를자유롭게넘나드는다양한프로그램편제를가능케하

고변화하는도시로열려진개방된입면을따라자율적인의사소통을

원할하게한다.

건축사의 손에 의해 완공과 동시에 종결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구성이다할때까지건축사의손을떠난이후라도변화하는주변과호

흡해야 하고 또한 수많은 내부 용도변화에 대응하며 스스로 변형이

가능한실험적건축을생각한결과이다.

실제로 지예슬유치원 건물은 개방된 입면상에 원무실, 수직계단

등이중력의방향과관련없는듯하게거대한실제스케일로레고블럭

의취합방식처럼자유롭게매달려있다. 

이것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될 수도 있을 것처럼 말랑말랑

한 시스템으로 원아들에게 받아들여져, 건물자체가 체험되어지는

‘공간인지’교제가될것이다.

또한교실로부터외부세상을경계짓는개방적구조스크린을빠져

나온자유로운형태의매스는아이들의영글어진꿈을형상화한것이

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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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76

5

2

3

종단면도

1

8

13

10

3

1

12

12

12

9

11 3

3

01_ Pit
02_ 홀
03_ 복도
04_ 계단실
05_ 교실
06_ 강당
07_ 테라스

08_ 다목적실
09_ 기계실
10_ 조리실
11_ 원무실
12_ 화장실
13_ 샤프트

1

2 3 4 5

1_ 전면야경
2_ 부출입구
3_ 원무실
4_ 전면디테일- 1
5_ 전면디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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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평면도

11
109

10
12

2

8

6

3

7

1

5

1층 평면도

12

14

12

15

12

7

5

12

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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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원무실지붕디테일
2_ 2층복도
3_ 3층강당
4_ 1층H a l l

1
2
3

4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2

12 17

18

19
20

21

12

7

5

16

7

7

12

01_ 현관
02_ 기계실
03_ 신발장
04_ 원장실
05_ 복도
06_ 홀
07_ 화장실
08_ 펌프실
09_ 다목적실
10_ 창고
11_ 조리실
12_ 교실
13_ 세탁실
14_ 부출입구
15_ 유원장 출입구
16_ 원무실
17_ 미술실
18_ 소체육장
19_ 양호실
20_ 조정실
21_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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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연 면 적

용 도

규 모

구 조

주요수직동선

승강장길이

승강장형식

외부마감

내부마감

설계담당

토목설계

시 공 사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 경부선 구포역앞낙동로변

구포배수장~강서구청(시점) 구간

5 , 4 3 4 . 1 3㎡

판매및 영업시설(철도역사)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철골조

계단, 에스컬레이터6기(옥외용2기), 

엘리베이터3기(옥외형1기)

1 4 9 m

상대식

폴리데크판넬, 강화유리(강변측), 복층유리(기능실)

화강석, 압출성형시멘트판넬

권혁중, 강창근, 임동연, 김태현

서영기술단

삼성물산주식회사

1_ 남측전경
2_ 야경1

2

부산 지하철 3호선 구포역
Nakdong Station, Busan Subway Line-3, 311Block

김성민, 홍사원/ (주)한섬건축사사무소
by  Kim Sung-min, Hong Sa-won, KIRA회원작품 Works

L o c a t i o n Gupo-dong, Buk-gu, Busan-si, Korea

Gross floor area 5 , 4 3 4 . 1 3㎡

S t r u c t u r e S.R.C 

Bldg. Scale F 2

10 30 80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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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년에턴키방식으로진행된구포역은지난 2 0 0 5년 1 1월 2 8일개

통되었다.

선형으로발달한부산광역시는북동에서남서로따라가는기존지

하철1호선과북서에서남동으로교차하는2호선에이어3호선을신

설, 부산광역시 북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여 부산광역시의 균등한

발전과장래교통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함이그목표였다.

낙동강을따라흐르는역사

부지 배면으로는 낙동강이 인접하여 흐르고 있으며, 전면 도로 맞

은편에는경부선구포역을중심으로소규모상업시설이밀집되어있

다. 또한경부선구포역으로인하여동서로분리된개발제약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기존 구포교와 신설 구포대교의 완공으로 낙동강

을가로지르는교통의요충지로작용할수있는가능성이있었다.

역사를따라흐르는동선계획

역사와같은교통시설의건축계획은합리적인동선을우선시해야

한다. 이에부합하여구포역의동선은크게정거장진입동선, 대합실

에서승강장으로의연결동선, 역무관리동선및장애자동선으로구분

된다.

정거장진입에있어서주보행접근방향인구포역측에에스컬레이

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량 수송을 감

당하는계단에서돌음동선을배제하고순방향으로처리하여원활한

보행 및 사고방지를 고려했다. 승강장 연결 계단은 폭원산정 결과에

따라 계단수, 폭원을 결정하고 승강장 계단수가 필요이상으로 많을

경우방향성상실, 계단부의정체구역개소증가및개소당계단폭감

소에 따른 보행 효율 저하 등의 문제점이있으므로 적정수의 계단을

승강장에 설치토록 계획하였고, 상주 역무원의 기능실은 분리하여

역무효율 극대화 및 보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일반적

인고가정거장과달리승강장이대합실하부에있으므로지상에서대

합실까지의동선이길어장애자및노약자를위해도로면과제방사이

를연결하는별도의승강시설을설치하였다.

낙동강과하나되는역사개념

부산구포역은 항구도시라는 부산의 이미지와 낙동강을 배경으로

위치한대지의지형성을살리는데설계중점을두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항도인 부산은 바다, 부두, 해운대로 인식되는

강열한해양적이미지를갖고있으며이것은파도, 바람및배라는오

브제로 대치될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시 낙동강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외하면낙동강은철새, 갈대, 강변산책로등휴양적이미지를가지

고있으며도시속의휴식처, 경관확보라는조형적언어로표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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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입면도
5 15 40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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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측입면도

단면도

3
4

2

1

1_ 외부전경1
2_ 외부전경2
3_ 외부전경3
4_ 외부전경4

01_ 전기실
02_ 미화원실
03_ 물탱크실
04_ 화장실
05_ 승강장
06_ 승강기 기계실

07_ 역무실
08_ 탈의실
09_ 샤워실
10_ 침실
11_ 통신기계실

1 2 3
4

5 6 5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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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승강장1
2_ 대합실2
3_ 승강장2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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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층 평면도( 1층)

3

2

5

53

1

4

1

대합실층 평면도( 2층)

9
8 12

13 14 15 17

16

18

10

7

11

6

01_ 계단 하부창고
02_ 승강기 기계실(외부)
03_ 승강장
04_ 만남의 장소
05_ 승강기 기계실
06_ 전기실
07_ 미화원실
08_ 물탱크실
09_ 화장실

10_ 대합실
11_ 휴게공간
12_ 역무실
13_ 탈의실
14_ 샤워실
15_ 침실
16_ 승차권창고
17_ 통신기계실
18_ 영선분소

5 15 40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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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용 도

규 모

구 조

외부마감

내부마감

설계기간

공사기간

서울종로구 신영동7 2 - 1 0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 , 1 9 0 . 0 0㎡

3 5 4 . 3 8㎡

1 , 7 7 8 . 0 3㎡

2 9 . 7 8 %

7 9 . 8 6 %

근린생활시설및 주택

지하2층, 지상3층

R . C

노출콘크리트, 화강석잔다듬, 맑은유리, 백토벽돌

소송널 붙임, 석고보드위락카페인트, 벽지

2004. 12 ~ 2005. 03 

2005. 03 ~ 2006. 04

1_ 정면전경사진
2_ 전경
3_ 모형전경사진1 3

2

청풍헌(靑風軒)

김석환/ 터·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eok-hwan, KIRA회원작품 Works

L o c a t i o n 72-10, Sinyeong-dong,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1 , 1 9 0 . 0 0㎡

Bldg area 3 5 4 . 3 8㎡

Gross floor area 1 , 7 7 8 . 0 3㎡

Bldg coverage ratio 2 9 . 7 8 %

Gross floor ratio 7 9 . 8 6 %

S t r u c t u r e R.C 

Bldg. Scale B2, F3

Design period 2004. 12 ~ 2005. 03 

Construction period 2005. 03 ~ 2006. 04

1 3m0



4 70 6 1 2  대 한 건 축 사 협 회

입지와의균형

이계획대지는북한산전체산세의연속선상에있다. 뒤로는그산

세를이루는백악산이있고대지앞에는개울물이흐른다. 지금은강

양쪽이 도로와 축대 등 인공 구조물로 이루어져 자연의 모습을 잃고

말았지만, 소나기가 온 후 한번쯤 시원스레 큰 물길이 휩쓸고 난 후

가라앉아몇일간맑게흐르는그개울물만큼은, 그옛날집들이들어

서지않았을때흐르던계류의체취를간직해보인다. 그리고그러한

생각을할때이터가갖고있는본래의감각을살릴수있게된다. 이

건물의 구상은 그러한 자연 지형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여 각각의

공간에서맑은느낌을갖게하려한것과, 터의존재성을간직하게하

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건축행위에 의한 터의 상실이 아닌 그

힘을느끼며생활하게하고자했다. 또프로그램에따른층별공간의

성격과 대지가 갖는 자연지형 및 도시 여건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

간의 배열과 동선이 고려되어 있다. 우선 외부로부터 동선의 흐름은

다리건너에서곧바로오를수있는계단과전면경사도로를따라우

측계단으로접근하는두갈래의순환로를이루고있다. 그리고그로

부터 당도된 로비에서는 수직 동선 및 뒷마당으로 향하는 외부 공간

과 연계되어 있다. 그 흐름은 멀리 뒷산의 산책길과도 연결될 수 있

다. 

평면계획상에서지하2층은빛이직접유입될수있도록썬큰바닥

에유리블럭을깔고환기와채광을위한천창을설치했으며지하1층

은 마당과 피로티, 썬큰 등의 외부 공간에 의해 건물 주위를 순환 할

수있게했다. 그리고1, 2층은앞뒤로전면창을두어자연채광에유

리하게 하고 기둥과 보 등은 노출 콘크리트 마감의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어구조질서의힘이공간에미치도록했다. 

3층주택은기준층평면의윤곽에서면적이좁혀진상태로서앞뒤

로마당을갖고있다. 전면쪽은시선이높아진지반이되어원래의지

반에서보다전망을훨씬좋게한다. 그래서그테라스를거닐며더멀

리 개방된시선을누릴수있게했다. 그곳에건물윤곽을 따라프레

임을 설치함으로서 구축적 감각과 비움의 공간감이 느껴지게 했다.

그리고후면식당앞은발코니와셋백된폭을더하여마당공간을형

상하고, 깊어진공간을고려해상부를오픈시켰다.

이 대지는 북한산 자락이 펼쳐보이는 조망 요소와 뒷산의 녹지에

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있다. 하지만 북사면이어서 일조에 불리할

수밖에없다. 조망은북쪽시선이좋지만따뜻한태양은남쪽에있다.

그래서 채광과 조망이 동시에 충족되도록, 조망이 좋은 북측에는 큰

창을설치하고실내에남측햇살이비추는천창을두었다. 

덤덤함

현대인들이바라는변화추세는설비장치의의존성과도시와의연

관성이 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써 편리를 누리려 한

다. 그러나건축의본질적가치와의미는어느시대사회환경이나문

명적 이기의 장치로서가 아

닌, 원초적자연 환경에입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도시 구조와 밀접한 관계

를 갖게 된 현대의 상황에서

도 도시의 하부 구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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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2

7 7

7 7

8 8

8 8

1 3 4 5 6

인간 본연의 정서 회복에 적합한 환경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

한다. 사람들은 건축을 시대상에 맞게 개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나는건축의덕목이시대에적합하게변화해가는것보다변화

할수없는의미에있다고생각한다. 

나는 덤덤한 건축을 지향하고자 한다. 장치와 도구가 잘 갖추어지

고형태적맵시를드러내려하기보다구축과정에서드러나는사물의

질서, 그 자체로써 표출되는정직한 모습과공간적 질서를지니게 되

어야한다고생각한다. 

여기서의건축작업은그러한생각들을구현해가는과정이었다. 외

부로 드러나는 건물 이미지는 규모 조건에 의해 필요한 구조체가 갖

는건축적질서가솔직하게표출됨으로서건강한건축적감각을지니

게하려 했다. 그 질서의바탕에서 프레임에 의해공간감이 표출되기

도하고 꽉채워진 표면에쓰인 재료에의해 물질적감각이 표출되기

도한다. 이건물에쓰인재료는천연의물성을발하도록고려했다. 그

것은고대로부터인류가주변에서획득가능한천연재료를써서축조

하던것과같은맥락이다.

01_ 발코니
02_ 침실
03_ 전실
04_ 안방
05_ 서재
06_ 옥상정원
07_ 주차장
08_ 근린생활시설

1_ 썬큰
2_ 정면외관상세
3_ 외벽상세

4_ 지하1층피로티부분의통로
5_ 로비와마당
6_ 썬큰바닥의채광과환기창

1
4

5
6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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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1

2

3 4

1_ 북측거실앞옥상정원
2_ 거실천창부분
3_ 거실과식당사이켜와채광
4_ 남측식당앞테라스상부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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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 ~ 2층 평면도

1 3m0

2

1

3

4

5 6

6

3

6

3

5

6

01_ 선큰
02_ 주차장
03_ 근린생활시설
04_ 로비
05_ 홀
06_ 화장실
07_ 서재
08_ 안방
09_ 침실

10_ 거실
11_ 식당
12_ 발코니
13_ 방
14_ 욕실
15_ 주방
16_ 현관
17_ 옥상정원

7

9

8

10

11

12

13

13

14
15

16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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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용 도

규 모

구 조

외부마감

설계담당

구조설계

전기설계

설비설계

시 공 사

건 축 주

설계기간

공사기간

제주시 아라2동 1 4 8 1 - 4번지

자연녹지, 자연취락

6 6 1 . 0 0㎡

2 6 1 . 4 2㎡

5 5 0 . 7 0㎡

3 9 . 5 5 %

8 3 . 3 1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두께0.5 아연도금골강판, 방부목위 오일스테인, 

자기질타일, 외단열시스템

안혜숙, 이승미

고만영

흥산엔지니어링

하나기술사사무소

세종건설

양문실

2005. 08 ~ 2005. 10

2005. 11 ~ 2006. 05

1_ 전경
2_ 북측전경1

2

꼬마도깨비 어린이집

문석준/ 반석건축건축사사무소
by  Moon Seok-jun, KIRA회원작품 Works

L o c a t i o n 1481-4, Ara2-dong, Jeju-si, Jeju-do, Korea

Site area 6 6 1 . 0 0㎡

Bldg area 2 6 1 . 4 2㎡

Gross floor area 5 5 0 . 7 0㎡

Bldg coverage ratio 3 9 . 5 5 %

Gross floor ratio 8 3 . 3 1 %

S t r u c t u r e R.C 

Bldg. Scale F 3

Design period 2005. 08 ~ 2005. 10

Construction period 2005. 11. ~ 2006. 05

31 6 12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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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st school

사회와 처음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롭고풍부한공간, 다양한장치등을통해보다창의적이고능동

적인경험들을이끌어낸다.

전체적으로절제된조형언어속에서도다양한공간이나여러가지

재료를 통해 촉각, 시각적 풍부함을 유도하고, 내부에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장치들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

스의 일정부분을 비워내어 내, 외부의 중간영역을 만들고, 가변성을

지닌다양한이야기들을담는공간이되도록하였다.

이야기가담긴공간안에서서로의경험들과관계맺으며나자신과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 각자의 상상력과 꿈

을가득키워나갈것을기대해본다.

골목길( A l ley )

아이들의공간은길에의해연결된다. ‘골목길’이자연스러운커뮤

니티의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길을 통해 아이들의 자연스럽고 다

양한만남들을담고자하였다.

길에서이루어지던행위들은 마당을 통해 더 크게 확장된다. 길에

서의 자연스러운 만남, 마당에서의 서로와의 행위를 통한 관계맺음

의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시작하는 첫 사회활동인 것이다. 가족의 품

이아닌보육시설이라는작은사회로부터시작하는다양한체험이나

참여를통해사회로의진정한발디딤이시작된다.

마당( Ut i l ity Spac e )

유아의 공간은 어른과 달리 지정된 기능만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

닌, 다채로움을담을수있어야한다. 아이들의호기심과상상력에대

응하는가변적공간으로, 이를위해건축사는아이들의다양한활동,

무한한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Utility Space를 제안한다. 이

는 하나의 M u l t i - P u r p o s e (다목적)로서, 또는 V a r i a b l e (가변성)의

성격을지니는공간으로서유아스스로만들어갈때더욱더풍부한

공간이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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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좌측면도

31

2 4

5

6

1_ 서측전경
2_ 외부재료의질감대비
3_ 하늘마당에서의바다조망
4_ 소집단영역과주현관
5_ 외부사이공간
6_ 유원장

31 6 12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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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7 8 9 56

44 5

1 2 3

7 15 16 1714

412 11 13

212 11 10

01_ 1세반
02_ 2세반
03_ 주방
04_ 4세이상반
05_ 테라스
06_ 하늘마당
07_ 숙직실
08_ 휴게실
09_ 회의실
10_ 유희실
11_ 복도
12_ 화장실
13_ 3세반
14_ 누마루
15_ 창고
16_ 원장실
17_ 다용도실



5 6

1_ 내부복도
2_ 유희실
3_ 하늘마당에서의오름조망
4_ 이야기마당
5_ 내부계단

1

2 3 4 5

1층 평면도31 6 12m0

2

3
4

6

5
10

1

9

7
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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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01_ 홀
02_ 교무실
03_ 1세반
04_ 2세반
05_ 0세반
06_ 주방
07_ 창고
08_ 화장실
09_ 자료실
10_ 유희실
11_ 테라스
12_ 3세반

13_ 4세반
14_ 휴게실
15_ 회의실
16_ 숙직실
17_ 탕비실
18_ 원장실
19_ 다용도실
20_ 전실
21_ 하늘마당
22_ 누마루

13 13 11

11 1

12
8

811
11

16 15

19

7 1

1718

14
21

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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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용 도

규 모

구 조

외부마감

내부마감

설계담당

사진제공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 7 9 - 1 8번지

일반주거지역

2 0 8 . 9 5㎡

1 2 4 . 9 2㎡

6 0 6 . 6 6㎡

5 9 . 7 8 %

2 2 5 . 2 7 %

다가구주택및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프로데마보드, 베이스패널,T24, T8강화유리

황토, 솔잎가루, 콩가루, 은행잎가루혼합위 부직포/벽지, 

나무마루

조세형, 정택수

건축사사무소제공(촬영이상수)

1_ 전경
2_ 전경
3_ 배면
4_ 전면파사드1 3 4

2

방배 한울타리

이창훈/ 호정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hoon, KIRA회원작품 Works

L o c a t i o n 879-18, Bangbae-dong, Seocho-gu, Seoul, Korea

Site area 2 0 8 . 9 5㎡

Bldg area 1 2 4 . 9 2㎡

Gross floor area 6 0 6 . 6 6㎡

Bldg coverage ratio 5 9 . 7 8 %

Gross floor ratio 2 2 5 . 2 7 %

S t r u c t u r e S.R.C 

Bldg. Scale B1,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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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 r o j e c t의 부지는 주변이 정리가 그나마 잘되어있는 단독주택

지에 위치해 있는 대지로써 부지가 작고 건축이 규모도 작지만 어떻

게더넓고풍요롭게살수있는가를찾고, 대지전체를이용하는데그

목표를 두었다. 또한 이웃과의 경계를 구획하지 않으며 건축으로서

주변의활기를되찾게하고우울한대지주변의가식적인모습들을부

정하며 단순한 조형에 의해 시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모색하고자 했

다. 주변건축들에의한조망이차단은계단을오르내리며이를해소

하고 노을지는 태양을 바라다보며 사색적 공간으로 유도한다. 가끔

은 눈과 비를 맞으며 내외부공간을 오고가고, 건축으로서 풍경을 만

들어가며, 자동차는 자유롭게 차고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집에 맞는

차고를만들었다. 정직한건축의모습으로탄생하도록노력하였다.



6 0

단면도

2 31

1_ 측면전경
2_ 측면
3_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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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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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8
9

76

4

5

지하1층 평면도

2

3

1

1 1.5 3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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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층 평면도

13

11

12

14
15

13

7

16

10

13

01_ 주차장
02_ 운동실
03_ 정화조
04_ 사무실
05_ 주출입구
06_ 임원실
07_ 다용도실
08_ 화장실
09_ 데크
10_ 현관
11_ 거실
12_ 주방, 식당
13_ 방
14_ 욕실
15_ 파우더룸
16_ 오픈가든

2층 평면도

13

11

12

14
15

13

7

16
10

13

3 41 2

1_ 측면
2_ 진입상부
3_ 실내
4_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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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돈/ 건축사사무소주안건축
by  Lim Chae-don, KIRA작품노트 Design Note

분당주택Ⅰ. Ⅱ
BunDang Residence I • II

첫번째프로젝트와의만남

1 9 9 4년 분당 신도시에‘새로운 주거문화의 창조’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주택전람회가 개최되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이미개최된바있지만, 우리로서는처음시도하는것

으로그당시사회각층의관심을고조시켰다.

이전람회에서공동주택(빌라)은대부분건축이실현되었지만,

개인주택은 나대지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2 0 0 1년이곳에대지를구입한건축주로부터설계의뢰를받고대

지와의만남이이뤄졌다.

그러나 곧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 전람회 부지는 처음 계획 설

계에 참여했던 작가만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관

청에문의한결과참여작가의동의를구하거나또는건축심의를

통하여건축이가능하다는답변을얻고약간의희망을갖게되었

다. 8년 정도 주인을 찾지 못한 대지는 최초설계는 paper work

도 사라진 상태여서 건축주와의 미팅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안을

완성하였다. 또한건축심의를통하여나의작품을이곳에실현하

게되었다.

작품의계획과정

배치 및 평면계획은 대지의 조건과 설계지침에 의거하여 대문

및 주차장 출입구가 결정되었다. 후면도로의 레벨차이를 이용하

면 전면의 정원이 더 쓸모 있게 계획되었을 텐데 출입구를 낼 수

없는관계로현재의안으로결정되었다.

전면마당과중정등을계획하여주택에서다양한공간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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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후면 도로에서의 소음을 고려하여 개구부를 최소화하였고,

옥상 등 데크공간을 할애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거실과 식당에 레벨차이를 두어 식당에서 거실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번째프로젝트와의만남

첫번째작품이완성된후, 두번째의기회가주어졌다. 건축주와의

처음 만남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2년간의

휴지기간이흘렀다. 포기하고있었는데건축주로부터설계의뢰의부

탁을받고한없이반가웠다. 

작품의계획과정

노부부의 설계조건은 단순한 공간, 소박한 재료를 사용한 편안한

주택이었다. 처음 대안은 유럽풍의 경사지붕 형태의 주택이었으나,

다시 단순하고 소박한 건축재료의 주택을 짓고 싶다는 주문이었다.

내심 반갑고 의욕이 불타올랐다. 여러 대안을 제안하여 백색 외벽의

주택을설계하게되었다. 각실들은다양한기능을담기원하여기본

적실들외에다다미방, 참선방, 다실등여러용도로사용가능토록각

실의분위기를연출하였다. 거실에서도2개의공간으로나누어변화

를주었다. 좋은건축주를만나는것은건축사에게좋은작품을만들

수있는행운이라생각한다. 다만역량이부족함을느끼며최선을다

해작업에임하였다.

에피소드

건축주는처음이 대지에 계획한 작가에게 의뢰하고 싶어 했다. 그

러나 2년이 흐른 후에 다시 필자에게 설계 디자인을 의뢰했다. 처음

작가와의만남이너무힘들었고건축주의의견반영이어려웠다고토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성남시분당구분당동5 7 - 5번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6 6 2 . 2 0㎡

2 1 6 . 8 4㎡

4 5 8 . 5 1㎡

3 4 . 8 5 %

5 3 . 4 2 %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라임스톤, 징크패널, 목재루버(멀바우)

설계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용 도

구 조

층 수

외부마감

01_ 거실
02_ 식당
03_ 주방
04_ 다용도실
05_ 안방
06_ 드레스룸
07_ 서재
08_ 현관
09_ 중정
10_ 가족실
11_ 침실

1

9

8 7

5

43

2

6

10

11

11

11

11

1 2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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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분당동5 7 - 5번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6 4 0 . 5 0㎡

1 7 8 . 5 8㎡

3 1 2 . 2 9㎡

2 7 . 8 8 %

4 8 . 7 6 %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드라이비트고운봉철, T22복층유리

벤자민무어페인트, 원목마루

설계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용 도

구 조

층 수

외부마감

내부마감

로하였다. 

또한건축주의배려로전면도로의 담장을후퇴시켜 조경공간을확보, 이웃에게 즐거

움을 주고자 하였다. 매우 흥미롭고 아름다운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예

상치 못한일이일어났다. 이웃대지의건축주가 담장이 자기대지를 침범하였으니, 담

장을다시시공하여줄것을요구하였다. 담장은대지경계선상에설치하는것이상식인

데, 그것마저인정치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담장허물기 운동이 미담으로 여겨지는데,

담장때문에민원이야기되어서로가불편한이웃이되었다. 이런아이러니하고이해못

할 일이마음씨 고운 건축주에게일어난 것이다. 아직미해결인 상태로이 사건은 법원

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 좋은이웃을만나는것도큰복일텐데, 우리들마음의담장은

언제나허물어질지아직해결되지못한마음의상처로남아있다.

이제 세번째만남이기다리고 있다. 다음에는더 잘할수 있게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또한이웃의도움과상식이통하는사회가되길간절히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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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01_ 거실
02_ 식당
03_ 주방
04_ 다다미실
05_ 다용도실
06_ 현관
07_ 중정
08_ 가족실
09_ 침실
10_ 서재
11_ 다실
12_ 안방
13_ 드레스룸

1

7

5 4

3

2
6

9

13

8

12

11 10

1 2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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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손기찬/ 건축사사무소동이, 인하대건축학부겸임교수
by  Sohn Kee-chan, KIRA

천주교 마산교구 구산교육원

계획작품 Process Works

●배치도

대지위치

지역/지구

주요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규 모

구 조

내부마감

외부마감

설계담당

구조설계

설비설계

전기설계

설계기간

경상남도마산시 구산면난포리산3 7외

농림지역, 해군기지지역, 보전임지(생산)

문화및 집회시설(수도원)

9 , 8 8 9 . 0 0㎡

1 , 9 0 6 . 4 2㎡

5 , 9 1 4 . 9 5㎡

1 9 . 2 8 %

4 8 . 4 4 %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석고보드위핸디코트마감

점토벽돌치장쌓기, 동판지붕잇기

손관호, 하혜란, 김수진, 진범성, 김종주, 이인구, 이승연, 

손다익, 정경준

한일구조기술사사무소

(주)선화설계사무소

(주)선화기술단사무소

2004. 10 ~ 20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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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노트에서

이 계획안은 장소로부터 단절된 건물이 개입한다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확신과 함께, 현대사회의 방만함과 경계에서

집단생활을위한장이라는의미와조용히기도하고관상하기위한종

교적장으로서의두가지의미로부터시작한다.

- 제한된 부지와 지형 및 물리적인 규제와 주변자연환경에 의해

단절된 건축이 아닌 장소와 조응하는 배치 및 공간 계획을 설계

하고, 

- 이미훼손된기존도로를최대한활용하여교육동과숙소동의기

능과동선을분리배치함으로써개인과공동체교육공간의영역

구분을꾀함.

- 정문에서 성당이 동측을 향하게 하면서, 전면광장과 함께 트인

바다로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상징적이고도 전례중심공간이

되도록 하며, 필요시 교육동은 별도의 행사(일시적)가 숙소동과

의장애없이(특히강당) 출입이가능하도록함.

- 기능공간의영역구분

•개실영역: 개인적인기도, 묵상

•교육영역 : 공동기도, 교육, 독서, 친교, (교회가 본질적으로는

공동체= 커뮤니티를구성)

•전례영역: 성당, 강당(종교, 문화적외부행사등)

•야외공간: 외부교육, 집회, 묵주기도, 노동(환경관리작업)

-내구성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내진구조설계)

•외벽: 점토벽돌(보편적이미지)

•지붕: 징크판(동판)

- 검박함: 간결하고자연적인소재와환경적인마감재료사용. (페

인트등치장적인마감지양)

- 실용성(효율성) :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와

공간을 구성하고,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열원을 가스연료로 하

며, 교육동에서는 사용시간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개별

식냉난방패키지시스템을도입.

- 자연환경과의 격리와 접근 : 교육원을 산만한 자연환경과 개방

되어 있는 봉화산으로의 외부인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벽돌벽면

과 담장으로 구획하고(독립적인 내부마당 형성) 동시에 대문(후

문)을나서면외부자연환경과접할수있도록함. (경관)

- 기념성당은 교구청 단지 내와 인근지역에서의 상징적인 신앙조

형물로서, 신자들에게는순례지로서, 일반인에게는종교적체험

의장소로서환경과공간을제공함. (전기, 설비일체배제)

- 진입도로는현도로를보수하는데그쳐자연환경을보존하되연

결도로와중정, 광장은빗물이스며땅이호흡할수있는투수성

포장재로마당의역할을함. (생태와환경)

- 기념성당과 비워둔 산 정상까지의 도로는 한 측면 성벽(돌벽)과

일부돌계단을설치, 경사순로를설치함으로서고난의길과고결

한신앙의길에이르는기억의장소성을갖음.



7 0

- 중세 수도원의 엄격성과 품격을 전형으로 삼고, 한국 캐톨릭 전

래의가치를지역적인풍토와현대적인건축해석으로서, 집단생

활을 위한 주거, 혹은 생활의 장이라는 의미와 조용히 기도하고

사색하기 위한 종교적 장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 공간 환경

으로설계함.

“Nobile claret opus, sed opus goud nobile claret clarificet

m e n t e s .”

이집을 고귀하게 빛나게 하시고, 빛나는 이집이 우리마음을 밝히게

하소서. -최초의고딕창시자, 생드니수도원장쉬제르-

2층 평면도

숙소동정면도

교육동, 성당동 입면도

1층 평면도

01_ 로비
02_ 강당
03_ 2인실
04_ 6인실
05_ 다목적실
06_ 장애인실

07_ 휴게실
08_ 원장실
09_ 수녀숙소
10_ 식당

7

10

3

9

7

7 3
8

4

3

5

1

2

7

3
3

2

3

33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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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5 10 20m0

01_ 강당
02_ 성당
03_ 로비
04_ 식당
05_ 다목적실
06_ 세미나실
07_ 2인실
08_ 4인실
09_ 6인실

10_ 수녀숙소
11_ 원장실
12_ 장애인실
13_ 성체조배실
14_ 휴게실
15_ 전기실
16_ 기계실
17_ 저수조
18_ 창고

6

14

6 6

17

1

2

18

6

4

3

16

8

8

9

9

6

15

14

5

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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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경기 Competition 이프로젝트의핵심적문제는켐퍼스내

에서 건축의 기능적 해결과 대학 창학

6 0주년 기념관이라는 상징성의 건축화

였다. 

기능적 문제에 대한 분석은 켐퍼스내의

교통과 접근성의 도시적 기능의 문제와

공연장과 회의실, 전시실, 피트니스실

등복합용도의해결의두가지가핵심내

용이었다.

이러한두가지의핵심문제에대한해결

로서두개로나누어져있었던대지를기

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더불어서

기능에따른분리된 건물의구성으로계

획하였다. 주된 건물은 1 , 8 0 0석의 대강

당으로서 전시실과 휘트니스실이 포함

되었다. 두번째건물은 프로그램상중강

당으로 명시된 4 8 0석의 회의장으로서

중소 회의실을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전시동으로계획하였다. 

세개로 나누어진 기능별 건물의 삼분화

는세개로구성된 조형적인개념과연결

된다. 우리는 세가지의 형태가 자기 주

장을통하여대립하고혹은조화되는방

식이가능한가를 실험하였다. 우리는각

자가 주체적이면서 조화적인 개념을 동

양에서세계구성의핵심적인사상인천

지인과 연결지었다. 대강당은 사각형의

평면형태로서육면체로형태를가지고,

중강당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의 평면

에서 시작하여 드럼의 형태로 건축화하

였다. 전시장은 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삼각형의 평면으로 하여 수직

적인조형요소로건축화하였다.

건물들은 형태는 전형적인 기하학적 도

형이지만 경쾌하면서 진취적인 이미지

를 나타낼 것이다. 지붕을 접근하는 경

사계단이 전형적인 육면체의 형태에 변

화와흥미를주고투명과불투명의재료

들이 대비되면서 반복과 변화가 리듬감

을부여한다. 천지인의개념은오래되고

고전적인 테마이지만 건축적 형상과 기

능을 부여 받음으로써 영남대 캠퍼스에

역동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징

으로미래지향적인모습을드러낼것으

로기대한다.

당선작/ 종합건축사사무소이공(이관직)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주 용 도

규 모

발 주 처

설계담당

경북경산시대동214-1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내학생주차장부지

자연녹지지역/학교

2 3 , 7 0 0㎡

5 , 5 3 5 . 4 1㎡

1 6 , 7 6 7 . 9 7㎡

2 3 . 3 6 %

5 6 . 8 2 %

문화및집회시설

지하2층, 지상6층

영남대학교

한철희, 한웅식, 허일민, 유은미, 

형진, 김정래, 권재영, 김경아, 

이삼화, 조현주, 허유미, 김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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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도

배치도

단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3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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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개교60주년기념관

가작/ (주)필립건축(윤경수) + 
(주)소오건축(오경근)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주 용 도

건 폐 율

용 적 률

규 모

발 주 처

경상북도경산시대동2 1 4 - 1번지

영남대학교경산캠퍼스내학생주차장부지

자연녹지지역

2 3 , 7 0 0 m2

1 6 , 7 1 5 . 0 5 m2

5 , 1 5 7 . 6 m2

교육연구및복지시설

2 1 . 7 6 %

7 0 . 5 3 %

지하1층, 지상4층

영남대학교

이번설계안의장소는대학캠퍼스전체의중

심공간을 마무리하는 곳으로, 미완성의 형

태로남아있는캠퍼스중앙공간의한쪽끝단

에 위치한다. 설계부지는 그 맞은편의 대학

본관건물과함께이중앙공간의중심축을이

루며, 이러한축좌우에놓여있는일련의건

물들과 더불어 중앙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설계부지의빈 공간을제외한다면

이중앙공간은대형의 캠퍼스중심광장으로

서이미 그형태적 윤곽을어느 정도드러내

고있다고말할수있다. 그리고설계부지뒤

편에, 좌우의 도로를 따라도시가전개되고,

도시와의형태적, 공간적관계가시작된다. 

본 설계안의 주제는 대 강당, 중 강당, 전시

실, 회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기념관이다. 따라서 기념물이

라는 단일 주제와 그 기념물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간의 형태적 규정은 이

설계안을 결정짓는 주요 문제가 된다. 다양

한 프로그램들의공간은기념관으로서의명

확한 기능과 형태 속에서 존재하여야 한다.

기념관의일반적인기능과형태는그것이수

행해야하는다양한프로그램들에의해분절

되고종속되는것이아니라그프로그램들을

보다명확한기능과형태로질서화하고통합

하여야 한다. 기념관과 그 형태는다양한 프

로그램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표상이 아니

다. 도리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인

기념관의 기능이나형태를통해 전개되어야

한다. 건축은기능해야한다. 그러나그특별



한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을 이끄는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상의 기능은 형태

에의해수행된다. 이것이진정기능과형태가갖는관계

이다. 기념관의 형태는 기념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넘어서존재함으로써기념관의일반적인기능을수행하

는것이다.

공간체계와 건설체계는 그 명확한 건축적 테마에 따라

전개되며, 이것들의관계는앞서언급한장소연구및주

제연구의복합적, 종합적, 구체적결과물이다. 건축자체

의 세계와 관계가 깊은 이 용어들(장소연구, 주제연구,

건축적 테마, 공간체계, 건설체계)은 본 설계안의 형태

를, 건축을 언급하는 데 중심이 되는 필수의 것들이며,

진실의 문제를 사실의 문제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과정

속에존재하는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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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지하1층평면도

1층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정면도



7 6

창동어린이도서관

설계경기 Competition 자연환경

동부는 한강상류 지류인 중랑천이 서남

부엔우이천이흐르고있다. 

북부는 도봉구의 상징인 도봉산이 있는

데, 최고봉인 자운봉( 7 3 9 . 5 m )을 비롯하

여 만장봉(718m), 선인봉(708m), 등이

깎아지른듯솟아있다.

사업목적

교육·문화공간으로 어린이 시기에 생

동감이넘치는도서관으로조성한다.

예술성 및 창의성이 조화된, 접근이 쉽

고안전하고편안하게책을가까이할수

있는공간으로설계하고자했다.

단순히책을읽는 공간만이아닌사색을

즐기며휴식과스스로학습할수있는공

간을창조하고자했다.

배치계획

기존대지형상을 활용하고 생활가로에

대응하는 배치에 의해 보행가로와 생태

가로형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행동선의

교차점에 입구광장을 형성하여 거주민

의이용성을극대화한다.

입구광장은 고밀도 주거단지를 고려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진입동선을

유도하는 완충공간으로 웰빙도봉의 지

역적,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적 상징성을

부여한다.

향후도서관과주거단지 및유치원의연

계를 통한 거주민의 편의성 도모하고,

대지의 동쪽에 위치한 25m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전달을 최대한 줄이기 위

해 조경식재와 소음완충공간을 배치한

후 열람실은 소음원으로부터 최대한 이

격시켰다. 또한서쪽에위치한유치원의

소음은 주차공간및 조경식재를 두어 소

음을완충시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접근성을 고려

한출입구를계획했다.

당선작/ (주)다주종합건축사사무소(유병헌)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주 용 도

규 모

발 주 처

설계담당

서울특별시도봉구창4동8 0 8 - 1호

준공업지역

8 6 9 . 7 0㎡

4 5 9 . 0 0㎡

1 , 3 9 6 . 8 9㎡

5 2 . 7 8 %

1 2 8 . 5 7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지하1층, 지상3층

서울특별시도봉구청

신희철, 서우진, 조인기,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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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계획

학습공간과 유희 및 휴식공간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곳

곳에 매개공간을 두어 공간의 연계성을 자연스럽게 유

도한다.

어린이 및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입구안전에 대한 완충

공간을확보한다.

옥외문화공간의 극대화(독서데크, 옥상광장, 독서정원,

옥상정원)하고, 접근과 이용의 편리를 배려하여 시설간

의합리적으로집약, 배치한다.

배치도

동측면도 북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3층평면도

지붕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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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있어여행은그자체가큰설레임이다.

다른모습과다른시간을축적시켜온도시들, 그안에담겨있는새로운장소들, 이색적이고독특한건물들, 낯선사람들…이모든

것들이내게는커다란기쁨이고설레임이다. 이런점에서여행은나에게책읽는즐거움과크게다르지않다. 나는책속에서도, 또여

행에서도언제나변화무쌍한사건을겪고, 새로운인물을만나며, 미지의장소를경험한다. 

언제나그렇듯여행은기대의크기만큼긴장과약간의두려움으로부터시작한다. 자신의신분을증명하기위해여권을가까운곳

에두고, 입국목적과체류기간에대한간단한질문에나름대로혀를굴려가며영어로답변을하고입국심사를준비한다. 다행히이번

여행은대한건축사협회의공식적인행사로서현지가이드가있는경우라이국에서의언어에관한불안은덜어놓고다닐수있었다.

상하이에대한여행자들의의견은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는즐비한고층건물과밤의화려함에대한감탄과찬사이며, 다른

하나는마치세트장과같이보여주기에가까운노력, 그리고그이면에개발의부조화와모순에대한비판이다. 상하이는나의눈에

무엇으로비춰질까…

건 축 기 행 A R C H I T E C T U R E  T R A V E L

상하이에서본것, 느낀것
- 2006한국건축문화대상계획건축물부문수상자해외건축탐방Ⅰ

이 관 직
비욘드스페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jik, KIRA

Shanghai ; Wh at I have seen and fe l t

본 기행문은 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 함께 참가한 심사위원단을 대표하여 필자가 건축기행문을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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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달리상하이의첫모습은높은습도와낮게드리운회색구

름, 그리고간간히뿌려지는빗발속에서시작되었다. 카메라삼각대

까지준비해온일행중에몇몇은실망의눈빛이역력했다. 

탐방단이가게될첫 번째방문지는상하이임시정부청사건물이

다. 구시가지 지역에위치한 전통적인상하이의 가로건물로다행히

아직남아 있기는하지만 재개발지역에포함되어 있어앞으로 어떻

게될지는 모른다는것이 가이드의설명이다. 소박하지만복원의 노

력을통해보존되어있는임시정부의흔적들은우리에게우울함과숙

연함을동시에느끼게해주었다. 

도시를본다는것과, 민족의역사적고통의흔적을본다는것은과

연 어떤 심리적, 문화적 관련성을 갖는 것일까? 상하이 현대건축의

눈에띄는발전과우리독립의역사, 또지금의우리의건축과국가적

진로는 어떤 위상 관계인지… 임시정부 청사의 방문으로 시작된 상

하이여행은꽤나복잡한느낌을갖고여행을시작하게하였다.

다음으로방문한상하이건설홍보관은그규모와미래적비전, 홍

보 전략에있어서 우리 일행에게 적지않은충격을 주었다. 특히2개

층을오픈 하여만든상하이시전체의 모형은차라리감동스럽기까

지했다. 관광, 도시개발, 건축, 국가적규모의홍보전략이어울어진

대작전이었다. 

그들의 조형적 거칠음, 그러나 거침없는 자기 표현의 조형의지가

고층건물들에 집중적으로드러나 있다. 그에비해 우리서울의 도시

적조형은오히려소박하고절제된점잖음이란생각을했다. 

예전에상가폴을여행했을때열대지방의건물이가지고있는형태

적인역동성과는또다른느낌이다. 과도한형태적조급증이느껴진다. 

상하이에서의첫저녁식사는허기를참으며많은일정을마친후에

중국남방족의하나라는‘태가족’식당에서갖게되었다. 한국여행사

가지정한식당이라서그런지 우리의입맛에 맞는충분한양의 쌀밥

이나왔다. 열대풍의중국무용이곁들어진맛있는저녁이었다. 

아침일찍 공항으로 나오느라 대부분 아침을 거르고, 샌드위치 기

내식으로요기를한후과도한첫날스케줄을보낸터라, 피곤함과허

기에모두들허겁지겁이국의음식을먹는다. 

저녁식사 후, 구 시가지의 야경을 보러 나선다. 상하이의 야경은

서양문화의유입흔적을, 이제는도시관광으로만족스럽게소화해낸

가로조명과현대식LED 광고조명의화려한조화를보여준다. 과천

서울대공원의코끼리열차와비슷한관광열차와경찰이타고다니는

전기자동차가인상적이다. 환경에대한배려인지, 단순한관광상품

인지는모르겠지만…

1 2

3 4

1_ 상하이공항내부- tension구조의반복되는p o s t가천정의분위기를만든다.
2_ 임시정부청사의입구풍경, 재개발예정지역으로앞으로의운명을모른다. 

3_ 소주에서작은운하에밀집되어있는건물들을그린다.
4_ 호텔에서새벽창밖의풍경을수채화로그린다. 비안개속에푸동의동방명주탑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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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짝퉁’이라불리는이미테이션상품으로유명( ? )한상하이답

게‘짝퉁’상품에 대한 호객꾼의 호객행위가 거리의 보행과 관광을

방해할정도였다. 시계, 가방, 의류, 만년필등자본주의와사회주의

가이밤에모순으로만나고있다. 

상하이의 화려한 건축조명과 네온사인 광고들은 1 0시 3 0분에 소

등된다. 지금도 시골은 일주일에 삼일을 단전한다고 한다. 상하이의

야경을관광상품으로만들기위한시정부의눈물겨운노력일것이다. 

이러한소모적방식에의한상품화는어떤성공을거두고 있는것

일까. 이것은 상업적화려함의 홍콩야경과 건축적만천루의 시카코

야경과 전혀 다른 도시 현상이다. 마치 어떤 부조화 때문에 우울한,

그리고얼룩진환상을꿈꾸는화려함이랄까….

첫날일정은발맛사지의코스를거쳐소주의호텔에서끝났다. 생

전처음으로발을남에게맡긴다는낯설음에조금은당황스러웠지만

옛날공리주연의‘홍등’이란제목으로기억되는영화처럼에로틱한

느낌과는거리가멀었다. 

호텔에서는 건축과 진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밤늦게까지 있었

다. 이번 여행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한 2 0 0 6한국건축문화대

상의 계획작품부문 입상자들에 대한 부상으로 시행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어서대부분참가자들이젊은학생들이었다. 

두번째날은소주시의전원적인아름다움이주제였다. 졸정원이라

는 2만여평의 규모의개인정원에서는중국식 규모와인위성을 옅볼

수 있었다. 십여년전에 북경에서보았던 이화원의황가식 정원과는

규모면에서 비교할수 없지만, 다양함과 섬세함 만큼은 굉장한 수준

이다. 일행중한학생이우리의소쇄원과비교하면서그래도소쇄원

의아름다움에대해높이평가하였다. 물론나역시소쇄원의자연스

러움과 빼어난 배치 방식은 가히 최고의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었지

만, 정원이라는구체적인인간정서의표현이라는점에서이 중국의

정원의 자연물-나무, 물, 언덕-과 건축-정자, 주거, 석축, 바닥, 다

리, 지붕, 회랑등-을장악하고다루는솜씨는보통의차원을넘는빼

어난것이다. 낙향한관리로서황제모르게황제를의미하는여러상

징을개념으로조원했다는일화가재미있다. 

5 6

5_ 동방명주TV 탑, 비안개로
상부가가려져있다.

6_ 소주졸정원, 작은휴게정자
인데네개의원형오픔을통
하여4계절의진풍경을볼수
있다.

졸정원, 전형적인중국식개인정원, 지붕의처마끝선이인상적이다. 외탄거리에서본푸동의야경, 동방명주탑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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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와 물의 도시의 서정을 보려면 주좡을 가야 한다지만 우리의

짧은 일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주도 경항 대운하의 경유지로

서나름대로많은소운하가얽혀있고운하지역의마을의풍경을최근

비교적유사하게만들어놓은곳을돌아보는정도로만족해야했다.

소주에서 상하이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버스는 엄청난 교통 혼

잡과 약간의 운전기사의 실수로 오후 시간의 대부분을 놓치고 말았

다. 덕분에엄청난규모의고가도로를돌면서한낮의상하이를차안

에서감상했다. 밤과는달리거칠고남루한 모습의건물도많았지만

상하이의엄청난경제규모를건물들을통해서볼수있었다. 가이드

의 말로는상하이지역 전체에 4 0층짜리건물이 1 , 2 0 0개가 있고 중

심지역에도1 2 0개나된다고한다. 

저녁식사 후에 상하이에서 제일 높다는 진마오 빌딩을 갔다. 날이

흐렸지만혹시나하는마음으로전망대층을올라갔는데, 창밖은 그

야말로백색의종이를붙여놓은듯하얗기만하였다. 약간속은듯한

느낌마저들었지만어쩔수없었다. 덕분에크리스탈로만들어진작은

건물모형들과관광 상품을쇼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사[山寺]

를방문했을때접하게되는관광상품들과비교되었다. 건물은미국

의설계를반영하듯스테인레스스틸의디테일이눈길을사로잡는다. 

두번째날이자마지막밤의일정은개화기에경제, 정치의중심이

었다는외탄지역을방문하는것이었다. 가로변은근대초기의클래

식한몰딩과 조명이어우러지는 환상적인풍경이 펼쳐져있고, 황포

강건너의 푸동지역은고층건물들이조명과 함께마치미래도시를

보는듯하였다. 밤은빛이있어서아름답다고했던가…그빛을이토

록화려하게, 또아름답게다룰수있는상하이의능력에감탄한다. 

마지막날은 오전일정만있었고동방명주탑을가기로했다. 노출

콘크리트의거칠지만힘있는구조가가장먼저눈에들어온다. 형태

자체는속된말로약간엽기적인모양을하고있지만, 그안에담겨있

는 구조적인 해결과 기능적인 완성도, 랜드마크적인 강력함은 우리

의남산타워나다른도시의전망탑들처럼점잖은척절제된모양으

로는도저히이룰수없는유혹이있다. 

비행기에서의두시간은일종의문화적충격으로인해생각이복잡

했다. 건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도시에서 보여지는 그 정적인 느낌과 상해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서

의산물인것인지…, 유럽도시들의아름다움은진정격조높은것이

고, 상하이나서울의근대적인모습은그저모방에지나지않는것인

지…, 세계어느도시라도이미그도시는그들스스로의기능과생활

의장소일것이다. 그렇다면서로다른도시의모습과이미지는그들

삶의 다른모습들을반영하는 것일까…어쩌면 그것은그도시의 역

사, 성향, 그리고미래에대한 도시자체의 비젼과방향의차이에 기

인하는것일지도모른다. 

도시를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낮선도시 상해를 떠

난비행기는나의도시, 그리고우리의도시서울에점점가까워져간

다.

7 1 0

8

9

7_ 상하이의전시내가모형으로만들어져있다. 푸동지역이보인다. 
8_ 외탄거리, 개화초기에지어진근대식건물, 야경이아릅답다.
9_ 상하이의상업적인거리야경, 화려함이극을이룬다.
10_ 진마오빌딩, 엄청난높이의건물, 비안개속에상부가가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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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조차할수없었던중국, 
대국을느끼고돌아오다.
- 2006한국건축문화대상계획건축물부문수상자해외건축탐방Ⅱ

안 영 창
고려대학교건축공학과
by An Young-chang

새벽일찍출발한탓인지버스에서잠깐이라생각했던시간동안에, 어느새인천국제공항에다다랐다. 출발할땐깜깜한새벽이었

지만, 어느새아침햇살이매우상쾌한그곳엔푸른하늘을이고있는인천국제공항이있었다. 몇일전부터, 아니면몇달전부터기

대하던순간이었다. 

첫번째해외여행이다. 여행을좋아하던나로서대한민국방방곡곡을누비며다녔건만, 여지껏비행기조차타보지않았으니말이

다. 항상여행을하면서느꼈던것은, 말로는설명할수는없지만분명히무언가가존재하는그것, 그것은바로지역성이었다. 사람의

지역성일수도있었고, 문화의지역성일수도있었고, 가장관심있는부분일수도있는건축의지역성일수도있었다. 항상여행을하

며지역성을바라본다. 내가살고있는곳과여기는어떻게다른지, 왜다른지, 그렇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 여행은사유의시작이

자끝이날수없는물음의출발점이다. 곧알게될그물음이무엇인지예상하며차에오르는것은내삶의희열을맛보는순간이다. 

그순간을맛보며오른비행기는익숙하지는않지만생각보단괜찮다. 내가하늘위에있을때, 구름을스치며하늘에도착을하면

화창한파아란하늘이존재한다는것은매우흥미로운사실이다. 하지만분명한건 내가타고있는 이고철덩어리는이정표가없는

하늘에서어딘가를향해있다는것이다. 목표를향해달려가는모습처럼비행기는상해푸동공항을향해꾸준히날아가고있다.

날씨가안좋다. 상해푸동공항에서처음우리를맞은것은흐린날씨이다. 중국은날씨가많이안좋다는것을예상은했었지만,

흐린하늘은여행의시작으로는적절하지않다는생각이었다. 하지만누가알았을까? 여행내내우리는흐린하늘이라도기대했다는

China ; nation with Scale beyond imag i n at i o n

본 기행문은 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 참가한 수상자가 탐방단을 대표하여 게재한 것이다.



8 30 6 1 2  대 한 건 축 사 협 회

것을… 비가오며우산을쓰며사진을찍고, 관광을하고, 걸어다니

는일은좀처럼쉽게적응되지않는일이었기때문이다. 

공항에서가이드를만나고차에타는것은쉽게이루어졌다. 버스

를타면이제곧중국문화, 중국인, 중국음식, 중국건축과의만남이

다. 처음의해외여행은이렇듯모든사건들, 모든상황들을의미있게

만들어버리는무언가가있다. 하지만그런기대, 그런의미는절대로

소흘히해서는안된다고생각이든다. 다른문화를접하게될때, 그

것은절대성과상대성, 그리고 지역성을토대로 오랜시간에걸쳐서

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 나의 잣대로문화를 보지않으려는노력은

필요한것이기때문이다. 이런많은생각을머릿속에품으며푸동공

항을나섰다.

처음방문한곳은일제시대때국권회복을위해타국에서노력을

했던선조들이세운상해 임시정부청사이다. 한국인으로상해에 여

행을온다면아마꼭한번씩은방문하는곳이다. 임시정부청사로가

는그리크지않은규모의작은골목길을돌아들어가는길은, 한국에

서는 보지 못했던 낯 설은 공간이다. 작은 규모의 집들이 모여 있는

골목, 하지만골목의폭에비해유난히높아보였던3층인지4층짜리

건물, 그 건물의입면은 낡은부재들로가득 차정리가 되지않은 듯

한모습들, 그리고빨래를널어놓는것처럼생긴철봉으로만든‘ㄷ’

자형 구조물, 이런 작은 요소 모두가 내게는 새로운 모습이다. 나는

낡고허름한3층건물사이에서, 조그만하늘이보이는그곳을보며,

여전히 1 9 3 0년의 모습인 공간을 느꼈다. 상해의 느낌은 항상 그렇

다. 빗방울이 묻어있던버스의 차창에앉아서 바라보는도시는 모순

에가득차있는것같은, 어딘가에맞출수없는것만같은, 비조화의

미학이자리하고있는것같다. 모든아파트는 4 0층이상으로지어지

는지, 초고층 아파트는깨알같은 모양의작은 유닛의집합으로 이루

어진파사드를가지고있었고, 꽤규모있어보이는공사임에도불구

하고 철거작업과 토목공사를 안전 펜스마저 없이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도, 그리고 무질서한 교통 문화와 사람들의 낮은 시민의식까지

모두어색해보이기만하는도시의풍경이었다. 이런 공간에상해 임

시정부청사가있었다. 그것의한국인으로서의역사적, 그리고정신

적의의로매우상징적인공간이라볼수있다. 하지만내게더큰의

미로 다가오는 건, 이런 조화롭지 않은 상해의 도시적 경관 속에서,

한국이란이름을내걸고, 새로운 도시적컨텍스트를 만들어가고 있

는그모습이늠름했다. 도시속에서임시정부는매우작은부분일뿐

이었지만, 내가느낀 임시정부는더 이상 작지않았다. 아니당차 보

였다.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사실 중국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다. 너무가까워서 모든것을 알고있는것 같으면서도, 전혀 알고

있지않은, 어쩌면알고싶지도않은나라였을지도모른다. 한국의역

사속에서쉬지않고간섭하고, 쳐들어오고, 사신보내는관계였다는

것에 의한 한국인들 마음속에 내제되어 있는 작은 열등의식 때문인

가? 어쨌든 그렇게 가까우면서 모르는 중국에 왔다. 감동을 하던지

욕을해대던지중국에대해서느끼고갈생각으로, 마음에준비를하

고온것이사실이다.

임시정부를보고나서, 우리는상해의발전과정을전시해놓는도

시 건설회관을 갔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번의 충격을받게 되는데,

그것은 크게의미가있을까 라는상해도시의축소모형을상상할 수

없을정도로크게만들어전시했기때문이었다. 물론도시건설회관

은전시관이기때문에, 층별로테마를가지고있고, 각각의공간전시

방법과 기법도다르게 표현을 해놓았지만, 기억에남는 것, 또 가장

인상적인 것은 5 0 m×50m 정도의 공간에 상해를 표현한 모형이라

고볼수있다. 

이전시실하나만보더라도중국에대한느낌은매우남다르다고생

각된다. 그것은무엇에대한열정인지, 혹은무엇에대한집착인지모

를것이그들에게는존재한다는것이다. 전시실을나와서도시를바라

보면상해를빼곡이채워놓은고층빌딩들이스카이라인을형성한다.

높고낮은건물들의조화, 각각의빌딩들의휘황찬란한네온사인은도

시를더욱활기있게, 그리고역동적으로보이기에는충분하다. 

하지만나는왜그들이도시에서보여지는외관에집중을하는지,

또그것은다른형태, 다른층고, 그리고네온사인으로다양함이라는

것을강제하는지, 중국인이아니기에알수없을것만같다. 다양성이

라는것은서로간의존재를인정을하면서관계를맺고, 존재를하는

것이기에, 자연스러운발전은법과 사회와대중의 공론에의한 규칙

에의해서생성이되는것이아니다. 하지만하루가다르게고층빌딩

이생기고, 또그것을장려하고, 그것의최상층은꼭아름다운장식을

해야 하는 그들만의 쇼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는어렵다고본다. 

1_ 입구에서본상해임시정부청사 2_ 1930년대모습을유지하고있는상해임시정부청사골목 3_ 상하이도시계획박물관에서모형촬영에열중하고있는일행

1 2 3



그럼에도불구하고고가도로와초고층빌딩의도시상해는발전하

고있다. 이것은필히도시계획적측면, 미래도시에대한새로운계

획안을 보여주고있다고 생각은들지만, 이것이 목표하고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차치한다면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것은 사실

이다. 도시적목적을향해도시자체가함께꿈틀될수있다는사실은

매우고무적일것이다. 현재로서상해의 2 0년은미완성일뿐이지만,

앞으로의 2 0년, 아니 1 0 0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도그들의 열정,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의 집착과 같은 그들의 노력을 어떤 생각으로

도무시할수없는것이었다. 

첫날일정을 끝내고다음날은소주로의여행이다. 소주는 미래도

시상해와는달리오래된사찰과운하의도시이다. 수나라때의운하

는비오는날버스를타고가면서느끼기에도매력적인것이었다. 도

시건설회관에서의거대한모형, 그리고 상해의스카이라인을 형성

하는도시계획, 그리고중국하면기억이나는만리장성, 서안의병마

용과함께 1 0 0 0년전에우리나라보다도훨씬더긴운하를인력으로

구축을했다는것에나는놀라움을금할수없었다. 중국이란나라를

운하를 보고, 운하를느끼면서 조선에서중국을 사대했던것과 같이

대국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다고느꼈다. 그것은조선민족, 대한민

국의사람들은시도해보지않았던, 그리고항상그누구보다먼저시

도해볼수있는민족, 그것이중국이란나라였고, 중국의지역성이라

생각이들었다.

소주에서의첫번째관람코스는졸정원이다. 한국건축을사랑하고,

한국의전통건축을공부하는나로서는중국의건축을보는것은숨이

멎을듯한긴장감과기대감에사로잡혀있는일이아닐수없었다. 문화

의흐름이어떻게이어질수있는지는모르겠지만, 중국과한국, 그리고

일본의문화사는결코따로읽혀서는안될것이기때문이다. 

졸정원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소쇄원을 보며 감동적이었던 적이

있었다. 계곡과 제월당과 광풍각, 두 채의 건물의 위치와 사람의 동

선, 그리고담장이기가막히게도유기적으로, 그리고매력적으로조

합이되어있는것에감명받았었다. 하지만졸정원은그런소쇄원이

1 0개, 아니 1 0 0개가조합이되어있는것이아닌가? 물과건축은여

기에서는 뗄려야뗄 수없는관계이다. 중국인들이건축에서추구하

는것이무엇인지, 더공부를해야알수있겠지만, 처음보고느낀것

은불가능한것은없다는것이었다. 산이필요하면산을만들고, 물이

필요하면물을만들며, 2층짜리3층짜리건물이필요하면지으면되

는 것이다. 그들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복도와 건축, 그리고 담장을

그 넓은공간을 하늘에서바라보듯이, 자유자재로구축했다. 그리고

부채꼴형태의건물과동그란건물, 네모난건물과같이어떤것도자

신있게구축하고, 건설하였다. 

이것은 한옥을 공부하는 나에게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한옥

의처마곡선과온돌, 그리고대청마루와같이세계적으로특징있는

부분이 있어자랑스러웠던 것은역시중국과의 문화교류가아닌우

리 민족의계승발전시키는 노력에의한 것이라는것에는이의를달

수가없다. 하지만한옥을보면서선향재의벽돌로쌓은측면의벽이

라든지, 혹은낙선재뒤쪽의동그란문등한국건축의형태와분위기

가 다른건축을바라볼 때는중국풍이라는 얘기로일축해버리기일

쑤였다. 하지만 졸정원을 보고 나서는 중국풍이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고, 건축해 보고, 불가능한 것

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들의 노력을 5 0 0년이나 지났지만 박수를 보

내고싶다.

졸정원을 보고 나서 한산사로 향했다. 졸정원에서 보았던 다양한

배치 기법과그들의 구축방법, 또는그들의 건축을머릿속으로 상상

하니중국에오길한층잘했다는생각이들었다. 이것은한국에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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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 상해임시정부의모퉁이를돌자
한창재개발중이었다.

5_ 졸정원의전각
6_ 졸정원의풍경
7_ 숙소창으로보이는야경.

동방명주탑이중앙에화려하게
자리잡고있다.



옥만배우며 우물안개구리신세를벗어나게 된처음의발걸음이었

기에더욱그러했다. 다음은소주의가장유명한운하를보러한산사

에가는 길이란다. 1000년 전에인력으로 지은운하. 1000km나 되

는구간을모두사람의힘으로건설을했다니, 운하를보면서대국으

로서의중국과, 몇천년동안 가까이국경을 마주하고있으면서 중국

에한 번도예속되지않았던조선민족의위대함 역시동시에느끼곤

했다. 운하는 생각보다 크진 않았다.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평소에보지 못한광경이어서 그랬을것이다. 우리의하천이나 강은

대부분의간선도로가좌, 우로뚫려있게마련이다. 올림픽대로, 강변

북로, 아니면동부간선도로, 뿐만아니라모든크고작은강가엔크거

나작거나 하는도로가 하나정도는위치하고 있다. 이것이강변에서

조용히 책을읽거나 휴식을취하기 힘든것 중에하나인 것같다. 도

로를건너야하고, 차들의소음을들어야한다니말이다. 하지만운하

는 건물이 바로 세워져 있고, 건물에서 배를 타는 선착장이 존재하

고.... 강과함께살아가는것이좋은지나쁜지는모르겠지만, 그런점

을차치하더라도, 새로운공간 분위기에 나는압도당했다. 다리에서

보이는풍경은너무도매력적이었기때문이다. 

소주의운하의매력에빠지고나서우리는다시상해로향했다. 상

해의 8만인을 위한체육관을관람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하지만 체

육관에서는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다. 체육관이 크다라는 것 말고

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주에서의 한산사 관람을 포기하면서까지 봐

야 했던 것이 이거라는 것이 다리에 힘이 빠지게 했고, 오래 동안의

버스로의이동이나를지치게했다. 나를자극할거리가있다면다시

살아날텐데하는생각으로어느새해는지고어두워졌다. 앞으로남

은일정은진마오빌딩과다음날동방명주.

상해의야경을보고싶었지만날씨는우리에게호락호락하지않았

다. 비와 구름이 가득했던 3일동안의 여정은 진마오 빌딩의 8 8층에

서도 동방명주의 5 0층에서도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상해의 야경

을한장이라도건질수있었던곳은다름아닌숙소에서외탄의전경

이보였고, 처음이자마지막으로외탄의사진을찍을수있었다.

3일동안의짧은여정은많은생각을하게됐다. 문화라는것이무

엇이며, 여행이라는것에서부터얻을수있는 것은무엇인가라는 생

각을하게됐다. 문화의다양성과상대성을기반으로한나의생각이

올바른지 모르겠다. 하지만 틀린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일

수는있겠다. 상해의초고층과소주의운하와졸정원. 내기억엔가장

기억에남는것이었고, 그에따라많은생각을하기도했다. 중국인들

의 집착과같은 노력은내겐 입을다물 수없는 것이었고, 그들의 다

듬어지지않은상해의도시는다시한번기대하게만드는요인이되

었다. 

세가지나생각하고돌아왔다는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다. 첫번

째라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만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뜻깊은시간이었다. 여행이라는것은언제나남는장사라한다

지만이번엔함께했던사람들과너무도많은걸남긴것같았다. 앞으

로 건축을하면서 더많이 보고, 더 많이느껴야 하겠다는생각을 하

게된좋은시간이었다. 그렇기에이런자리마련해준건축사협회에

감사의인사를드리며글을마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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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 한산사의 운하1
9_ 한산사의 운하2
10_ 동방명주 탑입구계단에서의

단체 사진
11_ 8만인의체육관

1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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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하나의심미적인활동이다. 많을것을보고듣고음미하고즐기려는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하나의수단인것이

다. 여행을이러한개념으로경험해왔던나에게이번여행은눈, 코, 입, 귀를즐겁게하는신체적만족감보다는좋은사람들과의만

남과교류에서얻어지는정신적인만족감이더컸기에여행을또다른측면에서이해하게되었다. 

중국(中國). 내겐이미익숙해져버린곳이다. 3년이라는시간을보내면서이들의문화를조금씩이해해가고적응해가고있는나로

서는특히상하이(上海), 수조우(蘇州)는그어떠한신선함으로도다가오진못했다. 또한건축을전공하지않는나에겐함께여행했던

이번대회에입상한여러수상자들과심사위원들모두가부담이었다. 그래서처음엔그저1년만에보는여동생에대한기대감만으

로“안녕하세요”라는어색한인사말로여행을시작했다. 

중국사람들은중화사상만큼이나자신들에대한자부심이대단하다. 건물들, 거리들어느것하나하나에도힘이들어가지않은것

이 없다. 그 자부심은‘웅장함과 화려함’으로 나타난다. 이건 건물이나 거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몇 해 전 상하이를 소위

‘양쯔강 유역의 용머리(長江流域的龍頭)’‘태평양아시아 경제 금융 무역 중심지(太平洋亞州經濟貿易中心)’‘동북아 허브’등이라

일컫던명칭들이이젠 들리지않는다.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세계적인도시로 성장하는것을 목표로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표는건물, 거리만큼이나크고화려하며이커다란꿈에맞춰세계적인도시로서의면모를갖춰가고있다. 

상해의역사는그리오래되지못했다. 200년이라는짧은역사는 1 9세기아편전쟁이끝난후서구열강에개항되면서크게번성하

건 축 기 행 A R C H I T E C T U R E  T R A V E L

중국, 비, 만남
- 2006한국건축문화대상계획건축물부문수상자해외건축탐방Ⅲ

오 창 은
절강대학여유관리과(浙江大學旅游管理系)
by Oh Chang-eun

China, Rain and Encounter

본 기행문은 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중국-상해, 소주)에 참가한 오수희 학생의 친언니가 마침 중국 현지에 유학중이어서

탐방단의 안내인겸, 옵서버로 흔쾌히 참여하였고 아울러 탐방에 대한 건축기행문을 게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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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1 9 4 5년2차세계대전이종결되고 1 9 4 9년공산당정권

이들어서면서상해는그명성을잃게되나개방이후이른바상하이

파(上海派) 중국지도부에의해옛서구열강에의한상업도시의명성

을 다시 찾았고“옛 중국은 시안(西安)을, 지금의 중국은 베이징(北

京)을, 미래의 중국은 상하이(上海)를”이라는 말처럼 상하이는 중국

인들의 이상이고, 자부심이되었다. 또한중국의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방식을도입하면서계속되는경제발전은오늘날한나라의

경제, 무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과학, 산업, 기술의

중심지로발달하였다. 중국의전체세금중약 1 / 5정도를상하이에서

거두어들인다고하니그경제규모는두말할나위가없을것이다.

이러한상하이의역사와 지금까지의발전상을한곳에모아둔 곳

이 첫 날 우리가 간‘상하이 도시계획 박물관(上海市規劃展覽館)’이

다. 지상5층지하1층규모의이건물은상하이시청, 상하이대극장

과나란히 서있으며상하이모든건물들이 그렇듯독특한현대적인

외양을 가지고 있었다. 1, 2, 4층은 여느 박물관과 다름없이 상하이

의역사에대한서적과사진이전시되어있기도했고도시계획에대

한 개괄적이것들을 패널과모형들로전시 되어있었다. 그러나 3 ~ 4

층중앙을빽빽이채운하얀건물모형들은모두의발을멈춰서게했

다. 너무나커서카메라렌즈에담기지않을정도였다. 상하이시전체

의모형이제작되어있었던것이다. 일단그스케일에압도되어버렸

고, 건축에문외한나조차도그노력과수고얼마나무모하리만큼많

았는지 알 것 같았다. 또 중국사람들이 모든 걸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알긴했지만이정도일줄을몰랐다. 그크기는그들의자부심과도직

결된다. 상하이를세계경제무역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그들의 목

표가조금은무섭게다가왔다. 

중국의경제적 상징도시가상해라면, 상해의상징은둘째 날과마

지막날찾은찐마오(金茂)빌딩과동방명주(東方明珠) TV탑이다. 

중국인들이 발( ? )과 발음이 같은 숫자 8을 좋아한다. 다들 8과 관

련짓는 것들이많은데중화사상의 기개라하는 진마오빌딩역시 예

외는 아니다. 88층으로 높이 4 2 0 . 5 m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다섯 번

째로 높은 빌딩이기도 한 이 빌딩은 1 9 9 2년 건축을 시작하여 1 9 9 9

년에 완공식을 가졌으며 공무, 상무, 영빈관 등을 겸한 지능화 고급

건물로 1 ~ 5 3층은사무실이, 54~87층은 하얏트호텔이 들어서있다

고한다.

8 8층은중국에서가장 크다는관광 홀로중국에서가장 빠르다는

초당9 . 1 m를올라가는엘리베이터를4 5초동안타고중국에서가장

높다는 8 8층관광홀에도착했다. 상하이의야경을보려면진마오빌

딩이명당이라지만비오는날엔그이름이무색해진다. 맑은날의진

마오빌딩은만국건축박람회라불리는와이탄과2층건물보다높은

고가도로, 남푸(南浦), 양푸대교(楊浦大橋)의 네온사인이 보는 이의

눈을 만족시키지만, 이 날은아무 것도 보지못했다. 그저하얀 안개

1_ 상하이도시계획박물관3 ~ 4층전체에
전시되어있는엄청난규모의상하이
도시모형

2_ 상하이도시계획박물관에서의탐방단
3_ 8 8층, 420m의위용을자랑하는찐마오

빌딩
4_ 찐마오빌딩8 8층관광홀에서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호텔로비1 3

2 4



8 8

가 잠시 나마 거쳐 보인 야경으로 그 씁쓸함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보는즐거움이충족되지않아서인지허기진배는더욱고파왔다. 관

광홀안에위치한작은커피숍에서치즈케이크와따뜻한커피한잔

으로고픈 배를달랬다. 금강산도 식후경! 역시 진마오빌딩의또 다

른 볼거리로 태양이 아래에서 굴절하여 들어오는 곳이라는‘공중

홀’이 눈에들어왔다. 56층에서꼭대기 층에이르는 원형통 내부로

직경이27m, 높이1 4 2 m로홀아래는하얏트호텔로비로사람도테

이블도모두깨알만하게보여마치난쟁이마을을보고있는것같았

다.

U F O처럼 생긴 동방명주는 상하이인들의 자랑거리이다. 캐나다

토론토CN Tower(553.3m)와모스크바아오쓰탄진T V탑( 5 3 3 . 3 m )

에 이어세계에서3번째로높은 탑이며, 아시아에서는가장 높은 탑

으로 높이 4 6 8 m라고 한다. 와이탄과 마주보고 있는 동방명주는 주

축기둥과 좌하구체, 상구체, 태공선 등으로이루어져있는데 하구체

는직경이약 5 0 m로 9 8 m의관광통로와각종오락시설이있지만시

간상 다 보지는 못했다. 우리가 올라간 곳은 상구체라는 직경이 약

4 5 m로263m 높이에있는관광전망대로일반관광객이이용하게되

어있었다. 그러나여행의시작과함께따라다닌비는또말썽이었다.

전망대를 돌며 내려다보는 상하이의 빌딩숲과 황푸(黃浦)강의 전경

을막아버린것이다. 진마오빌딩에서도아무것도보지못했는데마

지막가는날까지날씨는심술이라니. 하얀안개때문에밖에보이지

않아 마치큰원형통안에있는 것같아 거리감조차없어 꽤넓은 줄

알았다. 호기심에한 걸음한걸음씩걸었더니 1 6 7번째걸음에 원점

으로돌아왔다. 또한높이267m 높이에는회전식당(한시간에한바

퀴회전)과2 7 1 m높이에가라오케시설이있으며, 350m에타이콩추

완(太空船)이라고 불리는탑에서가장 높은전망대가 있다고 엘리베

이터 안의안내원언니가 설명해주었다. 태공선 실내에는각국 원수

나귀빈들을대접할 수있는호화 회의장이라일반인에게는 공개되

지않는다는설명도덧붙이며계급차이를확연히느끼게해주었다. 

상하이에서현재중국을보았다면동양의베니스라는별칭을가진

수조우에서는옛중국을보았다. “하늘에천당이있으면지상엔수조

우와 항조우(杭州)가있다(天上天堂, 地下蘇杭)”라는말이있듯 수조

우와 항조우는경치가 아름답기로유명한 곳이다. 이미관들은 인위

적인 것이 많다. 그대표적인 예로 항조우에는 서호(西湖)가, 수조우

에는졸정원(拙政園)이있다. 중국명나라때한거대갑부가만든졸

정원은그규모로따지면정원이라기보다는공원더가깝다. 산이없

이 대부분광활한벌판의 특징때문인지 중국의정원은크고 화려하

게지으면서도연못, 축산, 높은담, 각기다른창살무늬등으로시선

에제한을두었다. 전체 4 h a중 3 / 5가연못이고그 연못을따라전각

과누각들이있다. 각전각들은배나거북등의형상을띠어상징적인

의미를부여한다. 그중용의형상을띤전각이있는데용은황제만이

사용할수있는상징물이었다. 그래서담은용의몸통으로전각은용

의 머리로지그재그로 꺾인다리는 용의수염으로만들었다고한다.

당시 황제가다녀가도워낙 커그형상이용인지알아차리지 못했었

초고층건물들이들어서고있는상하이시내전경

동방명주탑. 비구름에몸을감춘용처럼그위용을다내보이지않았다. 운무에가려밖이보이지않는동방명주탑의상구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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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한다. 이는“졸자(拙者)가정치를한다”라는정원의이름에서도

알수있듯주인의정치적야망을내포하고있다. 그러나그는자신의

부와위험한야망을뽐내기위해 3 0여년간의공사를진행해졸정원

을지었지만정작3년밖에살지못하고생을마감했다. 그후도박꾼

인아들에 의해졸정원의 주인은바뀌게 된다. 졸정원의속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보슬보슬 내리는 늦가을 비와 함께 연못 옆으로 늘어선

버드나무는나를깊은생각속으로끌어들이고있었다.

처음엔하나의공통점으로모인그들이함께고된일정후에도 늦

게까지초롱초롱한눈으로건축이라는주제로심사위원님들과함께

이야기하는모습에스스로를이방인이라고생각했던나를관람자로

돌려놓았다. ‘열정’‘패기’라는단어로형용할수없는그런힘을보

고 느꼈다. 사실 한국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제3자적

관점이되어점점무뎌진다. 타국이라는환경은‘우리’속에나를망

각한 채 '그들' 속의 나로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가끔은 한국에서 들

여오는소식이다른나라이야기같기도하다. 무엇보다안타까운것

은경쟁에서한발물러나있으므로해서점차퇴보되어가는것이다.

이것은정보, 문화, 유행, 자아개발등모든것에해당된다. 한걸음씩

퇴보되다 보면조금씩 나른해지기마련이다. 그렇지만 함께했던 수

상자들을 통해 얼마나 내가 나른해져 있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고

다잡아주었다. 또그들의긍지와자부심에대한여러선생님들의찬

사와격려는스승애(愛)에굶주렸던나로서는질투를느꼈다. 중국학

생이아니라는이유로, 우리학교학생이아니라는이유로미운오리

새끼가 되어버린 나와 같은 유학생에게는 어쩜 당연한 건지도 모른

다. 그렇지만이렇게멋진사람들과의만남을가질수있게해준우리

수희에게고맙고, 이런기회를잡을수있는한국인인것에자부심을

느낀다. 중국의웅장함만큼한국은커야할것이고, 우리네의단아함

만큼절제된아름다움을보여야할것이다.

1_ 졸정원의용형상의전각 중머리부분
2_ 졸정원안의 다리. 강시가무서워건너지못하게 꺾어놓았다.

3_ 졸정원 입구에서바라본 수로와주택들
4_ 졸정원에서필자와 동생(오수희)

3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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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건축 패러다임의 정착과 도시건축기능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

는‘2 0 0 6인천건축문화제’가지난 1 0월 2 7일부터일주일간인천지하철종합문화

예술회관역전시장에서열렸고또한최근에는인천의위상을전세계에알리고동

북아허브도시의브렌드가치를높이기위해추진하는 2 0 0 9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발기인 대회 및 1차 이사회가 1 2월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있었다. 위 사실에서

건축인이라면기존건축문화제가풀어나가야할과제가무엇인지알수있으리라

본다. 

금년의 2 0 0 6건축문화제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일간 인천신문이 공동주최

하고 인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이번 축제는‘상생’( s y m b i o s i s )

이라는주제로국제도시에 걸맞은도시건축미관을 형성하고이를문화운동으로

정착시키기위해마련해온 건축행사이다. 10월2 8일개막식을 시작으로각종전

시와워크숍, 공모작품전시가 1 1월2일까지예술회관역일대에서다채롭게펼쳐

졌다. 

현장성을살려시민에게다가서는축제로만들기위해예술회관역사를행사장

으로선택한이번건축문화제는초대전시부문, 공모전시부문, 이벤트부문등으로

나뉘어진전시와이벤트가일주일간동시에열리는대규모행사로특히올해에는

잊혀가는우리의등대를정보기능의원초적관점에서재조명하고등대고유의강

기 고 F E A T U R E

2 0 0 6인천건축문화제평가와과제

류 재 경
비전건축사사무소(인천), 건축문화신문기자
by Ryu Jae-kyong, KIRA

2006 Incheon Arch i t e c t u ral Culture
Fe s t ival: dones and re m a i n s

2 0 0 6건축문화제메인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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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선과질감을살려한국등대의새로운방향성을제시한‘한국의

등대건축 6 0선-디지털드로잉전’을새롭게마련했다. 한층 성장된

행사를 통해 인천건축 문화운동의 불꽃이 타 오르기를 기원하며 냉

정한평가를거쳐새롭게떠오른과제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추진경과

이번 2 0 0 6인천건축문화제는 지난 1 9 9 9년 건축문화의 해에‘제1

회 인천건축전’을 모태로 2 0 0 5년까지 인천건축사회와 민·관·학

이공동으로 진행해온인천시의 비중있는 문화행사이다. 특히 지역

유일의건축·설계관련행사로 2 0 0 1년부터3년간‘인천건축도시주

간’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부터 인천시의 지원

과지역 건축사들의적극적인 참여로대규모행사로 새롭게자리 매

김했다. 이를위해인천건축사회는매년민·관·학계로구성된 2 0

여명의조직위원회(위원장임창희)를별도로구성하고건축문화제를

꾸준히 준비했다. 지난해‘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이

어올주제로확정된‘상생(相生)’은경제자유구역등대규모신도심

의건설과동시에침체되어가는인천구도심의공존, 공생의방안에

대한필요성을인식하자는뜻에서결정되었다고한다. 이와같이 조

직위에서는시민과함께하고도시건축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과미

래의 인천모습을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많이 보여주고자 7개

월간에 걸쳐 행사전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며 본‘행사가 또

한단계발전되었다’는평가속에모든행사를마무리했다. 

행사프로그램구성

「2 0 0 6인천건축문화제」행사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4개

S e c t i o n으로구성되어있다. 본전시부문은인천광역시건축상입상

작전시, 인천건축사회회원 초대전으로, 초대 전시부문은대학교수

와건축가작품전, 지역대학학생우수작품전, 외부초청특별전으로,

공모 전시부문은 국제학생건축 공모 입상작 전시, 도시건축사진 공

모입상작전시, 건축백일장작품전으로, 이벤트부문은유명건축사

초청심포지움, 조형물초대전, 개항장근대건축물등다양한행사계

획으로좀더시민에게다가서는전시를실천했다. 

특별전시를위해박인규(배재대) 교수가1년이넘는현장실사와해

양유물로서등대의보존연구등을통해제작한‘옛팔미도등대’‘부

도등대’‘호미곶등대’등 6 0점을엄선해전시해눈길을끌었다. 건축

물계획을수립할수있는문화적기반조성을위한‘인천광역시건축

상초대전’을비롯해대학교수와 건축사 초대전, 학생우수작품 초대

전 등이 보행자들의 동선을 최대한 고려한흔적이 엿보인 전시였다.

동북아유명해외건축을소개하고인천도시재생의현주소를조명하

는 자리로 지역 균등발전 전략의기본 구상을 확인하는외부초청 특

별전과건축전문가의작품, 문제의식을통해인천의건축문화를되돌

아보는유명건축사초청건축심포지엄등이핵심프로그램이다.

행사주제선정

자연과 사람은 항상 정지되지 않은 생명 활동으로 그들의 생활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변화를 통한 계속적인 창조활동으로 순간순

간을 새롭게 하여 생(生)과 사(死)를 거듭시키면서 끊임없이 지속적

으로 그존재가 유지되고있다. 이는큰 것은작은 것이모여서 이룩

되어 작은것을 보호육성하고, 작은것은 큰것에 뿌리내리고 성장

하며부족한것은남는데서받아살고, 남는것은빈곳에줌으로서살

아남는 상생(相生)의 원리에 기인한다. 건축 역시 항상 움직이면서

유지되고, 항상변하면서새롭게하며, 중단과종말없이지속되고있

다. 건축이모여마을을형성하고마을이모여도시를형성함또한그

와같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축물과 도시가 과거를 안고 현재를 투영하

며미래로나아갈수있는조화로운도시인천을그려보며, 상생의원

리가 투영되는건축과 도시디자인의방향성제시를기대한다. 인천

광역시에서는도시재생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생활과경제와문화

가 어울어진 네곳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또한서로의연계성을가지며공공이우선시작을하며점

차적으로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경제자유구역등대규모신도심의건설과동시에침체

되어 가는기존구도심 도시재생의필요성을 인식한것에본 조직위

에서도큰뜻을동참하자는의지의행사주제어로선정되었다. 

인천광역시건축상

인천광역시조례제7 3조에의거매년실시되는「인천광역시건축

상」은 인천지역내 소재한 건축물로서 공고일 이전 3년 이내에 사용

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전이 개최되었

다. 인천시청 주택건축과주관하에 각구청의 적극적인숨은 노력으

로 예비 작품들을 4 8점 발굴하였으나 건축주들의 참여의식 결여로

인해공모 등록작품수가예년의범위를넘지 못했다. 최종8월1 1일

공고되어접수된 2 0점에대해 1 0월1 8일동정근(인하대) 교수를비롯

한각계의저명한심사위원들이제출된작품설명서와판넬을기준으

로1차심사하고현장답사를통하여본심사를실시하였다. 공모대상

은아파트, 단독및다세대주택등주거용건축물부문, 학교청사등

구분 수상내역 수상자명단

건축사서용주(해양경찰청)

우수상 건축사김좌동, 이웅헌(동양텔레콤사옥)

건축사이동근(Beyond Habitation Urban)

건축사안길원(인천대학교미래관)
인천광역시

건축사윤창모(계산동근린생활)
2 0 0 6건축상

장려상
건축사김무언(기독교대한성결교회수정교회)

건축사조재유(해모르아파트)

건축사김영배(성지아파트)

건축사임헌봉(美陰慈集-미음자집)

<인천광역시건축상수상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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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부문, 리노베이션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부문으로 모든

분야 응모작 수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우수건축물 발

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합되지않은감점요인들이많아최우수작이선정되지못해관계자

들의 안타까움이 컸다는 후문이다. 꾸준한 지도계몽을 통해 빼어난

작품으로태어날수있도록해야하겠다.

인천건축사회회원전등초대전시

지역건축문화발전과지역건축가의창의적인건축활동을촉진하

고자 계획작이나사용승인된건축물, Image Drawing , 모형, 패널

등을전시에초대요청한결과‘서부발전소’‘NPC 나노생산연구단

지’‘화문석문화관’‘강화서문안골드빌’‘두리누리’등 3 0점의작

품을 전시할수있었다. 대학교수와건축사 초대전에는인하대 교수

를비롯한동국대, 성균관대, 국민대, 공주대, 중앙대, 재능대, 인천전

문대, 인하전문대(건축과, 실내건축과)에서참여하여2 1점의패널등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건축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특히 지역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예비건축사로

선발된학생들의신선하고생동감있는계획패널졸업작이나대학원

생들의 테마기획물, 학교의추천을 받은재학생들의 과제물등 전시

된 1 1 0여점의패널과모형은시민에게건축의의미를드높이는데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협조한 1 5점의 조형

물초청전은 건축일색의전시장 분위기를빛나게 했다. 개막식후전

시장을관람하신내빈들은인하전문대테마기획전의대형모형을가

운데 두고 둘러서서 창의력이 특출한 작품의 팀에게 아이디어 대가

를 지불하고 도시계획에 직접 반영시키자는 중론에 큰 박수가 터진

일은 값진 성과로 기록되었다. 이외 무영종합건축, 인천도시개발공

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포스

코에서 특별후원과 함께 귀한 전시물를 함께 전시하여 시민들의 주

목을받았다.

국제학생건축공모전
(제2회IASC 학생건축공모전의명칭변경)

건축문화제조직위

원회는 1 0월1 3일 인

천건축사회 회의실에

서‘국제학생건축공모

전’본심사를 열고 2 9

명의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심사

위원들은지난달 2 7일

1차심사에서 6 8점의 응모작중 선정한 2 9점의 작품을대상으로 출

품자의작품설명과심사위원심사등을통해대상( 1점), 최우수( 1점) ,

우수( 3점), 가작( 5점), 입선( 1 9점)을선정했다. 새로운지역건축패러

다임의정착과도시건축기능의장기적인비전을제시하기위해올해

부터 국제대회로 승격된 공모 작품 중 차분하면서도 사고의 진지함

이 다른제안과차별화 된다는점을 높이인정받아대상작으로 선정

된문장훈, 김기한(인하대)팀이출품한‘류(流)’는심사위원들로부터

“도식적이거나 건축결정론적인 여타 도시 제안에 비해 도시를 움직

이는 기제에대한충실한 사고와이를 움직여나가는방식에대한성

실한제안이돋보였다”는평을들었다. 대상수상작과막판까지경합

을 벌인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효상, 채진오, 임세미(인하대) 팀의

‘Balanced Urban’도 심사위원들로부터“대상지 선정의 참신함에

<국제학생건축공모전주요수상작>

대상 琉(류) (문장훈, 김기한)

최우수 BALANCED URBAN(김효상, 채진오, 임세미)

우수1  NEW SCENARIO OF IN-CHON CITIES(김영태,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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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단 주목을 받은데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유로운 상상력도 돋

보였으나도시적상상력을받쳐줄만한건축적제안에는미치지못했

다”는 평가를 받아 아쉬움이 더했다. 우수상은 김영태, 김은희(경희

대)팀과안형욱, 김영수(인하대학원)팀, 그리고김대순, 권기영, 김준

희(인하대)팀이차지했다.

심사에는 정무웅(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서현

(한양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송복섭(한밭대 건축공학부) 교수가

수고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대상에 상금 7 0 0만원, 최우수상에 4 0 0

만원, 우수상3점에각각 2 5 0만원등모두2천1 0 0만원의상금이주

어졌다. 심사위원회는 본공모전은 학생을대상으로 했다는점을 강

조하면서 그런 만큼 두가지 중요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얼마나 진지하게 주제에 접근했는가와

함께 제한 없는 상상력의 발휘가 같은 가치를 고려했느냐의 관점이

며이런관점에서상투적인제안들은주목받지못했다고하였다. 입

상작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인 흔적을 보여주는 역작들 이였으나

자신의 뚜렷한 목소리를 이야기 하려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도 했다. 학생공모전에서 기대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들어오던 내용

이아니고듣지못하던 내용을큰목소리로 이야기하는것을 보려는

것이라는점을잊어서는안될것이라는메시지를남겼다. 

도시건축사진공모전
(제3회인천도시건축사진공모전명칭변경)

금년에는 인천지역

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현

대 건축물과 인간과의

상생’을 주제로 했다.

이 공모전은 3회에 거

쳐 인천 지역으로 한

정하였으나 지역의 고

(古)건축이나근대(近代)건축, 도시재생건축의대상이매년유사해서

카메라 앵글을 통해 보여지는 인천의 향기를 어느정도 보여 주었다

고판단되어범위를확대하였다고한다. 최난호씨의작품인‘워터랜

드’작품은 색감, 사프니스, 구도, 앵글, 내용면에서 다른 작품보다

대상 워터랜드(최난호)

우수2  빛과그림자(이호원)우수1  어울림(김지완)

<도시건축사진공모전주요수상작>

우수3  NEUTRAL GROUND(김대순, 권기영, 김준희)

우수2  FORWARD IT PAYS(안형욱,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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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우수

상 김지완씨의‘어울림’은 강한 창틀이라는 구속 속에 평화로운 건

축물들이매우자연스러웠으며, 이호원씨의‘빛과그림자’는목재계

단의음영으로건축물의일부분을디데일하게표현하며건축물의전

체모습을상상의세계로 인도하였다는좋은 평가를받아 우수상으

로선정되었다. 그외특선이나입선모두작년보다다양성이나수준

이높아보였다고김봉섭(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지회장) 심사위원장

이 전했다. 57점의 작품사진이 접수되어 1 0월1 1일 심사를 거쳐 3 0

점이선정되고최종심사를거쳐수상작이발표되었다. 

제8회건축백일장공모전

1 0월2 1일 본 전시

에 앞서 열린 건축모

형 만들기의 건축백일

장은 햇살만큼 밝은

모습의 많은 참가 가

족과 친구들이 한자리

에 모여 머리를 맞대

고‘상생’이란 주제로

준비한 다양한아이디어를 모형으로잘표현해주었다. 조직위가 준

비한 재료와 본인들이 챙겨 온 각종 폐품이나 재활용품들을 적절히

조화 시켜 미래의 건축물을 다양하게 형상화를 시도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다고평가할수 있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남구청의 특

별 후원과 행사관리에 건축과 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동료 공직

자들마저 적극 호응하여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3 0여명이 자원봉

사자로나서안전과행사지원을해주신일에도큰감사를드린다. 건

축백일장은 7 0여팀 3 0 0여명의 친구나 가족들이 참여하여 3시간동

안나무그늘속에서구상했던작품을열심히만들어최종 7 4팀이작

품설명서까지 작성 제출한 이야기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여

운이 남아있는 멋진 행사였다고강용근(인천시주택건축과장) 심사

위원을비롯한심사위원들은말했다. 

최고의 작품은 강민정외 3인의 친구와 가족 혼성팀이 만든‘원통

형 통나무집과 태양열을 겸비한 환경친화주택’이란 작품으로 장원

으로뽑혔으며, 정유석외2인의팀과김선욱외2인의팀이차상으로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외 차하 4점, 가작 6점, 입선 1 3점이 상을

받고 전체 작품이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지하1층 무빙워킹로 곁에

전시되고행사를촬영한화면을대형T V를통해연속방영되었다.

전체적으로전년도주제‘생태주택’과금년도‘상생’의주제해석

이크게다르지않아참가자대다수가“자연을모티브화하여뼈대를

만들고태양열, 물, 바람등미래에너지를효과적으로이용한섬세한

건축미를표현한작품도많았다”는심사평이매겨졌다.

인천건축문화제심포지엄

‘현대공원설계경향과자유공원의미래’를주제로연건축문화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와토론자들은일제히신중한 도시개발에의해

도시재생 개념으로 조성된 문화공간 상당수가‘흔적의 보존’과‘시

간의흐름’을주요디자인개념으로적용하고있다는의견을내놨다.

또진정한 도시재생으로서자유공원을개발하기위해서는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만국공원 창조적 복원’대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

고 있는 다양한 제안을 바탕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축백일장공모전주요수상작>

장원 환경친화주택(강민정외3 )

차상1  고향의집(정유석외2 )

차상2  빛집안가까이(김선욱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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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다. 11월1일토지공사인천지역본부대강당에서열린이심포

지엄은 우동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회로 발제를 맡은 김인수

(세계공원연구소) 소장은 2 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도시재생이란

우리 삶의 공간을 회복시키는 노력으로, 생활속에서 문화적인 풍요

를느끼며 살수있는 공간이진정한 의미의문화공간이라는주장을

폈다. 즉살고싶고살기좋은도시로만들어가는것이문화공간으로

서 도시재생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왕기(인천발전

연구원) 실장은“도시재생에서시간의흔적은중요한의미로들어온

다”고 전제, “중구지역 재생 접근방안으로 자유공원 조성과 더불어

월미산조성, 일대의근대건축물복원등여러자산을네트워킹함으

로써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단계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

다. 손장원(재능대) 교수는자유공원내건축물과공원과의관계에대

해접근, 건축물이갖는문화적가치를짚었다. “복원대상건물중존

스턴별장의경우일반적으로별장보다는인천각으로기억되고있으

며 이는 조선총독이 붙인 이름”이라며“더우기 내부를 일제가 일본

풍으로고쳤다는점에서과연 현재에문화적가치를 인정해야할 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나선 강신용 박사는‘조경

의문화사와형태의본질’을주제로공원설계의세계적흐름과공원

설계의역사를되돌아보고과거가공존하는세계공원계획의방향을

조심스럽게추적하며자유공원의미래를보여줬다.

평가와과제

지난해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올해는 과감하게

인천지하철 종합문화예술회관역에 전시장을 만들어 행사를 준비해

온이무열(인천건축사회) 회장은“인천유일의건축문화행사인건축

문화제가 지역 내 마땅한 상설전시장 하나 없어 지하철역사에서 열

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인천시민의 동선에 맞춰 찾아가는 행사로 벌

이고있다는점에서위안을삼고있다며매년눈에띄게달라지는행

사규모와 하나하나 쌓여가는 기획력이 든든한 힘이 되긴 하지만 특

히 주제인‘상생’은 대규모 건설이 추진되는 신도심과 기존 구도심

을공존·공생의관계로연결하자는뜻에서선정한것이어서인천의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건축문화제”라고 평가했다. 여기

에일반시민들도쉽고친숙하게건축을이해할수있도록가족과친

구 단위로 참여해 폐자재 등을 이용해 건축모형물을 만드는 건축백

일장을 열고 입상작을 전시하는 등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올해국제규모로확대된학생공모전활용방안으로앞으로는인

천지역에서 발주하는 동사무소, 학교 등의 설계에 접목시키는 방안

을적극적으로찾아내어지역내관공서의건축설계문화부터라도 변

화시키는 세계적 흐름에 걸맞고 보다 창조적인 새로운 시도를 적용

해야할것이다.

1 1월2일폐막된「2 0 0 6인천건축문화제」를통해건축을이해하려

찾아준 모든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치밀하

게준비한다면남녀노소의구분없이찾아드는건축문화제로자리매

김할 수있을 것이라는 점을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건축과 도시

환경을 한데 어우르는‘세계도시엑스포’를 준비하는동안 거듭나기

를 기대한다. “선진 도시재생 사례와 지역의 과제를 철저히 연구 분

석하여‘도시가활성화된개성있는도시계획’을목표로우리건축사

들이앞장서야할것이며아름다운그도시만의경관을영원히지켜

가는건축문화운동으로정착시켜야하겠다며무엇보다이번행사가

전시효과 면에서는 어느 해보다 성공적이었다“는게 김현윤 커미셔

너와 조직위는평가하면서 주말에는 2천여명의 관람객이몰리는 등

일주일간의 행사기간동안 1만여명의 시민과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본것으로자체집계되었다고밝혔다.

행사장과관련하여관객들을찾아나선다는차원에서시민들이많

이 다니고 동선이 길어 전시효과를 보는데 적절했지만 개막식 장소

가협소해불편을겪은 점등을고려하면 역시상설전시장의 필요성

을 확인한 전시였다. 2006인천건축문화제는 지하철 역내 전시장을

이용한전시규모로도최대의행사가아닐수없다. 상대적으로전시

장의환경이좋을수없기에그곳을이용해전시했던기존의여타장

르전시의한계를극복할 수있을지에관해 인천건축계 내부에서조

차우려의목소리가높았던것도사실이다. 다만, 기대했던것은지역

의젊은건축인이혁준(인하전문대)교수와이기웅(인하대대학원) 코

디네이터에의한전시장계획이성공적이기를바라는마음으로원만

히마감되어지는모습에그나마감사한다. 

인천시가준비하고있는세계도시엑스포의출발지점이이곳에있

음을조직위원회나지역건축인들은한결같이강조하나이제까지발

기인명단이나 시도시계획위원회에건축사의이름자는올리지못하

고 있다. 세계인의건축잔치인도시엑스포가단지도시의비전과위

용을전달하는공직자와청치인들의과시형프로그램이아니기를바

라는 바다. 또한적극적인 건축인들의참여를 통해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체험적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적 삶에 대한 긍지가 개선되어지

기를 바란다. 인천건축의 발전적 모형이 건축문화제에 안에 담겨져

있음이며, 엑스포라는 일회성 행사의 지속적 가치를 이어갈 적통의

건축행사로인천건축문화제의기반을유용하자는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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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_ k i ra news

이사회

■제1 1회이사회

2 0 0 6년도 제1 1회 이사회가 지난 1 1월 2 1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축회관 입주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건, 전국대학 건축학과 학생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관한 건, 건축자재추천·인

증업무규정개정(안) 승인의건, 건설기술자회계

재정지원금 배분방안에 관한 건, 한국건축산업

대전개최에관한건,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비

품처분승인의건등이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

으로「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요구」에 관

한 건, 건축사등록업무 시행에 관한 건 등이 논

의되었다.

주요의결내용은다음과같다.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신축회관 입주 기념행사 개최

에관한건

- 원안대로승인함. 

▷행사내용 : 신축회관준공식, 회관준공

및건축문화신문창간기념송년리셉션

▷행사일시: 2006. 12. 8(금) 

1 6 : 0 0 ~ 1 9 : 0 0

▷행사장소: 신축회관대강당

▷초청대상: 대내외인사약5 0 0명

•제2호의안 : 전국대학 건축학과 학생대표

간담회개최에관한건

- 일시와 장소,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참석대상은 건축학교육협의회와 4년제

건축학과 학생을 포함하기로 하고, 동 행

사에임원및시·도건축사회회장이참석

하기로함.

- 업무는 이영수 이사가 주관하되, 이근창

부회장 및 박찬정, 한명수 이사와 역할을

분담하기로함. 

•제3호의안 : 건축자재추천·인증업무규정

개정(안) 승인의건

- 제1 7조제2항의수수료는 위원회에서별

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

안대로승인함. 다만, 문안에대해서는법

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기

로함. 

•제4호의안: 건설기술자회계재정지원금배

분방안에관한건

- 배분방안을승인함. 

•제5호의안: 한국건축산업대전개최에관한

건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행사전담특별위원

회를구성하고강석후이사가담당하기로

함. 

▷위원임기조정( 1년→2년)을위한정관

개정검토

- 일반회계차입금은내년도행사준비를위

하여 상환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함.

•제6호의안: 예비비사용승인의건

- 예비비사용을승인함. 

•제7호의안: 비품처분승인의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협회의 회원들이 필

요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하기로함.

▲협의사항

•제1호 :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요

구」에관한건

- 대형건설회사의설계업허용요구에강력

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책방

안은 임원/시·도회장 합동워크샵

( 1 1 / 2 7 )에서논의하기로함. 

▷FIKA 실무협의회( 1 1 / 2 3 )에서도 공동

대책기구설치및대응방안을논의

•제2호: 건축사등록업무시행에관한건

- 협회가 계속교육 프로그램 등 추후 건축

사등록업무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시급히

마련하기로함.

- 세부시행방안은이사4인(이근창부회장,

박찬정, 이영수, 한명수 이사)이 마련한

후, 추후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

기로함. 

■제6회임시이사회

2 0 0 6년도 제6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1 2월 8

일오전 1 1시우리협회회의실에서개최됐다. 이

번 임시이사회에서는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방침에 대한 대책의 건과 제4 1회 정기총회

건축마당

소 식
n e 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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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및장소결정의건이논의되었다.

주요의결내용은다음과같다.

▲부의안건

•제1호의안 :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

용방침에대한대책의건

- 대형건설회사의설계업허용방침에적

극대응하기위해비상대책위원회를구

성하여추진하기로함.

▷위원장은이영순부회장으로하고기

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위원장이협의하여구성하기로함.

▷추진일정 및 방법 등 세부적인 대책

방안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고,

사용재원및예산집행방법에대해서

는회장에게위임함.

•제2호의안 : 제4 1회정기총회 일시 및장

소결정의건

- 제4 1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를 다음

과같이결정하기로함.

▷일시: 2007년2월 2 2일(목) 10시

▷장소: 본협회회관1층대강당

■임원및시·도건축사회회장합동워

크샵개최

임원 및 시·도 건축사회 회장 합동워크샵

이 지난 1 1월 1 7일~ 2 8일경북 문경에 소재한

한성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에는

본 협회 이영순 비상근부회장, 신인기 상근부

회장과 강석후, 도무찬, 박무길, 박성인, 장기

종, 정명옥, 한명수 이사가 참석하였고, 시도

건축사회에서는강성익, 박신욱, 신동출, 이무

열, 김용주, 최광식, 조성원, 이재춘, 정익현,

조형식, 김주식, 윤재화 시도회장이 참석하여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요구에 관한 건

과건축사등록기구설립에관한건, 2007년도

주요사업시행에관한건, 정관개정에관한건

등을심도깊게논의하였다.

주요논의내용은다음과같다.

▲협회의주요현안문제

•대형건설회사의설계업허용요구에관한

건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문제는건축사들

의생존에관한사안이므로집행부에서

총력을기울여대처하기로함. 

▷대처방법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은 집행

부에 위임하고, 추후 소요예산의 총회

승인문제등에대해서는임원과시·도

건축사회회장모두가적극지원하기로

함.

•3 0 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 감리문제에

관한건

▷시·도건축사회장과 3 , 3 0 0여명의 회

원 서명 등을 근거로적극 대처중에 있

음을 설명하고,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건축사등록기구설립에관한건

▷건축사계속교육및실무수련프로그램

등을 협회가시급히마련키로 하고, 이

사 4인(이근창 부회장, 박찬정·이영

수·한명수이사)이시행방안을마련중

에있으므로이에적극협력하기로함. 

•2 0 0 7년도주요사업시행에관한건

▷2007 전국건축사대회와 UIA PPC회

의, 아카시아회장국 업무 수행 등 신규

사업과임원수조정및회의비현실화,

대외협력 활동강화 등 협회의 효율적

운영에필요한사업들이적극적이고진

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

산편성시반영해줄것을요청함. 

•정관개정에관한건

▷현행 정관중 임원의 수를 조정키로 하

고, 나머지 조항에서도 개정이 불가피

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2 0 0 7년도 정기

총회에 상정키로 하되, 세부사항은 정

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함. 

▷상근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6인을 증

원하고, 부회장은1인을증원하되역할

을부여

■2 0 0 7년도정기감사실시

2 0 0 7년도 정기감사가 실시된다(강신, 송평

문 감사). 감사기간은 2006. 12. 12(화) ~

2007. 2. 2(금)이며 시·도건축사회 감사 1 2

일과본협회감사 1 0일이다.

감사방법 본협회 및 1 3개 시·도건축사회

는 현지 감사와 기타 3개 시·도건축사회(대

구, 인천, 전북)는서류확인감사다.

주요일정은다음과같다.

위원회회의

■2 0 0 6년도제1회비상대책위원회회의

2 0 0 6년도제1회비상대책위원회회의가지

난 1 2월 1 3일 오후 2시 우리협회 중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

회 구성에 관한 건과 비상대책위원회 세부 운

영방안에관한건, 예산조달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제1호: 비상대책위원회구성에관한건

- 비상대책위원회를 원안대로 구성하기

로함.

•제2호: 비상대책위원회세부운영방안에

관한건

- ‘0 7년 2월 정기총회 이전에 대규모 집

회를개최키로하고, 집회의 시기와방

법, 소요예산 등 세부사항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작성한후전체회의에서논

의·확정하기로함.

▷거수표결결과, 위원 2 2명중1 5명찬

성

- 위원회의 담당업무는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문제와 3 0 0세대미만 감리

문제 등 주요현안을 포괄하기로 하고,

실행분과위원으로 시·도 건축사회 회

장전원이참여하기로함.

- 동사안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면담과 관계 기관 방

문·건의등다각적인협력방안을모색

하고, 관련단체 및 건축문화포럼 등과

감사대상 기 간

경북 1 2월1 2일(화)
제주 1 2월1 4일(목)

부산, 울산 1 2월1 8일(월)
경남 1 2월1 9일(화)

광주, 전남 1 2월2 0일(수)
대전, 충남 1 2월2 1일(목)

충북 1 2월2 2일(금)
서울 1 2월2 7일(수) ~ 28일(목)

3개건축사회
1 2월2 9일(금)

(서류감사)

강원 ’0 7년1월1 8일(목)
경기 ’0 7년1월 1 9일(금)

본협회 ’0 7 . 1 . 2 2 (월) ~ 2.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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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함.

- 건설교통부차관 주재 회의( 8 / 3 1 )에서

허용방침이 이미 정해졌음에도 약 3개

월 동안 협회가 관련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

함.

•제3호: 예산조달방안에관한건

- 예산조달은총회의결사항이므로위원

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시·도 건축

사회장들이총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

사전에소속대의원의서면결의를받아

주기로함.

■제2 7회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 0 0 6년도 제2 7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

회가지난 1 1월 2 8일 오후 4시 우리협회편집

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

신문 6, 7, 8, 9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하였

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제1호: 건축문화신문6, 7, 8, 9호지면구

성에대한건

- 건축문화신문 6, 7, 8, 9호 지면구성에

대해논의함.

■제2 8회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 0 0 6년도 제2 8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

회가지난 1 1월 3 0일 오후 4시 우리협회편집

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

신문6호최종판수정에대해논의하였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제1호: 건축문화신문6호최종판 수정에

대한건

- 건축문화신문6호최종판을수정함

■제2 9회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 0 0 6년도 제2 9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

회가 지난 1 2월 2일 오전 9시 3 0분 우리협회

편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

문화신문 6호 최종판을 종합검토하고 수정하

였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제1호: 건축문화신문6호최종판을종합

검토수정에대한건

- 건축문화신문 6호 최종판을 종합검토

수정함. 

■제3 0회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 0 0 6년도 제3 0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

회가지난 1 2월5일오후4시우리협회편집실

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신

문 7, 8, 9, 10호의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하였

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제1호 : 건축문화신문 7, 8, 9, 10호의 지

면구성에대한논의의건

- 건축문화신문 7, 8, 9, 10호 지면구성

에대해논의함.

■제3 1회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 0 0 6년도 제3 1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

회가지난 1 2월 1 1일 오후3시 우리협회편집

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

신문7, 8, 9, 10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하였

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제1호 : 건축문화신문 7, 8, 9, 10호지면

구성에대한논의의건

- 건축문화신문 7, 8, 9, 10호 지면구성

에대해논의함.

‘2006 꿈과희망’충청북도건축사대회
개최

충청북도건축사회는 지난 1 1월 1 7일부터

1 8일까지 1박 2일동안 충북 제천에 소재한

청풍리조트 힐 호텔에서‘2006 꿈과 희망’

이라는 주제로‘충청북도건축사대회’를 개

최했다.

2 0 0 6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회원의

친목과단합을위해개최된이번건축사대회

에는 8 8명의 회원과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회원자유토론, 초청강연회, 마술쇼, 사물놀

이 공연, 등산, 축구, 청풍문화재단지 관람,

유람선관광등알찬행사를가졌다.

•문의: 충청북도건축사회

0 4 3 - 2 2 3 - 3 0 8 4 ~ 6



회관신축공사진행경과
( 2 0 0 6년1 1월3 0일현재) 

공사진행현황

’06. 11월중 진행된 본 협회 회관신축공

사의 건축공정은 주출입 전면 외부마당 석

공사, 공용부무늬코트공사, 조경공사등의

주요 마감공사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

다. 

그리고 전기 및 소방공정은 전기수전에

따른 사용점검 및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의

시운전 등이 진행되었으며, 기계공정은 냉

난방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의 점검 및 시

운전등이진행되었다.

회관다목적강당및국제회의실의인테리

어공사는 9 8 %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협회 사용층 인테리어 공사는 ’06. 11월초

에진행되어’06. 11. 20일경완료됨과동시

에 사용승인 신청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

다.

따라서, 회관신축공사의공정진행은’0 6 .

1 1월말 현재 완료되어 준공청소가 진행되

었으며, ’06. 12. 8일에는 회관준공식이개

최되었다. 

회관건립위원회회의현황

’06. 11. 13일 신축회관현장에서개최된

제2 0회위원회에서는’06. 11. 20일경사용

승인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키

로하고협회사용층( 7 ~ 9층)에대한소화설

비는사용실에적합하도록조정하여소방검

사를신청키로협의하였다.

그리고 당일 사전 준공검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간 진행된 시공품질관리 점검

사항을회관공사에조속히반영토록시공자

및감리자에통보키로하였다.

’06. 11. 21일개최된제2 1회위원회에서

는 ’06. 11월말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추가

변경사항을준공식(’06. 12. 8) 이전조치토

록협의하였다. 그리고회관준공에따라그

간 신축회관 건립의 추진경과 및 공사관련

자료를 설계자에게 제출받아 회관건축백서

를준비키로협의하였다. 

공사전경

공개공지조경 공사 주출입구준공청소 전면부도로 포장

투시도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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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소식_ a rch i - net

‘원효대교’1 2월의건축환경문화로선정

대통령자문‘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8 0년대교량에대

한디자인페러다임을변화시키고, 구조적안

전성과 자연미를 가미한 아름다운‘원효대

교’를1 2월의건축환경문화로선정하였다.

원효대교는미인의눈썹같은상부구조의

아치형상과V형상의강렬한교각이잘어우

러진단아한모습으로 1 9 8 1년도에완공되어

그당시일반화된직선형의둔하고단조로움

과는 대조적인 느낌을주며, 곡선이 주는 부

드러움과 교각의날렵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동적인즐거움을주는안정감과우아

함으로 기하학적인아름다운 교량의 시각을

주도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서울대)의 김남

희 책임연구원은원효대교의 여러 특성들을

감안하여 이달의건축환경문화로선정된 사

유를 밝혔는데“당시 독일에서 개발된

Dywidag System방식의 새로운 공법을 과

감히 도입하고, 구조적으로 의도했던 아치

형상과 국내 최초로 긴 경간( 1 0 0 m )이 통일

성과대칭성을이루어균형적인미를갖추었

다는 점과 국내최초로 민간자본을 투입, 시

공사인 동아건설이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

체납 함으로써 기업이윤을 사회로 환원했

다.”는점이다. 

금번 제9호로 선정된 이달의 건축환경문

화인 원효대교는서울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안전한 교량설계의필요성과 건설방향을 제

시하는좋은귀감이되었으며, 향후에도“이

러한교량이시행자와시공자에의하여탄생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건설기술·건축문

화선진화위원회관계자는밝혔다.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는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들의인식을높이고자연과조화되는예

술적이고건강한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목

적으로, 지역주민·시민단체 및 관련기관

등의 신청으로 올해 4월부터 매달마다 선정

되어오고있다. 

•작품개요

- 소재지: 서울시용산구원효로4가~

영등포구여의도동

- 용도: DB-24  교량

- 공사기간: ’78. 7. 17 ~ ’81. 10. 27

(약3년3개월)

- 사업비: 약2 5 8억원

- 시행자: 서울특별시

- 설계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 감리사: 동아엔지니어링(주)

- 시공사: 동아건설산업(주)

•문의: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

단 0 3 1 - 4 3 6 - 8 9 0 0 ~ 1

KCC, 이맥스클럽 세미나 및 신규회원
사가입식행사개최

K C C는지난 1 1월 2 2일서울매리어트호

텔에서이맥스클럽사장단세미나및신규회

원사 가입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맥스클럽

은 KCC 대리점 가운데 복층유리 설비를 갖

추고 있으면서, 우수한 품질의 복층 유리를

생산하는 가공업체들의모임을 뜻하며 지난

2월에발족한바있다.

이번행사는기존회원사9개업체와신규

회원사7개 업체, KCC 임직원등 4 0여명이

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KCC 관계자는향후 계획에 대해, 앞으로

이맥스클럽 샘플 검사 및 정기적인 기술 교

육 세미나 등을 통해 고품질의 복층유리 보

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품질

관리에모든역량을집중하여운영할예정이

라고밝혔다. 또한앞으로대고객광고, 현장

판촉,인터넷 판촉 등을 통해 이맥스클럽 브

랜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이맥스클럽사장단세미나에참석한

회원사들은“금번 세미나가 이맥스클럽의

운영 계획및 미래 비전을공유하는 좋은 계

기가 되었으며, 이맥스클럽의 발전에 도움

이되었으면좋겠다”는의지를밝혔다.

•문의: KCC 홍보팀02-3480-5884 

2007 Xi Design Fie sta 

G S건설은 Xi 디자인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주거공간, 주거문

화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2 0 0 7년‘X i

Design Fiesta’를개최한다.

‘Xi Design Fiesta’는 워크샵 부문과 공

모전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워크

샵 부문은 국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및 디

자인 관련학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며,

‘Return to the core’(본질로의 회귀)라는

주제로 2 0 0 7년1월 8일에서 1 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2 0 0 7년 2월 5일에서 8일 ( 3박

4일)간 진행되며, 공모전 부문은 국내 디자

이너와 국내 건축 및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Motion to

E m o t i o n’(감성으로의손짓)을주제로 1 2월

1 8일에서 2 0 0 7년 2월 1 5일까지 참가등록

을 받고 2 0 0 7년 2월 1 2일에서 1 5일까지 1

차작품접수를받는다.

•문의: www.xidf.co.kr 

쌈지스페이스외부기획전

지난 2 0 0 5년 홍영인 조각가과 유석연 건

축사의 공동작업으로 소개되었던‘A r t



1 0 2

Ventialation Tower-예술환기를 위한 굴

뚝’의제2부전시이다.

서울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2 0 1 2

년부터 2 0 1 4년까지‘문화발전소’로 개발하

는방안이번복을거듭하고있는상황속에서

당인리 문화발전소 조성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을가진예술계와건축계의국내외작가

약 3 0명이참여하였다.

문화예술과 사회, 권력의 관계에 대한 질

문들로구성된미디어, 설치, 회화, 건축개념

작업 등시각작품 2 5점과 1 2점의글이 소개

될예정이다.

•참여작가

- 예술가 : 프란시스코발데스(런던, 비

디오, 회화), 새이디 머독(런던 비디

오, 사진), 사빈 헤그만( 스위스, 퍼포

먼스), 너츠 소사이어티(방콕, 비디오

도큐먼트 상영), 베로니크 찬스(런던,

사진), 자코모 피카(런던, 회화), 수하

시니 케주리얼(켈커타, 회화), 다이안

바우어(런던, 회화), 김형관(회화), 권

대훈(런던, 조각, 설치), 한승진(사진) ,

한정림·서승모(설치)

- 건축사 : 김택수, 안우성, 이충기, 정

재헌

- 작가글 : 수하일 말릭(런던, 미술, 문

화비평 및 이론가), 요하네스 마이어

(런던, 예술가), 토이암 스리슈븟(방

콕, 예술가), 류제홍(문화비평가), 최

범(비평가, 공공미술), 박철수(건축

사), 고정애(기자), 이혜윤(기자), 권문

성(건축사), 정기용(건축사), 홍보라

(갤러리 팩리 디렉터), 정현(파리, 미

술, 비평가)

•전시일정

- 일시: 2006년 1 2월 2 2일~ 2 0 0 7년1

월 1 0일

- 장소: 쌈지스페이스전관

T E E와UIA 국제건축공모전공동주최

지난 2 0여년 동안 쓰나미, 태풍, 지진, 홍

수, 화산폭발 등 자연의 대재앙으로부터

2 0 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그리스 기술의회( T E E )와 국제건축사

연맹 ( U I A )의 국제 워 크 프 로 그 램 인

ARES(Architecture and Renewable

Energy Sources)가 공동으로 국제 건축공

모전을개최한다.

이 공모전은‘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과

기후조건을 활용하여재해지역의난민을 위

한 임시주거를 제안하는 것으로 2 0 0 6년 1 1

월부터 2 0 0 8년 7월까지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응모자들은자연을오염시키지않는범위

내에서 공기및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빠르

고 새로운 건축기법을 고안하여 식수 및 에

너지 공급, 주소지정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주단위를 제안하여야

하는데, 주최측은 이것이 세계 어느 지역에

서도적용가능한프로토타입이되어줄것을

요구한다.

심사는 UIA 스페인 사무총장인 파란도

홀지와 1지역의 회장인 이우스 지안카를로

를 포함한 1 1명에 의해 이루어지며, 3개의

우수작과 5개의 가작에 총 7만유로의 상금

이주어진다. 2007년 1 2월아테네포럼에서

전 참가자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2008년 7

월에는 제2 3회 UIA 국제건축회의가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수상작에대한 전시가

있을예정이다.

•공모일정: 2006년1 1월1일~ 2007년

1월3 1일

•작품접수: 2007년6월2 9일

•발표: 2007년1 1월예정

•문의: www.arescompetition.com 

전국시도건축사회및건축상담실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0 2 ) 5 8 1 - 5 7 1 5 ~ 8

강남구건축사회/ 5 1 7 - 3 0 7 1·강동구건축사회/ 4 7 7 - 9 4 9 4·강북구건

축사회/ 9 0 3 - 4 6 6 6·강서구건축사회/ 2 6 6 1 - 6 9 9 9·관악구건축사회

/ 8 8 8 - 2 4 9 0·광진구건축사회/ 4 4 6 - 5 2 4 4·구로구건축사회/ 8 6 4 -

5 8 2 8·금천구건축사회/ 8 5 9 - 1 5 8 8·노원구건축사회/ 9 3 7 - 1 1 0 0·

도봉구건축사회/ 3 4 9 4 - 3 2 2 1·동대문구건축사회/ 9 9 2 7 - 0 5 0 3·동작

구건축사회/ 8 1 4 - 8 8 4 3·마포구건축사회/ 3 3 8 - 5 5 5 6·서대문구건축

사회/ 3 2 4 - 3 8 1 0·서초구건축사회/ 3 4 7 4 - 6 1 0 0·성동구건축사회

/ 2 2 9 2 - 5 8 5 5·성북구건축사회/ 9 2 7 - 3 2 3 6·송파구건축사회/ 4 2 3 -

9 1 5 8·양천구건축사회/ 2 6 4 4 - 6 6 8 8·영등포구건축사회/ 2 6 3 4 -

3 1 0 2·용산구건축사회/ 7 1 9 - 5 6 8 5·은평구건축사회/ 3 5 7 - 6 8 3 3·

종로구건축사회/ 7 2 5 - 3 9 1 4·중구건축사회/ 2 2 6 6 - 4 9 0 4·중랑구건

축사회/ 4 9 6 - 3 9 0 0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0 5 1 ) 6 3 3 - 6 6 7 7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0 5 3 ) 7 5 3 - 8 9 8 0 ~ 3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0 3 2 ) 4 3 7 - 3 3 8 1 ~ 4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0 6 2 ) 5 2 1 - 0 0 2 5 ~ 6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0 4 2 ) 4 8 5 - 2 8 1 3 ~ 7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0 5 2 ) 2 6 6 - 5 6 5 1

■경기도건축사회/ ( 0 3 1 ) 2 4 7 - 6 1 2 9∼3 0

고양지역건축사회/ ( 0 3 1 ) 9 6 3 - 8 9 0 2·광명건축사회( 0 2 ) 2 6 8 4 -

5 8 4 5·동부지역건축사회/ ( 0 3 1 ) 5 6 3 - 2 3 3 7·부천지역건축사회

/ ( 0 3 2 ) 3 2 7 - 9 5 5 4·성남지역건축사회/ ( 0 3 1 ) 7 5 5 - 5 4 4 5·수원지역

건축사회/ ( 0 3 1 ) 2 4 6 - 8 0 4 6∼7·시흥지역건축사회/ ( 0 3 1 ) 3 1 8 -

6 7 1 3·안산건축사회/ ( 0 3 1 ) 4 8 0 - 9 1 3 0·안양지역건축사회

/ ( 0 3 1 ) 4 4 9 - 2 6 9 8·북부지역건축사회/ ( 0 3 1 ) 8 7 6 - 0 4 5 8·이천지역

건축사회/ ( 0 3 1 ) 6 3 5 - 0 5 4 5·파주지역건축사회/ ( 0 3 1 ) 9 4 5 - 1 4 0 2·

평택지역건축사회/ ( 0 3 1 ) 6 5 7 - 6 1 4 9·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

/ ( 0 3 1 ) 2 3 4 - 8 8 7 2·용인지역건축사회/ ( 0 3 1 ) 3 3 6 - 0 1 4 0·광주지역

건축사회/ ( 0 3 1 ) 7 6 7 - 2 2 0 4

■강원도건축사회/ ( 0 3 3 ) 2 5 4 - 2 4 4 2

강릉지역건축사회( 0 3 3 ) 6 5 3 - 9 6 8 0·삼척지역건축사회/ ( 0 3 3 ) 5 3 3 -

6 6 5 1·속초지역건축사회/ ( 0 3 3 ) 6 3 7 - 6 6 2 1·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

/ ( 0 3 3 ) 3 7 4 - 6 4 7 8·원주지역건축사회/ ( 0 3 3 ) 7 4 5 - 2 9 0 6·춘천지역건축

사회/ ( 0 3 3 ) 2 5 1 - 2 4 4 3

■충청북도건축사회/ ( 0 4 3 ) 2 2 3 - 3 0 8 4 ~ 6

청주지역건축사회/ ( 0 4 3 ) 2 2 3 - 3 0 8 4·옥천지역건축사회/ ( 0 4 3 ) 7 3 2 -

5 7 5 2·제천지역건축사회/ ( 0 4 3 ) 6 4 7 - 6 6 3 3·충주지역건축사회

/ ( 0 4 3 ) 8 4 2 - 3 8 9 7·음성지역건축사회/ ( 0 4 3 ) 8 7 3 - 0 1 6 0

■충청남도건축사회/ ( 0 4 2 ) 2 5 2 - 4 0 8 8

천안지역건축사회/ ( 0 4 1 ) 5 5 4 - 0 0 7 0·공주지역건축사회/ ( 0 4 1 ) 8 5 8 -

5 1 1 0·보령지역건축사회/ ( 0 4 1 ) 9 3 2 - 8 8 9 0·아산지역건축사회

/ ( 0 4 1 ) 5 4 9 - 5 0 0 1·서산지역건축사회/ ( 0 4 1 ) 6 6 2 - 3 3 8 8·논산지역

건축사회/ ( 0 4 1 ) 6 6 2 - 3 3 8 8·금산지역건축사회/ ( 0 4 1 ) 7 5 1 - 1 3 3 3·

연기지역건축사회/ ( 0 4 1 ) 8 6 6 - 2 2 7 6·부여지역건축사회/ ( 0 4 1 ) 8 3 5 -

2 2 1 7·서천지역건축사회/ ( 0 4 1 ) 9 5 2 - 2 3 5 6·홍성지역건축사회

/ ( 0 4 1 ) 6 3 2 - 2 7 5 5·예산지역건축사회/ ( 0 4 1 ) 3 3 5 - 1 3 3 3·태안지역

건축사회/ ( 0 4 1 ) 6 7 4 - 3 7 3 3·당진지역건축사회/ ( 0 4 1 ) 3 5 6 - 0 0 1 7·

계룡지역회장/ ( 0 4 2 ) 8 4 1 - 5 7 2 5·청양지역회장/ ( 0 4 1 ) 9 4 2 - 5 9 2 2

■전라북도건축사회/ ( 0 6 3 ) 2 5 1 - 6 0 4 0

군산지역건축사회/ ( 0 6 3 ) 4 5 2 - 6 1 7 1·남원지역건축사회/ ( 0 6 3 ) 6 3 1 -

2 2 2 3·익산지역건축사회( 0 6 3 ) 8 5 2 - 1 5 1 5

■전라남도건축사회/ ( 0 6 2 ) 3 6 5 - 9 9 4 4·3 6 4 - 7 5 6 7

목포지역건축사회/ ( 0 6 1 ) 2 7 2 - 3 3 4 9·순천지역건축사회/ ( 0 6 1 ) 7 2 6 -

6 8 7 7·여수지역건축사회/ ( 0 6 1 ) 6 8 6 - 7 0 2 3·나주지역건축사회

/ ( 0 6 1 ) 3 6 5 - 9 9 4 4

■경상북도건축사회/ ( 0 5 3 ) 7 4 4 - 7 8 0 0 ~ 2

경산지역건축사회/ ( 0 5 3 ) 8 0 1 - 0 3 8 6·경주지역건축사회/ ( 0 5 4 ) 7 7 2 -

4 7 1 0·구미지역건축사회/ ( 0 5 4 ) 4 5 1 - 1 5 3 7 ~ 8·김천지역건축사회

/ ( 0 5 4 ) 4 3 6 - 2 6 5 1·문경지역건축사회/ ( 0 5 4 ) 5 5 2 - 1 4 1 2·상주지역

건축사회/ ( 0 5 4 ) 5 3 6 - 8 8 5 5·안동지역건축사회/ ( 0 5 4 ) 8 5 3 - 4 4 5 5·

영주지역건축사회/ ( 0 5 4 ) 6 3 1 - 4 5 6 6·영천지역건축사회/ ( 0 5 4 ) 3 3 7 -

0 0 8 5·칠곡지역건축사회/ ( 0 5 4 ) 9 7 3 - 1 2 1 9 5·포항지역건축사회

/ ( 0 5 4 ) 2 7 8 - 6 1 2 9·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 ( 0 5 4 ) 3 8 3 - 8 6 0 8·청도

지역건축사회/ ( 0 5 4 ) 3 7 3 - 2 3 3 2·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 ( 0 5 4 ) 9 3 1 -

3 5 7 7

■경상남도건축사회/ ( 0 5 5 ) 2 4 6 - 4 5 3 0∼1

거제지역건축사회( 0 5 5 ) 6 3 6 - 6 8 7 0·거창지역건축사회/ ( 0 5 5 ) 9 4 3 -

6 0 9 0·김해시건축사회/ ( 0 5 5 ) 3 3 4 - 6 6 4 4·마창지역건축사회

/ ( 0 5 5 ) 2 4 5 - 3 7 3 7·밀양지역건축사회/ ( 0 5 5 ) 3 5 5 - 1 3 2 3·사천시건

축사회/ ( 0 5 5 ) 8 3 2 - 9 0 0 5·양산시건축사회/ ( 0 5 5 ) 3 8 4 - 3 0 5 0·진주

지역건축사회/ ( 0 5 5 ) 7 4 1 - 6 4 0 3·진해시건축사회/ ( 0 5 5 ) 5 4 4 -

6 6 6 6·통영지역건축사회/ ( 0 5 5 ) 6 4 2 - 4 5 3 0·하동지역건축사회

/ ( 0 5 5 ) 8 6 4 - 7 4 0 0·함안시건축사회/ ( 0 5 5 ) 5 8 5 - 8 5 8 7·창녕시건축

사회/ ( 0 5 5 ) 5 3 3 - 2 4 7 3

■제주도건축사회/ ( 0 6 4 ) 7 5 2 - 3 2 4 8

서귀포지역건축사회/ ( 0 6 4 ) 7 6 3 - 1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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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_ New Books

알기쉬운「위험물안전관리법」

이 책은 위험물의 제조, 저장, 운반, 취급 및

위험물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독자들로 하여

금일목요연하게파악할수있도록체계적으

로정리한해설서이다.

현행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등

에걸쳐각종규정과설치기준이분산수록되

어있어서이를전체적으로파악하려면관련

되는 다른 법령까지 섭렵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편저자는이를알기쉽게정리하여독자들로

하여금 번거로움을 덜게 하였으며, 아울러

위험물과 관련되는각종 민원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서식 및 행정절차 등을 수록하여 편

의를도모하였다.

한국건축답사수첩

신간「한국건축답사수첩」은 우리의 다양한

건축을종류별로열거하고그특징이나세부

를한눈에익힐수있는책자를만들어답사

를가려는사람들의길잡이를목적으로출간

되었다.

우리 건축역사의흐름과 성과를 건축유형별

로일목요연하게정리하여답사길에는물론

책상의사전용으로도손색이없다.  

이 책은 역사의 개요와 구조와 시공, 궁궐과

관아, 마을과읍성, 살림집, 유교건축, 불교건

축, 원림과 누정 등 모두 9개장으로 꾸며져

한국건축에흥미를가진사람들이답사를준

비하고, 실제 답사에서 이 지식을 눈으로 직

접 확인하는 감동을 부여한다. 또한 도면과

원색사진이첨가되어이해가빠르고, 호주머

니크기라서휴대가간편한것도장점이다. 

건축에게시대를묻다
- 민현식의한국현대건축읽기

이책은저자민현식건축사가“건축을통한,

이 시대와이 땅에 대한진정한 질문과 성찰

의 결과로서, 새로운 태도와 제안은 있는

가?”라는질문을던지며‘지금여기’의건축

과건축사들을사유해나간기록이다. 

그는서두에“지난 1 0여년동안이분들은새

로운 건축의 화두를 가지고 저를 끊임없이

자극해왔고, 제 건축적 상상력을 부추겼으

며, 저의건축 작업을 깊게 성찰하게 하였습

니다. 그래서이 책은 이분들에게 보내는 저

의연애편지”라고밝히며, 19가지의한국현

대건축 작업과 건축사들의 작가 정신, 획기

적인건축적성취를보여줌과동시에중요한

건축의 담론과 시대적 의의를 제안하고 있

다. 필자는이들 작업에 대한 분석과 사유를

통해다양성과불확정성을특징으로하는한

국 건축계의 현재와 우리 시대를 진단하며,

나아가보다선(善)한미래를예측한다.

김도한 편저 / 500쪽 / 50,000원/ 

대건사 펴냄 0 2 - 7 1 5 - 6 6 8 3

한국건축역사학회 편 / 684쪽 / 280,000원 / 

도서출판 동녘 펴냄 0 3 1 - 9 5 5 - 3 0 0 0

민현식 지음 / 360쪽 / 23,000원 / 

도서출판 돌베개펴냄 0 3 1 - 9 5 5 - 5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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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게루반에의한새로운퐁피두센터착공

3 0년전 파리 중심부에 일반인이 상상하

는것 이상으로시대를 앞서나간 퐁피두센

터가세워졌다. 이건물은 건축사리차드로

저스와렌조피아노를국제적관심의대상으

로 만들었을뿐만 이니라, 예술계와 전 세계

의도시에 커다란영향을 미쳤다. 또한 현대

갤러리나뮤지움없이는어떠한도시도완성

되고있지못하다는의미를부여한작품이기

도 하다. 현재 매년 6 0 0만명이 파리 퐁피두

센터를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확장을 계획

하고있다. 일본건축사 시게루반에 의하여

설계된 새로운 퐁피두-메츠 센터의 착공이

있었다. 이 건물은 파리의 동쪽 2 0 0마일 떨

어졌으며, 독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

계에위치한 메츠시에있다. 이건물은 퐁피

두의첫지소이자또하나의건축적상징물을

만들고자하고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시게루 반은 파리 시장

에서 본 중국 농부의 모자에 영감을 받았다

고이야기 하고있다. 대나무로엮은 모자의

모습이건축적캐노피와 유사하다고생각하

였으며, 새로운 퐁피두 센터의 다양한 요소

들을통합적결합시키는원뿔형지붕으로형

상화하였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이 건물은

뮤지움의기능을 위한 갤러리, 회랑, 그리고

사무공간들각기용도에필요한형태로설계

되었다. 이들 다른 형태의 공간들을 지붕을

이용하여 단일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건물은 고정성과 가변성, 그리고 개방과 폐

쇄라는 대조적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건물의 중앙 홀은 대형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포름, 오디토리움, 사무소, 레스

토랑등의 다양한공간을 수용하고 있다. 정

형적갤러리와다르게다양한용도로의사용

을위한공간적변형이가능하도록계획되었

다. 필요에따라주변공원과개방전시가가

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건물은 녹지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붕과 조경이 연결되

어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지붕의

경량감에 의하여건물은파빌리온이라는 느

낌을준다. 이건물은2 0 0 8년에개관할예정

이다.

홍콩의새로운늪지공원

홍콩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습지 생태공원

이문을열었다. 이공원은홍콩이환경을주

제로 만든 최초의 시설물이자 홍콩의 가장

중요한 관광 명소로 기획되었다. 영국 디자

인 회사 매트 스튜디오 디자인에 의하여 오

랜 기간 계획 되었다. 매년 5 0만명 이상 방

문을 할 것으로 홍콩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공원은145 에이커의자연습지에만들어

졌으며, 아시아의가장 중요한 조류이동 경

로 중 하나이다. 공원 중심부에는 반지하의

형태로 방문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이 건물

에는 갤러리와 함께 악어가 살아 있는 늪지

를구경하는등의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

있다. 이 공원은 습지대를 이해하고 보전하

며, 방문센터를 통하여 자연적 환경을 감상

할수있도록하고있다. 

미국클리브랜드현대뮤지움, 새로운

건축을위한FOA 건축사사무소선정

클리브랜드 현대 뮤지움( M O C A )은 새로

운 건물의 확장 설계를 위하여 런던의 건축

회사 Foreign Office Architects(FOA)를

선정하였다. 새로 지어질 시설은 클리브랜

드문화중심지인대학서클지역에서중심적

역할을할것이며, 부근케이스서부대학캠

건축마당

이 난은인터넷상의

주요건축관련정보를

정리한것입니다.

건축인터넷정보

@r c h i
w . w . w

시게루반에의한 새로운퐁피두-메츠센터

홍콩 생태공원의방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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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의 상가지역의 입구 역할을 할 것이다.

F O A는 1 9 9 2년 파시드 부사비와 알레잔드

로자라폴로에의하여설립된국제적으로인

정된 혁신적이고창의적인젊은 건축사사무

소이다. 이회사는세계 1 4개도시에서프로

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디자인적 우수성

과 기술적 혁신을 동시에추구하고 있다. 또

한 기능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소

들을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이 디자인은 미

국에서의그들의첫번째작품이자뮤지움에

대한최초의경력이다.

MOCA Cleveland는 건축사 선발 팀을

구성하였으며, 젊고 창의적 회사를 물색하

여 왔다. 많은 건축사의 작품을 검토하였으

며, 2006년봄6개회사로압축하였으며, 이

들의 작품들이 공개적으로 전시되었다.

F O A가작품의일관된우수성과뮤지움에서

요구하는가변적공간과다양한청중의요구

에대응하기가장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뮤지움은 현재 크리브랜드의 웨스트페이

크리드레스코스키사와새로운건물을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다. 이 작

업은 2 0 0 6년 1 1월에완성될예정이며, 이어

서 F O A가개념설계를할예정에있다. 뮤지

움은새로운건물을위한모금활동을벌이고

있으며, $2,500만불을목표로하고있다.

영국브리스톨항만부지에새로운

뮤지엄계획

영국브리스톨시는새로운뮤지움프로젝

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해리

티지 로터리재단의 ￡1 , 0 2 0만기부 가능하

게되었으며, 기존산업뮤지움대지위에새

로이지어질 예정이다. 이뮤지움은 2 0 0 9년

에 개관할 예정이다. 과거 신대륙 등의 탐험

여행과도시의역사와문화를브리스톨시민

의눈과경험을통하여느낄수있도록할예

정이다. 즉, ‘무엇이 브리스톨을 만들었는

가?’에대답을하고자 하고있다. 이 도시의

미래 가능성 또한 탐구하고자하고 있다. 많

은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것

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뮤지움은 기존

의건축적흔적과부둣가의역사적창고들의

파사드를 보존할 것이다. 새로운 뮤지움은

기존의 시설과 최신의 전시기법, 동적인 시

청각 자료, 그리고도시의 국제적 기준에 부

합하는역사적수집품들을전시할예정이다.

새로운뮤지움건물은 국제적으로유명한

LAB 건축 스튜디오에서 설계하였다. 기존

건물의 역사적 파사드를 보존하며, 작업 중

인 크레인과 항만 철도가 항만 조경과 뮤지

움자체의주요요소로활용되도록계획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뮤지움은 영원히 문을 닫

을예정이다. 

모쉬사프디, 몬트리얼의맥길대학 글렌

캠퍼스마스터플랜건축사로선정

맥길 대학 보건소장 아서 포터박사는, 맥

길대학의졸업생이자세계적으로명성이있

는 건축사 모쉬 사프디를 글렌 캠퍼스의 마

스터 플랜건축사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

다. 이 캠퍼스 부지는 4 3에이커의 면적으로

재개발을 할 예정이다. 맥길 대학을 졸업한

지3년후모쉬 사프디는엑스포 ’6 7의 마스

터플랜의책임을맡았으며, 해비타트’6 7로

써 2 0세기의 아이콘을 만들어 세계적 이목

과 함께 몬트리얼의 주요인사가 되었다. 이

처음작품이후세계적으로작품활동을하여

왔며, 공공 및 대학 기관 및 주요 문화 프로

젝트를수행하여왔다. 

세계적인 대학의 보건 캠퍼스의 설계는

진료와 연구, 강의등을 수용하여야 하는 수

많은 난제를 가진 프로젝트이다. 기능적이

며기술적인문제뿐만아니라환자, 가족, 방

문객그리고직원을위한사용자들이친숙하

게사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하며, 지

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의학 기술과

실무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계획하여야

하는임무를맡게되었다.

노만포스터, 캘거리도심에새로운건물

개발계획

엔카나사는 캘거리 도심에 새로운 건물

개발계획을 신청하였다. 노만 포스터가 설

계한 작품으로 5 9층 규모의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건물이며, 캘거리의 도심에 지어

질 예정이다. 굽은 모양의 이 건물은 1 7 0만

f t2의 연면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내부에서

서쪽으로 로키 마운틴과 보우강 협곡, 동쪽

으로 캐나다평원과 보우 강등 주위 환경을

충분히 감상할 수있도록계획되어 있다. 이

건물서쪽부분에3개층의내부공원아트리

움이있다.

빌게이츠- 컴퓨터역사박물관에

$ 1 , 5 0 0만기증

빌 게이츠 재단은 컴퓨터 역사박물관에

$ 1 , 5 0 0만을 기증하였다. 이 박물관은 정보

화 시대의 유산과 이야기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실리콘 밸리에 세워져

있다.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은 $ 1 . 2 5억을

목표로 모금 중이며 현재 $ 7 , 3 0 0만의 기금

이 형성되어 있다. 빌 게이츠 재단의 기부는

이 박물관에 대한가장큰 기부였으며, 보다

많은지역사회의지원을끌어내기위한대응

자금의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 박물관

은 컴퓨터 역사에 관한 인터랙티브 전시의

형태로 8 0 0년에걸친컴퓨터혁명을조명하

고, 인간의경험에대한 영향을 재조명 하고

자하고있다. 이기부금에대한감사의표시

로‘컴퓨터 역사의 시간’갤러리를 빌 게이

츠의이름으로할예정이다.

스위스건축사자크에르조와삐에르드

뫼롱영국왕립건축금상시상

영국왕립건축사협회의 의장인잭프린글브리스톨의새로운 뮤지움계획

노만포스터에의하여계획된캘거리 도심오피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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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최근이사회에서테이트모던뮤지움으

로 유명한 스위스 건축사 자크 에르조와 삐

에르 드 뫼롱은 건축 분야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로열 골드 메달을 수상 대상자로 지명

발표하였다. 이상은영국여왕에의하여시

상되며, 건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을 미친 개인이나그룹에게수여된다. 두 수

상자의세계건축사로써의영향력과함께스

위스에서의그들의 작품활동, 2000년테이

트모던뮤지움프로젝트, 그리고 2 0 0 3년라

반댄스센터를통한스털링상, 그리고바셀

로나에서의 그들의 최근 작품 및 현재 진행

중인 작업, 그리고 동경과 북경에서의 공적

에따른결과이다. 

리버풀재생계획전시

영국리버풀에서는도심재생을 위한전시

회가 열리고 있다. 리버풀의 비전을 보여주

며, 세계적 해변으로 변모할 모습을 전시하

고 있다. 이 개발계획은 ￡2억 예산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

공 공간을 만들어 국제적 방문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덴마크 건축사사무소 3 X N에 의

하여 뮤지움이 설계 되었으며, 운하의 확장

계획, 그리고공공 기능을 갖춘 부두 선착장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과 애니메이션

에 의하여 전시가 되고 있으며 상세한 계획

내용들을볼수있다. 이프로젝트는 2 0 0 7년

부터시작될것이다.

건축이미지전시회- Architecture in 

Perspective 21

시카고 건축재단은‘Architecture in

Perspective 21’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시카고의존벅회사강의홀갤러리

에서 1 1월초까지열렸다. 미국건축삽화동

호회의 지원에 의한 이번 전시회는 건축 도

면과시각화부분에서세계에서가장권위가

있는전시회이다. 5개대륙5 0 0개작품이제

출되었으며, 심사위원들은 6 0개 작품을 선

정하였다. 기타 초청작품이 추가적으로 전

시되었다. 심사자는 건축사, 삽화가, 사진작

가등전분야의전문가가참여하였다. 

올해 전시는 2차 세계대전 기념관인

‘2006 휴페리 기념상’수상자데니스 알라

인에게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시상은 디지

털 랜더링 기법을 이용한 작품에 주어졌다.

심사자상, 형식 부분과 비형식 부분, 그리고

신인 멤버상 등 다른 6개의 부분의 작품들

또한전시되어있다. 54개작품들이우수상

을 수여 받았으며, 디지털미디어로부터 연

필과 잉크, 그리고 수채화로부터 디지털 프

린트까지다양한작품들이수상하였다.

중국중앙방송본부건물전시회

뉴욕현대예술뮤지움은OMA 설계에의

한중국중앙방송국(CCTV) 프로젝트전시를

필립 존스 건축 및 디자인 갤러리에서 열고

있다. OMA는 1 9 7 5년 렘쿨하스와 그의 동

료에 의하여 설립된회사이다. 뉴욕 현대 뮤

지움과공동으로주최된이전시회는중국의

CCTV 프로젝트 개발에 촛점이 맞추어 져

있다. 거대한시공 사진과 함께 실내 랜더링

과 모델 등이 미국에서는 처음 전시되고 있

다. 이 전시회에서는 CCTV 프로젝트의 복

잡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문화적역사적연관성을보여주고있다. 

이프로젝트는형태적인문제뿐만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고층 건물 재창

조를 위한 도전의 예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건물의 기능과, 공간적구성 등에 관하여 완

전한 새로운 발상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사회적그리고도시적변화의가능성을염두

에 두고 계획되었다. OMA는 2 0 0 2년

CCTV 본부 건물 국제 현상에 당선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 0 0 4년 9월에 착공 되었으

며, 2008년북경올림픽에맞추어완공될예

정이다. 완공 후에 CCTV 본부는 매일

1 0 , 0 0 0명의 스텝과 방문객을 맞이할 것이

며, 세계적으로 2 5 0개 채널을 방송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게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북경도심지역의2 1 5만 f t2 대지위에6백만

f t2의 연면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 건물은

CCTV 건물, TV 문화센터, 그리고 서비스

빌딩의 세 건물로구성되어 있다. 이 대지는

주위 미디어 공원으로 둘러 쌓여 있어 외부

에서의 촬영과 공공 이벤트를 열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전시는 현대 예술 뮤지움의 심층 전시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시리즈

는지역및국제적관심이있는단일현대건

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획 전시되고 있

다. 전시되는 프로젝트는 건축적 문맥에서

가장혁신적이며예지적인건물로도시와사

회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있다.

미래디자인전: ENTRY2006

“미래에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떠할 것인

가? 어떠한 제품이 있을 것이며, 어떠한 집

이 등장할 것이며, 어떠한 디자인이 있을 것

인가?”같은질문에대답하는 1 0 0일간의전

시회가 독일 에센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

리버풀도심모델

중국 중앙방송투시도

미래전시관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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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 0개국 3 0 0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들 작

품 중에는 혁신적 제품, 재료, 기술, 아이디

어와 미래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건축계와 디자인계의 인사, 그리고 문화와

과학분야에서의 국제기구의임원들이 새로

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이 전시회는

산업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전시회이기도

하다.

과거 석탄 공장이었으며 졸베린 세계 문

화유산 부지로램쿨하스에의하여 국제센터

로 새로이 단장 되었다. 새 건물들은 3년간

의 공사를 통하여 처음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방문객은5 8미터의긴갱도를따라전

시회장에 들어가게 되며, 맨 꼭대기에는 전

체사이트를볼수있다. 이전시회는정부의

비지니스 증진과 지역 개발에 대한 노력을

알리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디자인이 경제

개발의중요한요소라는것을정부가인식하

고 있으며, 비지니스와 건축 설계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의 출시는 보다 중요시 되고 있

으며, 추한것은팔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좋은디자인이 판매의 중요 요소

로인식된다. 이전시회는다음1 0년 2 0년을

대비하여 미래 비지니스를 위한 경향을 읽

고, 혁신을증진하기위한전시회이다.

신간도서- 디자인을위한재료

자재의 선정은 오늘날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일반적으로는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최근 통합적 설계·시공 과정이 강

조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미적인 부분과 재

료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디자인

을위한 새로운책‘Materials for Design’

은 디자인과의 관계를 통한 재료에 관한 기

초지식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이책의구

성은 유리, 콘크리트, 나무, 금속, 그리고 플

라스틱의5가지분야로되어있다. 디자인을

위한 재료로 각 재료의 특성, 역사, 변형, 생

산 기술에 관하여 설명하고있다. 세계의 가

장 혁신적 건축사들의 6 0가지 예를 통하여

이들 재료들이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각 건물에서의 형태와 구조에

선정된 재료가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여

주고있다.

VM+SD 점포혁신공모전

VM+SD 출판사는 모든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소매업자들에게혁신적상업 프로젝

트수행결과에대한제출을받고있다. 혁신

적 소매점 프로젝트 제출은 식품점, 백화점

등으로 2 0 0 6년 1월 부터 2 0 0 7년 1월까지

완공된 건물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접수를

위하여는‘이전’, ‘진행’그리고‘이후’등

의 완공 과정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제출 기한은 2 0 0 7년 3월 1 9일이다. 각

분야에서 수상작이 선정될 것이며, 추가적

으로‘올해의 혁신’작품이 선택될 것이다.

선정된작품은2 0 0 7년9월호에계재될것이

며, 또한아틀란타에서9월 1 9 ~ 2 1일사이에

열리는 2 0 0 7년 국제 소매자인 컨퍼런스에

서발표기회가주어진다. 

디지털

아도비사, 경량의PDF 리더발표

아도비사는아크로벳리더의경량버전인

디지털 에디션을 발표하였다. 이 버전은 플

래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플래시에서

PDF 파일을 열 수 있다. 현재 각 페이지를

다양한크기로열어볼수있으며, 내용검색

을할수있다. CAD 도면은2D PDF로만볼

수 있다. 아도비사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의 목적으로 출시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설치만이 가능하며, 이

프로그램이 작동할때마다 업데이트을 확인

하며, 그리고광고를전시하게된다. 

•디지털에디선의다운로드사이트:

h t t p : / / l a b s . a d o b e . c o m / t e c h n o l o g i e

s/digitaleditions/install/ 

무료CAD 소프트웨어

T h i n k 3사는무료로 f r e e 2 D e s i g n을배포

하고 있다. 이 무료 배포는 전세계적으로 행

하여지고 있으며, 영어 버전만이 가능하다.

이 회사에 따르면, free2Design은 중국과

인도 시장을 겨냥하여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U G S사는

Solid Edge 2D Drafting을 무료로 제공하

고 있다. Delcam사는 서피스 모델러인

P o w e r S h a p e - e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주로 3D CAD 사들이 무료 2D 소프트웨

어를 제공하고있다. 이는 2D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친숙한사용자의인식을 주고

자하고있다. 무료로제공되는2D 소프트웨

어는 3D 버전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구조를가지고있다. 무료2D 소프트웨어사

용자를가능한많이확보하여이를3D CAD

의매출과연계시키고자하는전략이다. 

•free2Desing 다운로드사이트:

http://www.free2design.org/. 

•무료소프트웨어정보:

w w w . f r e e c a d . c o m .

무료, CAD, 그리고스파이웨어

인터넷에는 무료 검색엔진, 무료 뉴스레

터그리고무료CAD 소프트웨어가있다. 많

은 경우 그 비용은 광고를 통하여 충당되기

도 하다. 그러나 진정한 수익원은 데이터 마

이닝이다.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라이

브 모두가 무료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데이

타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들이 클릭하

는 것을 비교하고, 검색 단계,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는가를 알아낸다.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행동이 파악된다. 예를 들어

구글의 페이지 랭크 작업의 경우 구글은 검

색 단어와 함께 사용자가 클릭하는 주소를

근거로 다른수 많은 다른검색 단계와 클릭

의 결과와 비교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행동

은정보수집, 추적과판매에연결된다. 

CAD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

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t h i n k 3사의f r e e 2 D e s i g n을사용할경

우 사용 명령어에 대한 데이터를 보낸다.

AutoCAD 2006과 2 0 0 7의 경우 사용자가

컴퓨터를시작할때오토데서크서버에정보

를 보낸다. 사용자의 어떠한 정보가 보내지

는지에 대한 것은알 수 없으나, 오토데스크

사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이야기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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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명백한 것은 오토데스크사가 어떤 고

객이AutoCAD 어떤 버전을사용하고 있는

가를 알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오토데스크

사의재정을분석하고있다는사실이다. 

DBIA 컨퍼런스

DBIA(Design-Build Institute of

America)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지난 1 0월

미국 테네시 내쉬빌에서 열렸다. DIBA는

1 9 9 3년 발족된 기관으로써 설계와 시공 분

야에서의보다협업이강화된환경을만들고

자하는단체이다. Design-build는이협회

에서 정의한 바로는 건축, 엔지니어링, 시공

서비스를하나의단일계약으로묶어진행하

는하나의방법으로디자이너와시공자의역

할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올해의 1 4

주년 행사에는 1 , 3 0 0명이 3일 컨퍼런스 기

간에 참여하였다. 올해에 BIM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는 design-build 부분

이 새로운 기술과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에 노력하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부분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이에 따라

BIM 부분의 컨퍼런스를 조만간 별도로 개

최할예정이다.

AIA CBSP의BIM 심포지움개최

지난 1 0월 미국 A I A의 CBSP (Center

for Building Science and Performance)

는 워싱턴에서 장래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사용한 에너지

효율성과 건물의 높은 성능의 기술로 관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BIM은 건물에 대한 표

현다양한형식으로할수있으며, 여러분야

에서의 성능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친환경적 건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

지고있는현황에서에너지분석이연구되어

야할가장중요한요소기술이기도하다.

이 심포지움의 목적은 건물의 성능에 대

한현재 B I M의상황과 이분야에서미래 사

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센터가 앞으로 어떤

분야의연구를지원할것인가를이해하기위

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심포지움은 다양

한 산업체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GSA,

SOM,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 조지아

공대, 녹색 건물 스튜디오, 게리 테크놀로지

등이 참석하였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달의

주제인‘미래의건설’을중심으로발표가있

었다. 

이 심포지움은 세 가지 주 발표로 이루어

졌다. 첫 째는 GSA (General Service

A d m i n i s t r a t i o n )의 관계자에 의한 발표가

있었다. 이 기관에서의 현황과 보다 구체적

으로 B I M이 현재 시설 에너지 효율성 디자

인에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발표되었

다. 두 개의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샌프란

시스코 연방정부 건물로, 현재 시공 중이며

2 0 0 7년 완공될 예정인 건물과 설트 레이크

시티의 연방법원 건물로 현재개념 설계 단

계의 건물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장부의

건물은일반건물절반에너지만을사용하고

자하는목표를가지고있으며, 이에따라건

물은 자연 조명과 환기를 위한 최적의 폭으

로설계되었다. 설트레이크시티의연방법

원은 현재 개념설계 단계이며, GSA가 에너

지 효율 디자인의 분야에서 B I M을 사용하

는 좋은 시험될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물은

친환경적 건물로, 에너지 성능에서 중요한

요소인 차양 도구의 설계와 재료의 선택을

우선으로하였다. 

두 번째 발표은 녹색 건물 스튜디오의 존

케네디에 의한 발표로, 웹기반 서비스로

A r c h i C A D와 R e v i t을 포함한 다양한 B I M

소프트웨어로부터 gbXML 파일로 보내져

기존의 에너지 분석을 위한 D O E - 2 ,

e Q u e s t와EnergyPlus 등의널리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성능 평가 부분에사용될 수 있

는방식에관하여이야기하였다. 세번째주

요발표로는게리테그놀로지의말콤데이비

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이는 에너지 효율

보다 B I M의 주제에 관하여 초점이 맞추어

졌다. 

벤틀리사 - 2007년학생디자인 공모전

일정발표

BE 경력네트웍은2007 BE 우수학생 공

모전을 발표하였다. 4명의 선정자는 2 0 0 7

BE 컨퍼런스기간인4월29 - 5월3일열리

는기간에로스엔젤레스컨벤션센터에서수

상을 하게 된다. 공모전은 대학부분과 고등

학교 부분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

세상은증가하는사회의하부구조수요를해

결할 수 있는 건축사와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학생들

의 진출을 돕기 위한 특별한 공모전으로 개

최하고있다. BE 우수상프로그램의일환으

로, 공모전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같은 종

류의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실제세계의기

반구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

에게주고자하고있다. 

대학생들은건축, 엔지니어링(토목, 구조,

그리고 지구과학), 그리고 수자원의 세 가지

부분에서의프로젝트디자인을제출할수있

다. 수상작은 각 분야에서 선정될 것이다.

BE 경력 아카데미 섭스크립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있는학교의학생들은디자인완성

을 위하여 5 0여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공모전은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

가에의하여심사될것이다. 

새로운스캐너ZScanner(tm) 700 

Z Corporation은 새 로 운 제 품

ZScanner(tm) 700를 발표하였다. 이 제품

은 Popular Science 지에서 인정을 받았으

며, NASA Tech Briefs 에도 제품이 소개

되었다. Popular Science지는이제품을올

해의 새로운 제품상으로 지명되었다. 이는

올해의 수많은 제품 중에서가장 탁월한 제

품으로인식한다는의미이다. 

이제품은 손으로잡고 작업을할수 있는

3D 스캐너이다. 이 제품은 패키지 디자인,

리버스엔지니어링및시공현장에서도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스캐닝을 하는

도중 제품을 이동시킬수도 있다. 이 제품의

속도와 이동성은일반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서도 사용 가능성이 있다. 환자

의신체에대한스캐닝을실시간에수행하여

보조 기구 등을 만들 수 있다. NASA Tech

B r i e f s에서는 2 0 0 6년 1 0월 이달의 제품으

로지명되었다. 

<제공: 윤기병(원광대학교건축학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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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단위: 동, 제곱미터)

2 0 0 6년 건축허가현황( 1 0월)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및
사회용
기 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구 분

1 1 , 2 8 2 1 4 , 7 2 9 3 0 . 6 % 1 0 6 , 3 7 5 1 5 1 , 3 7 2 4 2 . 3 %
9 , 0 9 0 , 0 0 4 7 , 3 5 3 , 1 1 6 - 1 9 . 1 % 8 6 , 4 6 3 , 0 8 4 1 0 7 , 5 8 4 , 2 6 0 2 4 . 4 %

2 , 9 9 7 4 , 3 8 2 4 6 . 2 % 3 0 , 4 4 8 4 3 , 0 3 2 4 1 . 3 %
3 , 9 4 3 , 5 8 0 2 , 6 5 7 , 7 0 5 - 3 2 . 6 % 3 7 , 3 4 2 , 3 0 3 4 2 , 9 2 5 , 2 7 2 1 5 . 0 %

3 , 3 2 4 4 , 6 9 6 4 1 . 3 % 3 1 , 9 8 9 4 6 , 0 7 7 4 4 . 0 %
1 , 7 0 3 , 7 2 8 1 , 9 8 8 , 4 6 0 1 6 . 7 % 1 9 , 0 1 2 , 2 2 0 2 6 , 5 2 0 , 6 7 7 3 9 . 5 %

1 , 7 0 6 1 , 6 2 1 - 5 . 0 % 1 6 , 5 0 7 2 1 , 9 5 1 3 3 . 0 %
1 , 0 8 8 , 4 8 1 1 , 0 4 4 , 2 5 1 - 4 . 1 % 1 1 , 1 5 6 , 1 9 8 1 3 , 6 2 9 , 3 4 4 2 2 . 2 %

1 , 0 5 0 9 6 4 - 8 . 2 % 8 , 0 5 3 1 0 , 0 2 7 2 4 . 5 %
1 , 2 2 5 , 5 7 2 7 0 1 , 7 0 4 - 4 2 . 7 % 8 , 2 0 6 , 0 0 9 9 , 6 1 6 , 1 1 9 1 7 . 2 %

2 , 2 0 5 3 , 0 6 6 3 9 . 0 % 1 9 , 3 7 8 3 0 , 2 8 5 5 6 . 3 %
1 , 1 2 8 , 6 4 3 9 6 0 , 9 9 6 - 1 4 . 9 % 1 0 , 7 4 6 , 3 5 4 1 4 , 8 9 2 , 8 4 8 3 8 . 6 %

당월( 1 0월) 누계( 1 ~ 1 0월)

2 0 0 5년 2 0 0 5년2 0 0 6년 2 0 0 6년증가율 증가율

건축마당

통 계
s t a t i s t i c s

■ 시도별 (단위: 동, 제곱미터)

계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지 방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구 분

1 1 , 2 8 2 1 4 , 7 2 9 3 0 . 6 % 1 0 6 , 3 7 5 1 5 1 , 3 7 2 4 2 . 3 %
9 , 0 9 0 , 0 0 4 7 , 3 5 3 , 1 1 6 - 1 9 . 1 % 8 6 , 4 6 3 , 0 8 4 1 0 7 , 5 8 4 , 2 6 0 2 4 . 4 %

3 , 3 5 9 4 , 2 8 6 2 7 . 6 % 3 2 , 9 2 2 4 9 , 1 8 1 4 9 . 4 %
2 , 9 8 6 , 7 9 2 2 , 6 0 9 , 4 6 0 - 1 2 . 6 % 3 7 , 1 7 2 , 2 1 3 4 4 , 0 0 8 , 0 8 3 1 8 . 4 %

6 1 7 7 0 0 1 3 . 5 % 6 , 0 6 9 8 , 4 2 9 3 8 . 9 %
5 3 0 , 1 5 2 5 1 8 , 4 3 6 - 2 . 2 % 8 , 8 4 9 , 4 3 0 1 1 , 5 2 2 , 1 4 3 3 0 . 2 %

3 0 5 3 6 7 2 0 . 3 % 3 , 0 5 4 3 , 8 1 6 2 5 . 0 %
2 6 4 , 2 6 1 2 2 4 , 4 5 2 - 1 5 . 1 % 3 , 6 1 1 , 4 1 6 3 , 8 6 9 , 6 3 3 7 . 2 %

2 , 4 3 7 3 , 2 1 9 3 2 . 1 % 2 3 , 7 9 9 3 6 , 9 3 6 5 5 . 2 %
2 , 1 9 2 , 3 7 9 1 , 8 6 6 , 5 7 2 - 1 4 . 9 % 2 4 , 7 1 1 , 3 6 7 2 8 , 6 1 6 , 3 0 7 1 5 . 8 %

7 , 9 2 3 1 0 , 4 4 3 3 1 . 8 % 7 3 , 4 5 3 1 0 2 , 1 9 1 3 9 . 1 %
6 , 1 0 3 , 2 1 2 4 , 7 4 3 , 6 5 6 - 2 2 . 3 % 4 9 , 2 9 0 , 8 7 1 6 3 , 5 7 6 , 1 7 7 2 9 . 0 %

4 4 1 3 3 7 - 2 3 . 6 % 4 , 1 7 4 5 , 0 0 0 1 9 . 8 %
8 4 5 , 7 3 6 2 1 7 , 8 3 3 - 7 4 . 2 % 4 , 5 2 4 , 9 6 8 8 , 4 3 6 , 8 8 1 8 6 . 5 %

4 1 2 4 9 6 2 0 . 4 % 3 , 9 7 7 5 , 0 6 2 2 7 . 3 %
7 2 0 , 0 0 7 8 1 3 , 4 1 2 1 3 . 0 % 6 , 2 9 3 , 7 3 9 6 , 0 3 6 , 8 9 0 - 4 . 1 %

3 0 9 3 5 8 1 5 . 9 % 2 , 8 8 6 3 , 7 6 7 3 0 . 5 %
1 4 8 , 7 1 9 4 4 4 , 3 3 2 1 9 8 . 8 % 2 , 3 8 7 , 5 3 2 3 , 5 0 3 , 2 2 7 4 6 . 7 %

2 6 7 3 4 5 2 9 . 2 % 2 , 3 7 0 3 , 2 3 4 3 6 . 5 %
3 3 8 , 6 4 1 3 0 8 , 5 3 4 - 8 . 9 % 2 , 0 9 4 , 5 4 0 2 , 5 9 3 , 0 1 1 2 3 . 8 %

2 9 0 3 5 8 2 3 . 4 % 2 , 7 7 3 3 , 9 1 1 4 1 . 0 %
1 2 8 , 9 4 0 7 4 , 7 4 8 - 4 2 . 0 % 1 , 4 7 2 , 8 1 7 2 , 1 0 6 , 8 4 6 4 3 . 0 %

6 1 6 9 7 7 5 8 . 6 % 5 , 8 1 1 8 , 5 8 8 4 7 . 8 %
2 8 2 , 6 5 9 3 8 6 , 4 4 4 3 6 . 7 % 3 , 7 7 2 , 0 5 2 4 , 1 3 8 , 8 9 8 9 . 7 %

5 5 8 9 8 2 7 6 . 0 % 6 , 1 9 4 9 , 0 4 7 4 6 . 1 %
8 7 4 , 1 3 6 3 8 6 , 0 7 2 - 5 5 . 8 % 4 , 4 6 8 , 7 1 3 4 , 5 9 8 , 7 3 1 2 . 9 %

7 8 3 1 , 0 6 8 3 6 . 4 % 7 , 5 9 6 1 0 , 8 8 1 4 3 . 2 %
6 9 9 , 8 4 8 4 3 8 , 5 8 7 - 3 7 . 3 % 5 , 7 5 7 , 8 1 7 7 , 2 1 5 , 8 5 9 2 5 . 3 %

5 3 8 1 , 0 1 9 8 9 . 4 % 5 , 6 7 3 9 , 1 8 1 6 1 . 8 %
1 8 5 , 9 7 7 3 3 5 , 7 3 0 8 0 . 5 % 2 , 9 8 0 , 6 9 0 3 , 4 1 2 , 9 1 2 1 4 . 5 %

6 9 4 1 , 0 6 1 5 2 . 9 % 6 , 4 3 2 1 0 , 3 7 7 6 1 . 3 %
1 4 6 , 5 7 4 2 3 1 , 6 2 6 5 8 . 0 % 2 , 0 6 5 , 3 5 0 3 , 9 2 6 , 3 1 4 9 0 . 1 %

1 , 5 1 1 1 , 6 6 7 1 0 . 3 % 1 1 , 6 9 5 1 5 , 9 0 1 3 6 . 0 %
5 7 4 , 5 0 7 5 2 7 , 8 8 3 - 8 . 1 % 5 , 5 8 3 , 6 8 8 6 , 8 4 1 , 2 5 8 2 2 . 5 %

1 , 2 1 0 1 , 4 7 5 2 1 . 9 % 1 1 , 3 3 1 1 4 , 1 8 1 2 5 . 2 %
1 , 0 3 8 , 7 6 6 5 1 0 , 5 1 5 - 5 0 . 9 % 7 , 0 8 0 , 6 6 2 9 , 8 6 0 , 1 0 7 3 9 . 3 %

2 9 4 3 0 0 2 . 0 % 2 , 5 4 1 3 , 0 6 1 2 0 . 5 %
1 1 8 , 7 0 2 6 7 , 9 4 0 - 4 2 . 8 % 8 0 8 , 3 0 3 9 0 5 , 2 4 3 1 2 . 0 %

당월( 1 0월) 누계( 1 ~ 1 0월)

2 0 0 5년 2 0 0 5년2 0 0 6년 2 0 0 6년증가율 증가율

■ 구조별 (단위: 동, 제곱미터)

계

철 근
철골조
조적조

목 조

기 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구 분

1 1 , 2 8 2 1 4 , 7 2 9 3 0 . 6 % 1 0 6 , 3 7 5 1 5 1 , 3 7 2 4 2 . 3 %
9 , 0 9 0 , 0 0 4 7 , 3 5 3 , 1 1 6 - 1 9 . 1 % 7 7 , 3 7 3 , 0 8 0 1 0 7 , 5 8 4 , 2 6 0 3 9 . 0 %

9 , 8 9 1 1 2 , 1 2 0 2 2 . 5 % 9 3 , 1 7 4 1 3 0 , 4 6 9 4 0 . 0 %
8 , 9 8 0 , 1 2 2 7 , 1 5 4 , 3 3 1 - 2 0 . 3 % 8 5 , 3 5 1 , 9 0 3 1 0 5 , 8 3 8 , 8 7 2 2 4 . 0 %

1 , 1 9 3 1 , 9 4 3 6 2 . 9 % 1 1 , 3 0 1 1 6 , 5 5 0 4 6 . 4 %
9 2 , 9 0 0 1 5 1 , 1 8 1 6 2 . 7 % 9 2 4 , 0 2 9 1 , 3 0 9 , 5 3 6 4 1 . 7 %

1 9 8 5 7 2 1 8 8 . 9 % 1 , 8 9 3 4 , 0 7 4 1 1 5 . 2 %
1 6 , 9 8 2 4 2 , 8 2 7 1 5 2 . 2 % 1 8 6 , 4 6 4 3 5 0 , 3 7 9 8 7 . 9 %

0 9 4 0 . 0 % 7 2 7 9 0 . 0 %
0 4 , 7 7 7 0 . 0 % 6 8 7 8 5 , 4 7 3 0 . 0 %

당월( 1 0월) 누계( 1 ~ 1 0월)

2 0 0 5년 2 0 0 5년2 0 0 6년 2 0 0 6년증가율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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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등록현황

건축사회별회원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 0 0 6년 1 0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1인 2인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 )

3인이상 소 계건축

사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1 0 0 . 0 %

3 3 . 2 %

8 . 9 %

7 . 3 %

3 . 9 %

3 . 5 %

3 . 6 %

2 . 6 %

1 2 . 7 %

2 . 5 %

2 . 9 %

2 . 7 %

2 . 8 %

1 . 9 %

4 . 6 %

5 . 2 %

1 . 5 %

회

1 0 0 . 0 %

3 5 . 4 %

9 . 1 %

7 . 5 %

3 . 5 %

3 . 6 %

3 . 7 %

2 . 5 %

1 2 . 1 %

2 . 4 %

2 . 9 %

2 . 6 %

2 . 6 %

1 . 7 %

4 . 2 %

4 . 9 %

1 . 4 %

구 분

건축사회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건축사

8 , 0 1 4

2 , 7 4 3

7 0 4

6 1 8

3 0 0

2 9 2

3 0 0

2 0 5

9 4 8

1 9 7

2 4 2

2 2 1

2 2 9

1 4 6

3 5 8

4 0 4

1 0 7

회 원

2급

1 0

3

1

0

0

0

1

0

2

0

0

3

0

0

0

0

0

계

8 , 0 2 4

2 , 7 4 6

7 0 5

6 1 8

3 0 0

2 9 2

3 0 1

2 0 5

9 5 0

1 9 7

2 4 2

2 2 4

2 2 9

1 4 6

3 5 8

4 0 4

1 0 7

비 율

1 0 0 . 0 %

3 5 . 4 %

9 . 1 %

7 . 5 %

3 . 5 %

3 . 6 %

3 . 7 %

2 . 5 %

1 2 . 1 %

2 . 4 %

2 . 9 %

2 . 6 %

2 . 6 %

1 . 7 %

4 . 2 %

4 . 9 %

1 . 4 %

준회원

2 3

1 0

9

0

0

0

0

0

2

0

0

0

0

0

1

1

0

사무소형태별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수

비 율

사무소수

비 율

개인사무소

5 , 4 4 5

6 7 . 3 2 %

5 , 2 4 1

7 3 . 5 7 %

법인사무소

2 , 5 6 9

3 1 . 7 6 %

1 , 8 8 3

2 6 . 4 3 %

전입미처리

7 4

0 . 9 2 %

-

-

합 계

8 , 0 8 8

1 0 0 . 0 %

7 , 1 2 4

1 0 0 . 0 %

비 고

5 , 0 6 55 , 0 6 5 1 5 2 3 0 4 2 4 7 6 5 , 2 4 15 , 4 4 51 , 4 8 0 1 , 4 8 0 2 6 9 5 3 8 6 9 2 0 7 3 3 1 3 2 3 2 2 1 2 1 , 8 8 3 2 , 5 6 9

1 , 1 1 7 1 , 1 1 7 4 1 8 2 1 0 3 1 1 , 1 6 8 1 , 2 3 08 4 3 8 4 3 1 7 2 3 4 4 4 0 1 2 0 2 0 8 0 1 8 1 2 6 1 , 0 9 3 1 , 5 1 3

4 8 6 4 8 6 1 7 3 4 5 1 6 5 0 8 5 3 6 8 2 8 2 1 6 3 2 5 1 5 4 1 6 4 2 3 1 1 1 1 6 8

4 2 2 4 2 2 2 4 4 8 6 1 9 4 5 2 4 8 9 5 3 5 3 2 2 4 4 6 1 8 1 4 2 1 0 8 4 1 2 9

2 3 5 2 3 5 2 4 0 0 2 3 7 2 3 9 4 9 4 9 6 1 2 0 0 0 0 0 0 5 5 6 1

2 1 3 2 1 3 2 4 0 0 2 1 5 2 1 7 3 3 3 3 7 1 4 1 3 2 8 3 1 7 4 6 7 5

1 9 9 1 9 9 1 6 3 2 1 3 2 1 6 2 3 4 2 5 2 5 1 0 2 0 3 9 0 0 1 1 2 3 9 6 6

1 6 1 1 6 1 7 1 4 1 3 1 6 9 1 7 8 1 6 1 6 4 8 1 3 0 0 0 0 2 1 2 7

6 6 6 6 6 6 7 1 4 0 0 6 7 3 6 8 0 2 1 3 2 1 3 1 7 3 4 4 1 2 1 4 1 5 2 3 6 2 6 8

1 5 9 1 5 9 3 6 0 0 1 6 2 1 6 5 2 1 2 1 3 6 0 0 0 0 1 5 2 5 3 2

1 7 6 1 7 6 8 1 6 0 0 1 8 4 1 9 2 2 5 2 5 2 4 1 3 1 4 2 1 4 3 1 5 0

1 6 3 1 6 3 4 8 0 0 1 6 7 1 7 1 3 3 3 3 1 2 1 3 3 1 2 0 0 3 8 5 0

1 8 8 1 8 8 3 6 0 0 1 9 1 1 9 4 2 1 2 1 2 4 2 6 1 4 0 0 2 6 3 5

1 3 2 1 3 2 0 0 0 0 1 3 2 1 3 2 8 8 0 0 2 6 0 0 0 0 1 0 1 4

3 0 4 3 0 4 7 1 4 1 4 3 1 2 3 2 2 2 9 2 9 2 4 1 3 0 0 0 0 3 2 3 6

3 4 5 3 4 5 1 1 2 2 0 0 3 5 6 3 6 7 2 1 2 1 5 1 0 2 6 0 0 0 0 2 8 3 7

9 9 9 9 0 0 0 0 9 9 9 9 8 8 0 0 0 0 0 0 0 0 8 8

7 , 1 2 4 8 , 0 1 4

2 , 2 6 1 2 , 7 4 3

6 1 9 7 0 4

5 3 6 6 1 8

2 9 2 3 0 0

2 6 1 2 9 2

2 5 5 3 0 0

1 9 0 2 0 5

9 0 9 9 4 8

1 8 7 1 9 7

2 1 5 2 4 2

2 0 5 2 2 1

2 1 7 2 2 9

1 4 2 1 4 6

3 4 4 3 5 8

3 8 4 4 0 4

1 0 7 1 0 7

7

6

1

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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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Record 10월호는‘모든

미주인들(all American)’이 공감하고 있는

이슈들과 문화시설과의 교집합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주도적인 양상을 표현하

는 요소로 교차로( c o r s s r o a d s )라는 개념을

들어설명하고있다. 즉인종, 계층, 장소, 정

치적 성향과 건축에서 보이는 복잡한 다양

성들이 어떻게 미국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

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이를위해굉장히다른건축어

휘를 사용하는 렌조 피아노와 모포시스, 오

랜만에 작품을 보이고 있는 레온 크리에 등

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작가적 개성을여전히발산하면서도

그들 작품에서 보이는 것들이 바로 미국적

다양성으로부터자유롭지못함을증명하며,

이를 통해 공존을 통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의도를시사하고있다.

■ 신간서적리뷰

이번호는어떻게전쟁과파괴행위를겪은도

시가우리가현재거주하는‘장소들’을만들어

내고있는가에대한메카니즘의설정과실증에

관련된여러가지서적들이소개되고있다.

- The Destruction of Memory :

Architecture at War , by Robert

Bevan,:Reaktion Books, 2006 

- The Arc: A Formal Structure for a

Palestinian State,  by Doug Suisman

외4인, Rand Corperation, 2006

- Structure and Meanings in Human

Settlement, edited by Tony atkin 외1

인, Upenn Press, 2005

- Informal City: Caracas Case, edited

by Alfredo Brillemboug 외 2인,

Prestel Publicing ,2006

■ 작품리뷰

미국이라는상황의다양성에대한 건축사의

반응을흥미롭게보여주는건축물로렌조피아

노의 Morgan Library 증축안(맨하탄, 뉴욕) ,

모포시스의신시내티 대학 캠퍼스 레크리에이

션 센터(신시내티), 레온 크리에의 Jorge M.

Perez Architecture Center(마이애미) ,

Patkau 의 Grand Bibliotheque(몬트리올) ,

그리고 Gould Evans와 Wendell Burnette

의 Palo Verde 도서관와 Maryvale 커뮤니티

센터가제시되고있다.

Morgan Library는 그간 현대의 미술관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렌조 피아노가 뉴욕의

파편화라는특이성을 상황적 인식에서 나아가

역사적 맥락에서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이트는 J.P. Morgan이 1 8 8 4 ~ 1 9 0 4

년 사이에 구입한건물과 1 9 2 8년벤자민 위스

터모리스가이건물에부가적으로첨가한부속

건물과 중정에 위치하고 있으며, 렌조 피아노

는이부속건물과원래도서관건물인맥킴, 매

드 앤 화이트 라이브러리를 연계하고 있다. 투

명도가 높은 저철분 유리를 중앙 큐브에 둠으

로써 사이트 주변의 역사적 구조의 특성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새로운 건축물이 이전 건물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

a + u

Renzo piano-morgan library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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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지나치게 도드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세계적으로가장단단한기반암을가지

고 있는 뉴욕에서 공연 홀을 지하에 위치시

켜높이는낮추는대단히수고스러운디자인

을하고있다. 한편이디자인에서렌조피아

노는그가자연광을다루는재주가남다름을

여지없이 확인해주고 있는데, 이는 큐브에

서의 빛의 처리나 1 9 2 8년 건축부를 전용한

열람실의 톱라이트처리방식에서확연히 드

러나고 있다. 이런 주변 맥락의 처리 방식을

통해 렌조 피아노는 도시적 삶을 반영하는

도시의 일부분으로서의건축을 지향하고 있

으며, 관습적 디자인과 역사성 사이에서 고

민하는뉴욕의정체성에대한건축적대안을

실현시키고있다.

신시내티대학의캠퍼스레크리에이션센

터에서 모포시스는 학생들이라면 기대할만

한기능들의모든조합들을거의경이로움의

스케일로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스타

일적특징을드러내지않지만도시에서의캠

퍼스가보이는대표성을반영하여마스터플

랜상의 기대들을 충족시켜내고 있다. 건물

은‘내부적으로는’기숙사와 강의실, 수영

장, 스파, 피트니스와 요가, 라켓볼과 스쿼

시, 농구코트와 트랙과 같은 레져시설, 푸드

코트와 편의점들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기존의 스태디움과 주변건

물들과 최대한가까이 위치시킴으로써 주변

과의 건물들과의관계에서 핵심적인 결절점

이될수있도록의도하고있다. 하부의처리

나 강의동 외부의 율동적인 흐름을 보여주

는-동시에 스태디움의 동적 흐름과 연결되

는-루버의처리방식, 건물하부에서비스타

가 연결되는 방식 등에서 이 소통과 연계의

의도는 구체적으로그리고 훌륭하게 드러나

고있다.

레온크리에의Jorge M. Perez 건축센터

는이전에다룬두건축사와는사뭇다른방

식으로 주변과의연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렌조 피아노가 기존의 건축

물에 남겨진 것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모포

시스가 프로그램상의강력한 결함을 통해서

연계를 구현하고 있다면, 레온 크리에는 그

가견지해온유형학의특성을고수하면서고

전건축의특징을반영하는방식으로역사적

근거들 사이의 결절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공간 배치상으로는중심성을 가진 팔각형의

강의홀과갤러리와강의실을가지고있는장

방형의 건물을 결합하여, 선형과 중심형의

결합이라는서양고전건축의기본적성향들

을근대적관점으로연관시키고있다. 

A R C H I T E CTUR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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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오래된 것들의 소비’로 정의했

던 키니코스학파의자유주의적견해는 정

의를 내린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

만, 문화의 수용체인 건물, 특히 미술관이

역사에기반한 사물들을 수집하고 전시하

는방식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오늘날의

상황과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M o M a와 V & A가 그 것 의 풀 네 임

(Museum of Modern Art / Victoria &

Albert Museum)보다 더 큰 반향을 가지

는 것은 그 공간들이 가지는 어떤 대표성

때문일 것이다. Architecutral Review

2 0 0 6년 1 0월호의 주된 관심은 대표성이

도시와연계되어 어떤 방식으로드러나는

가를 추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적 시

설은그것이수용하고있는‘역사적’대상

들에 대한‘동시대적’시각을 보여주며,

이런공간들을통해개인과집단의역사나

성향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도시 안에

서의문화시설은역사와현재에대한동시

적반응임을증거하는과정을통해‘문화’

시설의 방점을 문화‘시설’로 봤을 때의

새로운가능성과양상들에대한비전을제

시하고있다.

Morphosis-campus recreation center

Leon Krier-architecture center



1 1 6

■ c o m m e n t

하는것에서존재하는것으로

by Peter Buchanan 

이론가들의설전은나름대로의전투적성

격 때문에 재미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것

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역사적 관점과 어떤

이론이 역사로 이행되기까지의 숙성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번호의 피

터뷰캐넌의에세이는지난호의챨스젱크스

의 의견에 대한 직격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는 건물이 하나의 아이콘으로 읽힌

다는 것은그 건물이 어떤방식으로든그 사

회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대

건축사들은이격리의방식을충격의요법을

사용하여 건물들을 지어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그 건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

결방식이나 대표성을 가질 수없게 되며, 그

런차원에서아이콘으로설명하는챨스젱크

스의 방식이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이

고 있다. 그리고이번호에서 다루고 있는 렌

조피아노의하이뮤지움증축안과리차드마

이어의Ara Pacis 박물관등에 대한비판적

견해들이가지는이론적바탕이바로젱크스

와 동일한 뿌리를 가지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 작품리뷰

이번 Review 지의 이슈는‘도시에서의

문화’이다. 이것이 건축화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있어리뷰지는문화의태생지와전시되

는 방식의관습성이라는 기준으로 작품들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 누벨의 선사박물

관(파리)은이국적문화의체험과학습을다

룬다는점에서, 리차드마이어의Ara Pacis

박물관(로마)은 자국의 문화 유적의 보호를

위해지어졌다는점에서, UN 스튜디오의벤

츠 박물관(스튜트가르트)는 전시방식에서의

관습을탈피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한

사례들이다.

장 누벨의 선사미술 박물관은 프랑스의

대통령에의해주도되는건축프로젝트전통

의 가장 최근 결과물이다. 건축사는‘장착’

이라는방식을통해이국적인수집품들의놀

라움과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분

적으로 녹화된 입면은 원시 혹은 선사라는

것에대한서구가가지고있는‘이미지’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

옆에 있는 기존 건물의 파사드와 충돌하는

형식으로 된 입면을 가지고 있는 노변의 건

물과 2 2 0 m에 달하는 전시홀, 전시홀 하부

의 출입 파빌리온과 카페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세느강과 에펠탑과 같은 주변 요소들에

대한 조응을 시도하고 있다. 장 누벨은 전시

홀을 디자인함에 있어 영화적 경험-시간과

공간의 직조와 뒤섞임-을 중요하게 생각했

고, 이것들이 전체성으로 인식되기를 바랬

다. 그런 의도는 상당부분 구현되고 있으며,

장누벨은궁극적으로전시물들이스스로말

하는단계의전시공간을만들어내고있다.

외부로부터의건축에대단히보수적입장

을견지했던이탈리아건축의역사적배경과

로마 건축에의 자긍심을 생각해보면, 다른

이탈리아 건축가를제쳐두고고전건축을 반

대하던 코르뷔제를가장 성실하게 수용하고

있는마이어가로마의역사적유물을보호하

기 위한 박물관의 디자인을 맡았을 때의 극

렬한반대는어느정도이해할수있다. Ara

P a c i s는 평화의 제단(Altar of Peace)라는

의미로 로마의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지어졌다가, 붕괴되었다가 파시즘의

국가주의적성격에따라무솔리니에의해원

래 있었던 자리 근처에 재건되었다. 사이트

의 콘택스트가 굉장히 복잡한데, 무솔리니

시기에아우구스투스의영묘주변에둥근행

태의광장이파시스트특유의신고전주의성

향으로 완성되고, 이광장의 서쪽 끝에 같은

시기에 지어진 M o r p u g o의 건물이 티베르

강둑과 대치되는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었

다. 마이어는 험난한 사이트 조건에 맞추어

리셉션 공간과 제단을 전시하는 공간, 오디

토리움으로 구성된 좁고 긴 건물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다. 리셉션 공간은 적절한 어두

움과 열주를 통해 원래 외기에 노출되었던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전시 공

간은 최대한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할 수 있

도록, 동시에 그리드 형태의 창틀과 상부의

처리를통해공간의근대적모듈레이션을보

여주고있다.

UN 스튜디오의 메르세데츠 벤츠 박물관

은 자동차에 의한 인간의 지각 변화와 이것

이가져온생활양식의변화의계보를추적하

는 작업이다. 이 박물관에서 방문자는 대상

과 움직임, 역사와공간의 종합적 경험을 하

게되어 있는데, 사이트 또한 1 2 0여년 전에

이회사가처음의자동차를주행했던장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전체적으로 두

개의 나선이 중심부를 휘감으며 9개의 레벨

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같은 레벨에서 공

간은 꼬인 세입 클로버의 형태를 취하고 있

Jean Nouvel-quai Branly museum

Richard Meier-Ara Pacis Museum

Renzo piano-high museum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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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에서 보면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된

부분과개구부의6각 단면을가지는 역V자

형태의기둥들이서로바느질로꿰멘듯이구

조적으로 직조되어 있다. 자연광을 도입하

는 방식도 매우 교묘해서 빛을 통해 내부의

금욕적마감에서보이는건물의조각적특징

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건물 안을 당신이

‘주행’하게 될 때, 당신은 이 건물이 트랙을

내부에 갖추고 있음을알게될 것이다. 미스

와스털링을 넘어UN 스튜디오는 스튜트가

르트의오늘을규정할새로운건축을완성한

것이다.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인천전문대출강)

a + u
1 0월호

이번 호는 최신 작 소개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소특집을 마련하고 있다. 최신작에

서는 미국의 산업도시 미네아폴리스에 새

로 이전한 거쓰리 극장을 소개하고 있으

며, 특집으로는‘임시 건축물’과‘룩셈부

르크의건축’두 가지가꾸며졌다. 임시건

축물인써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언은 표지

를 장식했고, 룩셈부르크 건축에 대한 소

개는 최근 E U의 주요기관들이 들어서는

키르히베르크 평원지대의 도시개발과 이

지역의최신작들이다루어졌다.

■ 특집: 칠레-머나먼남쪽

▶거쓰리(Guthrie) 극장-장 누벨( J e a n

N o u v e l )설계, 미네아폴리스, 미국, 2001-

2 0 0 6

거쓰리(Guthrie) 극장. 외관부터 심상치

않다. 짙은군청색 외피에 마치 공장 건물을

연상시키는이외관은통상의극장건축이보

여주었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여기에 건

축사 장 누벨의 거쓰리 극장과 극장이 위치

한 미네아폴리스에대한 해석과 설계개념이

담겨져있다.  

현재의거쓰리극장은미네아폴리스의발

원지가 된 공업지대의 폭포 근처 오래된 제

분공장에 가까이 위치하며, 이는 역사적인

황금사각형지역에이전한것이다. 이로써2

개의역사와2개의전설즉굴뚝산업과문화

산업이 하나가 되어 만나는 것이다. 거쓰리

는 극장이 일종의 산업이며 여러 기능이 연

결되어야 작동되는세트와 거대한 화물차를

갖춘 생산 설비임을 보여준다. 극장은 스펙

터클을 구성하고 보여주는 과정인 것이다.

건축적으로이과정은산업시설과같은형태

로표현될수있다. 

미네아폴리스는역사가되풀이되며만들

어지는 과정을 보게될 것이다. 하천 유역에

서발달한산업이예전의명성을가져왔다면

이제는문화가오늘날의이미지와매력을만

들어 내고 있는것이다. 이것이 거쓰리 극장

의 외관이 그 크기와 색채에 있어서 사일로

의 형상을 반영하고있는 이유이다. 또한 공

용 로비가폭포를 살펴 볼수 있는 전망대이

자 공장의연결 다리와 같은형상을 하고 있

는 점 등 새로운 거쓰리 극장은 산업시설로

서의 은유적 표현이담겨 있다. 그러나 남겨

진 건축은 노스텔지어 없는 건축이다. 사용

된역사적참조물들은오히려새로운발명과

2 1세기의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구

실이 되었다. 역사와 모더니티가 공존하는

형태로거쓰리극장은사일로와다리들사이

에서 2 1세기 초 미네아폴리스의 문화를 이

끌고자하는야심을드러내고있는것이다.

▶써펜타인(Serpentine) 갤러리 파빌리언

2006 - 렘 쿨하스(Rem Koolhaas)+쎄실발

몬드(Cecil Balmond), 런던, 영국, 2006

써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언 2 0 0 6은 써펜

타인갤러리에세워진임시건물이다. 346㎡

의 이 건물은 주간에는 오디토리엄을 겸한

카페로, 야간에는 이벤트장소로 사용된다.

이 구조물은 총 플로어 플랫폼 ( F l o o r

거쓰리(Guthrie) 극장

UN studio-mercedes benz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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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원형으로 둘러싸는 벽( C i r c u l a r

wall enclosure), 공기로 부풀려진 루프 캐

노피(Inflatable roof canopy) 등 3개의 부

분으로 구성된다. 이 파빌리언에서 가장 특

징적인부분은위의세가지구성요소중바

로 헬륨과 공기를 섞어 넣어 띄워진 기구모

양의 지붕일 것이다. PVC코팅된 반투명의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이기구모양의 지붕

은 주간에는 적당한 밝기의 빛을 내부로 들

여보낼뿐만아니라가설구조물이지탱해야

할 하중을 경감시켜 기초공사에 대한 부담

또한 덜어주고 있다. 전동기에 연결된 로프

로 고정된이 떠있는 지붕은그 높이가 조절

이 가능하다. 가변성, 가벼움 등 임시건물의

요소를고루갖춘건축이라할수있다.

▶룩셈부르크의건축

룩셈부르크는 국가 자체의 크기가 작고,

몇안되는도시를갖고있어국가차원의대

규모 도시계획은 이루어진 예가 없었다. 그

대신룩셈부르크내의도시들은독일의트리

에, 자르브뤼켄, 프랑스의 메츠를 엮는 콰트

로폴어번네크워크를결성하여국경을초월

한협력관계속에서경제력과자원을확보하

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룩셈부르

크정부는앞으로닥칠도시문제에대비하여

여러 기금을 설립해 두었고, 룩셈부르크시

의 키르히베르크( K i r c h b e r g )평원의 도시개

발을 결정했다. 이로서 이제까지 농경지대

였던 키르히베르크는 1 9 5 0년대 이래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EU의 주요시설을 수용하

는장소로서선출됨으로서여러저명건축사

팀에 의해 역사적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는

성장의요구를수용하는활기찬도시로의변

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다음의 단계에

서는 키르히베르크의 정주인구를 확보하는

것이가장큰목표이다. 현제이도시의노동

력인구는 거의 2 0 , 5 0 0명에 이르지만 거주

자는 2 , 0 0 0여명에지나지 않는다. 팽창하고

있는 3차산업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

발계획은 주거공간의확보에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키르히베르크 기금에서

작성한 키르히베르크평원의도시개발 역사

에 대한 에세이와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홀

(크리스티앙포잠박설계)과그랑뒤익장근

대미술관(페이콥 프리드 & 파트너스 설계)

등키르히베르크에최근완공된건물들과국

립역사예술박물관( C B A -크리스티앙 바우

어 & 어쏘씨에 아키텍츠 설계) 등 룩셈부르

크에완공된최신작들을소개하고있다.

써펜타인 갤러리파빌리언 2 0 0 6

01, 02_ 룩셈부르크필하모니홀
03_ 그랑뒤익장 근대미술관
04_ 국립역사예술박물관0 1

0 2 0 4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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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자재‘쌍용A L C’
ALC 전문생산기업- (주) S Y C

세계적인A L C제조업체인독일H E B E L사와기술제휴를통해국

내 A L C산업을선도해온쌍용양회공업㈜. 그전문적노하우와뛰

어난기술력을바탕으로건자재전문기업으로새롭게태어난㈜

S Y C는현재국내최고의 A L C를생산, 공급하고있다.

<제품종류>

- BLOCK : 일반, 발수, 고강도

- PANEL : 일반, 발수, 고강도, 디자인, 파워보드, 라이트보드

- 기타제품: 건강내장재사라라

<용도>

- 내벽, 외벽, 바닥및지붕스라브등모두적용가능

-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형공장, 업무용, 교육용, 상업용건

축물, 대형할인점, 지하차수벽, 전원주택등

<장점>

- 건식공법으로동절기시공가능

- 환경친화자재로거주환경우수

- 법정당연내화구조(두께1 0 0 m m이상)

- 고온고압증기양생제품으로실내온습도에따른변형없음

주식회사S Y C

Tel_ 02-2270-5771｜w w w . s y c - a l c . c o . k r

VOCs, 폼알데하이드를제거하는천연벽지생산
에덴바이오벽지

벽지의욕구는심미성과보온성, 안락함에있지만이제는건강이

우선이다.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를비롯해환

경호르몬까지나오는벽지는단연새집증후군의원인이된다. 유

해한재료를사용해서집전체를둘러싸기때문이다. 소나무, 편

백나무(히노끼), 잣나무, 향나무는피톤치드의 기능이 뛰어나고

은은한나무향이나는재료이다. 황토의기능성을내는광물질은

숯, 쑥, 녹차등의천연재료와함께탈취, 항균, 원적외선기능을

발휘한다. 천연벽지는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을뿐더러 실내의

VOCs, 폼알데하이드를제거하여아토피, 비염, 천식등의환경성

질환자들로부터인기가좋다. 광물질의코팅은화재의확산을방

지하고목분의천연질감은 다양한 디자인과 함께자연스러움을

더해준다. 환경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나친환경

상품진흥원을통해서재활용이가능하고매립및소각에의한폐

기물환경부하가적은천연벽지의사용을적극권장하고있다. 

에덴바이오벽지

Tel_ 031-445-3106｜w w w . e d e n w p . c o m

건축용내·외장재‘스플릿블록’
블록식조적방법으로시공간편하고자연질감느낌

스플릿블록은 건축용 내외장재로서 미국이나 유럽지역에서는

1 9 7 0년도이전부터건축용자재로널리사용되어왔으며, 국내에

서도4 ~ 5년전부터설계에적용되면서학교, 공공시설물, 등다양

한건물의주요외장재로사용이되고있다.

시공방법은블록식조적방법으로시공이간단하고자연적인질감

을느낄수있다.

규격으로는4 ( 3 9 0×1 9 0×100), 6(390×1 9 0×150), 8(390×1 9 0×

1 9 0 )가있으며규격에따른형태, 색상등이다양하여여러건축물

의단독외장이나, 포인트로도충분한연출이가능하다.

대명콘텍주식회사

Tel_ 0 3 1 - 3 5 2 - 8 8 0 1｜w w w . d m c o n . c o . k r

세계가사랑하는욕실‘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
소비자를위한, 소비자에의한최적의욕실구현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는한국현지법인으로서, 1984년에

설립되어그동안한국에서볼수없었던차별화된품질, 세계적

인디자인및서비스로업계를선도하고있으며, 94년동종업계최

초로단일품목1천만달러수출탑을수상했다.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는국내에자리매김한지2 0여년동

안늘인간의편안함을먼저생각하며, 아름답고쾌적한욕실문

화를추구해왔다. 이를위해늘신기술개발의첨단에서며, 범

세계적인경험과오랜시간축적된노하우를미래에접목시키고

있다. 또한세면대, 양변기, 욕조, 수전, 욕실액세서리에이르기

까지욕실의전제품을하나의디자인컨셉하에디자인하여하나

의스위트( S u i t e )로가정의아름다운욕실을탄생시키는" D e s i g n

solutions by American Standard"라는마케팅전략아래서소

비자를위한, 소비자에의한최적의욕실을구현하기위해노력하

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례가바로디자인과기능별로욕실제품과인테

리어를살펴볼수있는쇼룸마케팅이라고할수있다. 현재서울

과부산의쇼룸외에구매까지가능한쇼룸대리점의전국망을갖

춰나가고있다. 

욕실이생활의중심, 가정의중심으로변해가고있는점을감안해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리아㈜는앞으로도인간의생활과 세계의

욕실이더욱풍요롭고, 아름답게가꿔질수있도록더욱노력할

계획이다.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

Tel_ 1588-5906｜w w w . a m s t d . c o . k r

※자재정보원고모집

건축사회원과우수한건축자재정보

를공유하고자합니다.

자재사용결과우수하다고판단되는

자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보내실곳_ gods@kira.or.kr

•원고내용

－사진1컷(300dpi 이상)

－제품정보(원고지3매이내)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기재

건축마당

자재정보
Produ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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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목재'CorrectDeck' 
나무의단점을보완한신소재혁명

Composite Deck란나무의목분과플라스틱수지를섞어서압출

하여 생산한 제품이다. 미국에서는 약 1 5년 전부터, 방부목을

대체하는상품으로서널리알려져왔다. 현재미국외에도일본및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방부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러한 Composite Deck상품에많은 관심을갖고생산을하고

있다. 

C o r r e c t D e c k은미국메인( M a i n e )주에위치한Correct Building

Products LLC.사가 나무의 단점을 보완하는 C o m p o s i t e

W o o d (합성목재)를 연구 개발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북미산

Hard Maple Powder(단풍나무가루)60% 와P o l y p r o p y l e n e (폴

리프로필렌) 4 0 %를 합성하여 제조한 합성목재이다. 또한,

C o r r e c t D e c k은 1 5년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 환경과건강을

중시하며, 자연과함께하기를갈망하는인류의요청을최대한반

영한획기적인상품이다.

㈜아론물산

Tel_ 031-767-8695~7｜w w w . c o r r e c t d e c k . c o m

친환경원적외선필름난방-그린라이프온돌필름
흑연사용으로효율적인청정난방구현

주성분이천연소재인흑연( G r a p h i t e )으로탄소에비하여전기전

도도가1 0 ~ 1 , 0 0 0배이상높아발열체 전체를고르게발열시킬

수있는시간이짧아대면판상발열체제작에적합하며, 인체에

무해하고냄새, 소음, 먼지가없는청정난방이다.

•친환경, 건강성신소재_ 천연소재흑연, 원적외선고방출

•부하대응 쾌속승온_ 필름전체에서고르게 열 발생, 원적외선

복사열로높은체감온도

•안전성_ 내구성이강하며, 필름가공에의해습기, 물에강하고

전자파가거의없다( 3 m G ) .

•시공의 편리성_ 초박형 경구조로서 건물의 공간(층고,보일러

실) 사용도가높고, 3D 입체난방(바닥,벽,천정)가능, 시공비용

및시간절약됨.

•경제적난방_ 간헐난방및부분난방에효율적임.

(주)이앰솔루션스

Tel_ 02-548-4545, 051-863-3700｜w w w . o n d o l f i l m . c o m

쾌적하고경제적인웰빙냉난방시스템
저온도차복사냉난방시스템- 폴리프로필렌모세유관매트

폴리프로필렌모세유관매트는9 0년대초독일에서개발된저온

도차 복사냉난방시스템으로기존의 냉난방 시스템과는비교될

수없는쾌적한실내환경을가능케한다.  

바닥난방 시공급온수온도약 3 2℃, 환수온수온도약 2 9℃이며

유량대비 방열면적이X - L대비5배로에너지효율이높고, 특히

태양열, 지열등을이용한냉난방시스템에적용가능한최상의

시스템이다.

•재질- PP-type3 

•규격- 주유관20 x 2㎜, 모세유관4.3 x 0.8㎜의병렬구조

•장점- 에너지절약, 쾌적감, 빠른반응속도, 공간확보증가, 태

양열·지열에최적, 리모델링에최적, 반영구적

에이텍C & H

Tel_ 031-558-0301｜www.atechpoly.com 

클린고강도스텐레스그레이팅탄생!
스텐레스건축자재전문제작사(주)유수기업

<제품내용및특성>

○압연스텐레스평철그레이팅

기존에사용되던일반스텐레스평철자재를강도보강을위해신

소재인 냉간 압연 스텐레스 평철 자재로 사용함은 물론 제작

방식도 우리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make a hole, cross-

s t i t c h (타공식십자결합)제조방식을사용함으로써2배강도와전

해연마처리로세련되어깔끔한이미지를갖춘제품으로종류는

요철논슬립형과일반형이있다.

○T바논스립그레이팅

T자형태에스텐레스바를사용제작되는T바그레이팅은빗살형

태에음양각을조각한논슬립형과표면이매끄럽고깔끔한이미

지에그릴로도사용가능한그레이팅으로구분하며, T바의간격이

6 m ~ 8 m간격으로제작되어견고함과고급스러움이더해지는제

품이다. 

<사용용도>

호텔, 사옥, 공항, 병원등의각종빌딩과화학공장, 임해지역공

장등의각종공장및의료시설건물, 원자력발전소등의각종특

수건물의바닥용, 계단용, 배수용, 맨홀뚜껑용등으로사용할수

있다.

(주)유수기업

Tel_ 02-2678-3251, 2635-6240｜w w w . y o u s u . c o m

생활속의웰빙-‘숯을먹는소년’
새집증후군발생제거코팅액

‘숯을먹는소년’은씨투비코리아가웰빙하우스를만들기위하

여새집증후군제거용으로개발, 출시한친환경코팅액으로페인

트도배등을하기전에벽면에도포하여시멘트페인트등에서

발생되는유해물질을차단·중화하는용도로사용된다.

- 방부효과: 곰팡이미생물방지효과

- 여과효과: 숯의다공성구조가오염된공기정화

- 유해전자파방사선차단: 숯의전기적특성이전자파를숯의내

부로흡수하여소멸시킴

- 습도조절효과: 건조기수분배출장마철습기흡수

- 냄새제거효과: 부패균발생억제악취제거

•적용범위: 실내콘크리트, 석고보드종이합판가구

•시공방법: 일반페인트를칠하는형태로2회정도붓이나롤

러혹은에어건(후끼)으로도포합니다

씨투비코리아(주)

Tel_ 031-946-1654｜w w w . c 2 b k o r e a . c o m

확산형조명기구‘LED BLOCK’
저전압, 고효율조명가능, 다양한색상변화연출

㈜샘라이팅의LED BLOCK은L E D를광원으로하는확산형조

명기구로옥외바닥마감, 건축물의벽면에설치되어다양한경관

조명연출을할수있다.

L E D를광원으로함으로서저전압, 고효율조명이가능하며, LED

의제어를통하여다양한색상변화및연출효과를기대할수있

다.

•마감: 강화유리및S U S

•규격: 200(W)x200(L)x80(H), 300(W) x300(L)x80(H) 등다

양한크기

•전원: DC12V또는DC 24V, 소비전력: 4W

•광원: LED Red, Green, Blue

(주)샘라이팅

Tel_ 02-3487-2222｜w w w . s a e m . c o .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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